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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세계가 빠르게 변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말레이시아 땅을 밟았을 때, 한국에서의 바쁜 일상에 지쳐 있었습니다. 쌓인 피로, 빠르게 변하는 세
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런 제게 쿠알라룸푸르의 아침 공기는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말라카 해협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바다는 500년 전에도, 지금도, 아마 100년 후에도
여전히 세계를 연결하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
들은 수백 년째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으로 나뉘어 있고, 9명의 왕이 돌아
가며 나라를 다스립니다. 말레이인, 중국인, 인도인이 함께 살면서도 각자의 언어와 종교를 지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말라카의 골목을 걸었습니다.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일본까지 수많은
나라가 이곳을 차지하려 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은 싸움의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풍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를 빼앗아갈까요? 기후 변화로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런 걱정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를 공부하면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700년 동안 수없이 위기
를 맞았습니다. 강대국들의 침략, 민족 간 갈등, 경제 위기. 하지만 매번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고, 변화를 받아들이면서요.

이 책은 학술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벼운 여행 안내서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한 사람의 여행자
이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한 사람으로서 말레이시아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책처럼 딱딱하
게 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여러분이 커피 한 잔 마시며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쓰고 싶었습니다.

말레이 반도의 끝에서 시작해서 보르네오의 깊은 숲까지, 말라카의 오래된 거리에서 현대적인 페트
로나스 타워까지. 이 책과 함께 천천히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때로
는 책을 덮고 창밖을 보셔도 좋습니다.

미래가 불안할 때, 우리는 역사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다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지
혜를 배웁니다. 말레이시아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서로 다른 것이 함께 살 수 있다"
는 것, "위기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책을 읽는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휴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덮으실 때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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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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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말레이 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의미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제1부 말레이시아의 형성과 역사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교차로

말레이 반도는 동남아시아의 남쪽 끝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인도양의 일부인 안다만해와 말라카
해협, 동쪽으로는 남중국해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말레이 반도를 인도양과 태평
양을 잇는 자연스러운 교차로로 만들었습니다. 태국 남부와 연결된 북쪽에서부터 싱가포르와 접한
남쪽에 이르기까지, 말레이 반도는 수세기 동안 해상 무역과 문화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반도의 서쪽 해안을 따라 흐르는 말라카 해협은 인도양에서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가장 짧은 항로를
제공합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이 불과 2.8km에 불과하여, 예로부터 선박의 통행을 통제하고 감시하
기에 이상적인 지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말라카를 중심으로 한 해상 국가들이 번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해상 무역로의 중심지

말레이 반도의 전략적 위치는 일찍이 지역 무역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기원전부
터 중국, 인도, 아랍 세계를 연결하는 무역로가 말레이 반도를 지나갔습니다.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
인도의 면직물과 향신료, 아랍과 페르시아의 향수와 유리 제품 등이 이 지역을 통해 교역되었습니다.

스리위자야 왕국은 7세기부터 13세기까지 수마트라섬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강력한 해상 제국이었
다. 왕국은 말라카 해협을 장악하며 해상 무역을 지배하였고, 동남아시아에서 중요한 무역 중심지 중
하나로 성장했다. 팔렘방을 수도로 삼았으며, 중국, 인도, 중동과 활발한 무역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 스리위자야는 불교 국가로서, 보로부두르 사원의 건설에 영향을 주었고, 승려들과 학자들
이 인도와 중국을 오가며 불교 문화를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초기 왕으로는 스리 자야나사 왕이 있었으며, 인도와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왕국의 기반을 다졌다.
8세기에는 다르마세투 왕이 통치하면서 해상 패권을 확립하였고, 9세기에는 발라푸트라데와 왕이
스리위자야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발라푸트라데와 왕은 인도 팔라 왕조와 동맹을 맺으며 불교 문화
를 더욱 발전시켰다. 10세기경에는 자바의 마타람 왕국과 충돌하며 세력이 약화되었고, 11세기에는
 인도의 촐라 왕조가 스리위자야를 공격하면서 왕국의 쇠퇴가 시작되었다.

12세기에 이르러 스리위자야의 힘이 점점 약해졌고, 태국의 수코타이 왕국과 자바의 싱하사리 왕국
사이에서 점차 약해졌다. 13세기경에는 자바의 마자파힛 왕국이 동남아 해상 무역을 장악하면서 스
리위자야 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스리위자야 왕국의 유산은 이후 동남아시아의 불교 문화와
해상 무역 네트워크에 큰 영향을 미쳤다.

14세기에 말라카 왕국이 설립되면서, 말레이 반도는 중요한 무역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말라카 항
구에는 한 번에 2,000여 척의 배가 정박할 수 있었으며, 8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될 정도로 다양한
국적의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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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로의 중심지라는 지위는 유럽 열강의 관심을 끌었고, 결국 16세기 초 포르투갈의 말라카 점령으
로 이어졌습니다. 네덜란드, 영국으로 식민 지배자가 바뀌는 동안에도 말레이 반도의 무역 중심지로
서의 중요성은 계속되었습니다.

동서양 문화 교류의 허브

말레이 반도는 단순한 상품 교역의 장소를 넘어 다양한 문화가 만나고 융합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인
도의 힌두교와 불교, 중동의 이슬람, 중국의 유교와 도교, 유럽의 기독교까지 다양한 종교와 철학이
이 지역에 유입되었습니다.

이슬람교는 말레이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3세기부터 아랍과 인도 상인들을 통해 전파
된 이슬람교는 15세기 말라카 왕국의 국교가 되었으며, 오늘날 말레이시아의 공식 종교로 자리 잡았
습니다. 이슬람의 영향은 말레이어의 아랍어 차용어, 건축 양식,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문화적 측면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15세기 초 정화(鄭和)의 원정대가 말라카를 방문한 것을 비롯해, 수
많은 중국 상인들이 말레이 반도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현지인과 결혼하여 페라나칸(Peranakan)
또는 바바-뇨냐(Baba-Nyonya)라 불리는 독특한 혼합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인도의 영향도 큽니다. 힌두-불교를 기반으로 형성된 문화적 요소들은 이슬람화 이후에도 말레이 문
화 속에 녹아들어 존재하고 있으며, 영국 식민지 시대에 유입된 인도인들은 말레이시아의 또 다른 문
화적 층위를 더했습니다.

이처럼 말레이 반도는 단순한 지리적 교차로를 넘어 다양한 문명과 문화가 만나고 융합되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 교류의 허브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오늘날 말레이시아의 다문화적 특성과 풍
부한 문화적 유산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대기 중인 배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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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말라카 왕국의 탄생과 번영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제1부 말레이시아의 형성과 역사

말라카 왕국의 시작은 14세기말 파라메스와라(Parameswara)라는 인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파라메스와라는 수마트라 팔렘방의 스리위자야 왕국의 왕자였으며, 자바 마자파힛 왕국의 공격으로
인해 수마트라를 도망나와 싱가포르(당시 지명은 투마섹)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안전
을 확보하지 못하자, 1398년경 말레이 반도의 당시에는 작은 어촌인 말라카로 이주했습니다.

말라카를 선택한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 전설이 전해집니다. 파라메스와라가 말라카 강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그의 사냥개가 들개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작은 들개가 오히려 큰 사냥개를 
물리치는 모습에 감명받아 정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들개가 서 있던 나무가 '말라카 나
무'였기 때문에 이 정착지를 말라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파라메스와라는 처음에는 힌두교도였으나, 1409년 중국 명나라 정화 제독의 방문 이후 중국과의 관
계를 강화하기 위해 명나라 황제의 보호를 받았으며, 후에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이스칸다르 샤
(Iskandar Shah)라는 이슬람 이름을 택했습니다.

14세기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

파라메스와라와 후계자들은 말라카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항구 도시로 발전시켰습니다. 말라카
항구는 계절풍을 이용한 항해에 이상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안전한 정박지와 식수를 제공했습니다.
파라메스와라는 중국, 인도, 아랍 상인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 말라카에 정착하도록 장려했습
니다.

본격적으로 번영하게 된 것은 파라메스와라의 아들인 메가트 이스칸다르 샤(Megat Iskandar Shah)
와 손자 무자파르 샤(Muzaffar Shah) 시대입니다. 그들은 항구 시설을 확장하고, 공정한 무역 체계
를 확립했습니다. 체계적인 관세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상품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
금을 부과하여 상인들의 신뢰를 얻었으며, 더 많은 무역선이 말라카를 찾게 되었습니다.

15세기 중반, 말라카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무역항으로 성장했습니다. 톰 피레스(Tome Pires)라는
포르투갈 약사이자 외교관의 기록에 따르면, 전성기 말라카에는 하루에 2,000여 척의 배가 정박했
으며, 84개 언어가 사용될 정도로 다양한 국적의 상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말라카는 이슬람 세계와 중국을 연결하는 중간 기지 역할을 했으며,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중국의 비
단과 도자기, 인도의 면직물, 중동의 향수와 유리 제품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었습니다.

말라카의 번영은 단순히 지리적 이점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 체계와 다문화 공
존 정책에 기인합니다. 말라카 왕국은 다양한 민족과 종교의 상인들이 각자의 구역에서 자치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슬람의 전파와 문화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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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는 이슬람의 수용이었습니다. 파라메스와라의 개종 이후,
무자파르 샤 시대에 이슬람은 말라카의 공식 종교로 확립되었습니다. 단순한 종교적 변화를 넘어 말
레이 사회와 문화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슬람의 수용은 아랍, 페르시아, 인도 무슬림 상인들과의 무역을 더욱 촉진했으며, 국제적 이슬람 네
트워크의 일부가 됨으로써 말라카의 지위를 높였습니다. 샤리아의 도입은 말라카의 법체계와 통치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랍 문자를 기반으로 한 자위(Jawi) 문자가 개발되어 기록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문학, Hikayat(서사시)과 Sejarah(연대기) 같은 장르가 발전했으며,
건축 예술에도 이슬람의 영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왕국의 이슬람화는 강압적이 아닌 점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힌두-불교 전통의 많은 요소들이 이슬
람 관행과 융합되었으며, 중국, 인도 등 다른 문화권 출신 상인들의 커뮤니티는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
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포용성은 말라카 왕국의 다문화적 특성을 강화했으며, 오늘날 말레
이시아 문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말라카 왕국은 1511년 포르투갈에 의해 정복될 때까지 약 100년 동안 번영했습니다. 왕국은 정치
적으로는 몰락했지만, 무역 네트워크와 문화적 유산은 말레이 반도 전역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말
레이 정체성과 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말라카를 통해 확산된 이슬람은 오늘날 말레
이시아의 공식 종교이자 말레이 문화의 핵심 요소로 남아있습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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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식민지 시대의 말레이시아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제1부 말레이시아의 형성과 역사

포르투갈의 말라카 점령(1511년)

유럽 열강들은 아시아의 향신료 무역에 직접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의
인도 항로 발견(1498년) 이후 동방 무역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포르투갈의 목표는 중동 상
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향신료 무역 경로를 우회하여 직접 아시아의 향신료를 유럽으로 가져오는 것
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총독 알폰소 데 알부케르크(Afonso de Albuquerque)는 1511년 7월 말라카를 공격했습니
다. 1,200명의 병력과 18척의 군함으로 구성된 원정대는 한 달여의 전투 끝에 8월 24일 말라카를
점령했습니다. 말라카의 술탄 마흐무드 샤(Mahmud Shah)는 조호르로 도망쳤으며, 이후 말레이 반
도 남부에 조호르 술탄국을 세웠습니다.

포르투갈은 말라카에 요새(A Famosa)를 건설하고, 자신들의 아시아 무역 네트워크의 중요한 거점
으로 삼았습니다. 포르투갈의 배타적인 무역 정책은 많은 아시아 상인들을 다른 항구로 떠나게 만들
었습니다. 무슬림 상인들은 포르투갈의 기독교 지배를 꺼려했으며, 이로 인해 말라카의 무역 규모는
이전보다 축소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변화를 겪었습니다. 가톨릭 선교사들이 활동을 시작했으며, 포르투갈 식민자들과 현지
인 사이의 혼인으로 크리스탕(Kristang)이라 불리는 유라시안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오늘날
말라카에는 이 시기의 유산이 남아 있으며, 포르투갈 광장과 성 바울 성당 유적 등이 당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지배(1641-1824년)

17세기에 접어들면서 네덜란드는 동인도회사(VOC)를 통해 아시아 일대에서 포르투갈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군도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말라카에도 관심을 보였습니
다. 네덜란드는 조호르 술탄국과 동맹을 맺고 1641년 1월, 5개월간의 포위공격 끝에 말라카를 점령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목표는 자바의 바타비아(현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무역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었
으며, 말라카는 이 네트워크의 일부로 통합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포르투갈보다 체계적인 식민 행
정을 도입했으며, 도시 계획과 건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타드후이스(Stadthuys, 시청)와 같은
네덜란드 식 건물들이 건설되었으며, 이들은 오늘날 말라카의 중요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역시 배타적인 무역 정책을 펼쳤으며, 말라카를 자신들의 무역망에 맞게 재편했습니다. 네
덜란드는 말레이 반도의 주석 무역에 관심을 가졌으며, 페락과 같은 주석 산지와의 무역을 통제했습
니다. 네덜란드 시대에도 말라카의 상대적 중요성은 계속 감소했으며, 페낭과 싱가포르가 새로운 무
역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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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식민지 시대(1824-1957년)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네덜란드보다 강력한 해상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영국은 이미 1786년
페낭을 획득했으며, 1819년에는 스탬퍼드 래플스(Stamford Raffles)가 싱가포르를 설립했습니다.
1824년 영국-네덜란드 조약(Anglo-Dutch Treaty)을 통해 영국은 말라카를 공식적으로 획득했으며,
 페낭, 싱가포르와 함께 해협식민지(Straits Settlements)를 형성했습니다.

영국의 식민 지배는 해상교역 거점만 점령했던 과거와 랄리 말레이 반도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1874년 팡코르 조약(Pangkor Treaty)을 시작으로, 영국은 페락, 셀랑고르, 네그리 셈빌란, 파항 등
말레이 술탄국들과 보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영국 주재관(Resident)이 각 술탄국의 실질적인 통치
자가 되었으며, 술탄은 말레이 관습과 종교 문제에만 권한을 가졌습니다. 1896년에는 이 네 개의 술
탄국이 말레이 연방국(Federated Malay States)으로 통합되었으며, 이후 조호르, 케다, 펄리스, 켈란
탄, 트렝가누가 비연방 말레이 주(Unfederated Malay States)로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습니다.

영국 식민 시대는 말레이시아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은 고무 농장과 주석 광산을 개발하
기 위해 중국인과 인도인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유입시켰으며, 말레이 반도의 인구 구성은 크게 변화
했습니다. 오늘날 말레이시아의 다민족 사회 구조는 이 시기에 형성되었습니다.

근대적 행정 체계, 법률 제도, 교육 시스템, 교통 인프라를 도입했습니다. 철도, 도로, 항만과 같은 인
프라 개발은 말레이시아의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영국식 교육을 받은 말레이, 중국계, 인도
계 엘리트 계층이 형성되었으며, 이들은 후에 독립 운동과 국가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의 점령과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은 태국을 통해 말레이 반도를 침공했습니다. 70일
간의 전투 끝에 1942년 2월 15일 싱가포르가 함락되었으며, 말레이 반도 전체가 일본의 통제 하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은 말레이와 수마트라 북부를 포함하는 지역을 '쇼난토(昭南島)'라고 명명했으며,
 약 3년 7개월간 점령했습니다.

일본 점령기는 비록 짧았지만 말레이시아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이
데올로기와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 구호는 서구 식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현지 민
족주의 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혹한 통치, 중국계 주민들에 대한 박해와 '순
군(順軍)' 과정에서의 대량 학살 이라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후, 영국은 반도에 복귀했지만, 전쟁은 식민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영국의 권위는
약화되었고, 민족주의 운동은 강화되었습니다.

영국은 1946년 말라야 연합(Malayan Union)을 설립하려 했습니다. 이 계획은 술탄들의 권한을 축
소하고, 비말레이계 주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제안은 강력한 반발
을 불러일으켰고, 말레이인들은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을 결성해 조직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결국 영국은 계획을 철회하고, 1948년, 영국은 기존의 말레이 연합을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인 말라
야 연방(Federation of Malaya)을 출범시켰다. 이 체제에서는 말레이 각 주의 술탄들의 주권이 인정
되었으며, 말레이인들의 특별한 지위가 보장되었다. 시민권 부여 기준이 엄격해져서 비(非)말레이인
들이 시민권을 얻기가 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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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야 연방은 영국의 보호령으로 유지되었지만, 말레이인들의 자치권이 점차 확대되었다. 독립운동
이 활발해지면서, 1957년 말라야 연방은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 말라야 연방(Malaysia의 전신)이라
는 이름으로 주권 국가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민족 간의 정치적 균형이 국가 건국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1963년에는 사바, 사라왁, 싱가포르가 합류하면서 오늘날의 말레이시아가 형성되었
다.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말레이 반도는 공산주의 반란을 겪었습니다. 주로 중국계 말레이인들로 
구성된 말라야 공산당(MCP)은 영국 식민 정부에 대항해 게릴라전을 벌였습니다. 이 갈등은 냉전의 
맥락에서 전개되었으며, 영국은 '민심 확보 작전'을 통해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많은 중국계 주민들
이 새로운 마을(New Villages)로 강제 이주되었고, 이는 말레이시아의 인구 분포와 사회 구조에 장기
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말레이 공산당(MCP)의 주된 지지층이던 중국계 농민들이 정글 주변에서 활동하며 게릴라들에
게 식량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영국은 이들을 강제로 옮겨 통제된 마을에 거주하게
했다. 마을은 철조망, 검문소, 순찰대 등으로 보호되었으며, 정부의 감시 아래 생활해야 했다. 새로운
마을 정책은 공산 반군의 기반을 약화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으나, 강제 이주로 인해 중국계 사회
에는 큰 변화가 발생했다. 새로운 마을에 정착한 중국계 주민들은 도시로 이주하거나 말레이시아 경
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는 이후 말레이시아 사회의 인구 분포와 정치적 균형에도 영향을
 미쳤다.

비상사태가 진정되면서 말라야 연방은 독립을 향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955년 첫 연방 선거
에서 말레이, 중국, 인도계 정당의 연합체인 동맹당(Alliance Party)이 압승을 거두었고, 이 승리는 다
민족 협력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동맹당의 지도자 툰쿠 압둘 라만은 영국과의 독립 협상을 이끌었
고, 마침내 1957년 8월 31일, 말라야 연방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영국 식민 시대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영국의 정치적, 법적, 교육적, 문화적 유산은 오늘날까지
말레이시아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독립 이후의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다종교 사회의 조
화로운 공존과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국가 건설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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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독립과 현대 말레이시아의 형성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제1부 말레이시아의 형성과 역사

1957년 말라야 연방의 독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말레이 반도에서는 민족주의 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영국의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과 독립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었습니다. 1946년 영국이 제안한 '말라야 연합(Malayan 
Union)' 계획은 술탄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비말레이계 주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었으
나, 말레이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대신 1948년에는 '말라야 연방(Federation of Malaya)'이 출범했으며, 이는 말레이인들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점진적인 자치를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1955년 첫 연방 선거에서는 통일말
레이국민조직(UMNO), 말라야 중국인협회(MCA), 말라야 인도인회의(MIC)로 구성된 연합당
(Alliance Party)이 압승했습니다.

승리를 바탕으로 당시 UMNO 지도자였던 툰쿠 압둘 라만(Tunku Abdul Rahman)이 이끄는 협상단
은 영국과 독립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957년 8월 31일, 말라야 연방은 '메르데카
(Merdeka, 독립)'를 선언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첫 총리로는 툰쿠 압둘 라만이 취임했습
니다.

1963년 말레이시아 연방의 설립

말라야 연방은 독립 이후 더 큰 연방국가로의 확장을 모색했습니다. 1961년 툰쿠 압둘 라만은 말라
야, 싱가포르, 사바(당시 영국령 북보르네오), 사라왁, 브루나이를 포함하는 '말레이시아'라는 새로
운 연방국가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1963년 9월 16일, 말라야 연방, 싱가포르, 사바, 사라왁이 통합
하여 '말레이시아 연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합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은 이를 '네오식민주의적 기획'이라고 비난하며 '대결'
을 선언하고 말레이시아와의 군사적 충돌을 일으켰습니다.싱가포르와 중앙정부 사이의 이념적, 정치
적 갈등도 발생되었습니다. 결국 1965년 8월 9일,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분리되어 독립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영토가 확정되었습니다.

현대 말레이시아의 발전과 도전

독립 이후 말레이시아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주력했습니다. 1969년 5월 13일 발
생한 종족 간 폭동은 말레이시아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폭동의 배경에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긴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당시 말레이시아 경제는 중국계
가 주도하고 있었으며, 말레이인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1969년 총선에
서 중국계 중심의 야당이 큰 성과를 거두면서 말레이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었고, 선거 이후 쿠
알라룸푸르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5월 13일, 정치적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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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인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신경제정책(NEP,
New Economic Policy)을 도입했다. 신경제정책은 말레이인들에게 교육, 공공 부문 취업, 기업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이후 말레이시아 사회와 경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5 ·13 사건은 말레이시아의 민족 간 긴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여주었으며, 이후 정부는 종족
 간 조화를 유지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마하티르 모하마드는 1981년부터 2003년까지 말레이시아의 총리로 재임하며, 국가의 산업화와 현
대화를 주도한 지도자였다. 그는 경제 성장과 국가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를 신흥 공업국
으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다. 1925년 영국령 말라야에서 태어나 의사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하
였으며, 1960~70년대에는 말레이 민족주의를 강조하며 말레이계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정
책을 주장했다.

총리 취임 이후, 마하티르는 "룩 이스트 정책(Look East Policy)"을 통해 일본과 한국을 경제 모델로 
삼으며 제조업과 첨단산업을 육성했다. 원자재 수출국이었던 말레이시아를 공업국가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며,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고(Proton 설립), 전자산업과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1969년 5·13 폭동 이후 시행된 신경제정책(NEP)의 영향을 확대하며, 말레이계의 교육, 기업 지원, 
공공부문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강화했다.

마하티르는 민주적 절차를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을 보였다. 언론을 통제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며, 국가안보법(ISA)을 이용해 반정부 인사를 체포하기도 했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부총리였던 안와르 이브라힘과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경제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안와르는 결국 부패 및 부도덕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으
며, 정부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더욱 부각시켰다.

외교적으로 마하티르는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를 강하게 비판하며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다. 미
국과 서구 국가들의 간섭을 경계하며, 개발도상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
화하며 말레이시아를 국제 이슬람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로 만들었다.

그의 강력한 지도력은 말레이시아의 경제 성장과 산업화라는 긍정적 유산을 남겼지만, 정치적 권위
주의와 민족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했다. 말레이계와 중국계, 인도계 간의 경제적
차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언론과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면서 반정부 세력의 불만이 커
졌다. 2003년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정치권에서 유지되었으며, 2018년 93세
의 나이로 총리직에 복귀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마하티르의 시대는 말레이시아 역사에서 중요
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의 정책과 리더십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는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과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족과 종교 간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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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독특한 연방 군주제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제2부 말레이시아의 정치 체제

9개 주(州)의 술탄제도

말레이시아는 입헌군주제, 연방국가, 의회내각제를 결합한 특별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
장 눈에 띄는 특징은 '돌아가며 왕이 되는'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말레이시아에는 13개 연방주가 있는데, 그 중 9개 주에는 각각 세습 군주인 술탄이 있습니다. 이 9
명의 술탄들이 5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국가 대표 국왕이 됩니다. 이 제도를 '양 디-페르투안 아공'이
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최고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현대의 말레이시아가 13개의 연방주와 9개
의 술탄주로 구성된 배경은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 변화, 말라야 연방의 형성, 그리고 독립 이후의 정
치적 타협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정치적 근본 토대는 과거 말레이 반도에 존재했던 여러 말레이 왕국
에서 기원한다. 말레이 반도에는 오래전부터 각 지역을 다스리는 술탄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전통적
인 술탄제도는 식민지 시대에도 존속했다. 19세기 말, 영국이 말라야 지역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일부 지역을 직접 통치했지만, 기존의 술탄들에게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식민 지배를 
유지했다.

1946년, 영국은 말라야 연합(Malayan Union)을 출범시키며 기존의 술탄들의 권한을 약화하고, 중
앙집권적인 통치를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말레이인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말라야 연합은 실패하였
고, 1948년 말라야 연방(Federation of Malaya)이 출범하면서 술탄들의 권한이 일부 보장된 새로운
연방 체제가 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말레이인의 정치적 정체성과 술탄제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
했다.

1957년, 말라야 연방 독립 이후에도 말레이 술탄제는 유지되었으며, 9개의 술탄이 있는 주들은 연
방 내에서 독립적인 세습 군주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입헌군주제를 따르는 체제로
 발전했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9명의 술탄들은 5년마다 번갈아 가며 국가의 대표 국왕인 "양 디
-페르투안 아공(Yang di-Pertuan Agong)"을 선출하게 되었다. 이는 말레이 왕국들의 전통적인 군주
제와 현대적인 연방제 간의 절충안으로 탄생한 독특한 정치 시스템이다.

1963년, 말라야 연방은 사바, 사라왁, 싱가포르와 함께 새로운 연방을 형성하면서 말레이시아
(Malaysia)로 국명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11개 연방주에 사바와 사라왁이 추가되면서 현
재의 13개 연방주 체제가 확립되었다. 하지만 사바와 사라왁은 전통적인 말레이 술탄제가 없는 지역
이었기에, 이 두 지역은 술탄이 없는 특별한 연방주로 남게 되었다. 싱가포르는 1965년 연방에서 탈
퇴하면서 현재의 말레이시아 연방 체제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말레이시아는 독특한 "연방 군주제"라는 형태를 가지게 되었으며, 전통적인 술탄
제와 현대적인 민주주의 제도가 공존하는 정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윤번제 국왕 시스템 '양 디-페르투안 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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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국왕은 주로 의례적인 역할을 하지만, 총리 임명이나 의회 해산 같은 중요한 권한도 가지고 있습
니다. 각 주의 국왕(술탄)들은 자기 주에서 이슬람교의 수장이자 말레이 문화의 수호자 역할을 합니
다. 나머지 주에는 술탄 대신 주지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선출되는 게 아니라 대표국왕이 임명합니다.

국회도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 있는데, 하원 의원들은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습니다.
연방 하원은 두캉간 라캬트(Dewan Rakyat)라 불리는데, 222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소선거구제 방
식으로 선출되고, 임기는 5년입니다. 상원 의원들은 일부는 각 주에서 선출하고, 나머지는 국왕이 임
명해요. 상원, 두캉간 네가라(Dewan Negara)는 70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되고, 28명은 각 주 의회
의 간접선거를 통해, 나머지 42명은 연방대표인 국왕술탄에 의해 임명되는 구조입니다.

현대 정치에서 군주제의 의미

말레이시아의 연방 군주제는 단순한 전통적 제도를 넘어 국가 정체성과 안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민족 국가에서 국왕은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통합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슬
람 종교의 수호자로서 역할도 중요하게 인식됩니다.

군주제는 말레이시아의 식민지 경험과 독립 과정에서 말레이인의 전통적 권리와 특권을 보호하는 장
치로 발전했으며, 오늘날에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2018년과
2020년의 정치적 불확실성 시기에 국왕의 역할이 부각되었던 사례는 이러한 제도의 현대적 의의를
보여줍니다.

2018년 총선에서 말레이시아는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경험했다. 1957년 독립 이후 오랜 기간 집권
해온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 중심의 국민전선(BN)이 패배하고, 희망연대(PH)가 승리하면서
정권이 교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왕인 술탄 모하맛 5세는 새로운 정부 구성을 승인하고, 92세의
마하티르 모하맛을 총리로 임명했다.

그러나 희망연대 내에서 권력 이양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마하티르는 총리
직을 안와르 이브라힘에게 넘길 것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연립정부 내 갈등이 심화되
었다. 2020년 초, 이 갈등이 결국 정부 붕괴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정치적 위기가 발생했다.

마하티르 모하맛은 총리직에서 사임했으며, 이에 따라 국왕 술탄 압둘라(Abdullah of Pahang)는 새
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 각 정당 대표들과 협의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 국왕은 의원들을 개별적
으로 면담하며 지지를 받는 후보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무히딘 야신을 새로운 총리로 임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왕의 역할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혼란속에서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인 역할을 했다.

무히딘 야신의 정부도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못했다. 그의 연립정부는 의회 내
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며 약한 지지를 받았고, 결국 2021년 그는 사임하게 되었다. 다시 한
번 국왕 술탄 압둘라는 정치적 중재자로 나서서 새로운 총리를 임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왕은
정치적 협상을 조율한 끝에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을 총리로 임명하며, 또다시 정국을 안정시키는 중
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국왕의 역할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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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군주제가 단순한 상징적 역할을 넘어,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중재자로 기능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왕은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고, 연방정부가 무너질 위기 속에서도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말레이시아 정치 체제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복잡한 정치 제도가 어떻게 잘 작동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사
람들은 이 제도가 나라의 안정과 다양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말
레이시아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현대 민주주의와 조화롭게 결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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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의회 제도와 민주주의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제2부 말레이시아의 정치 체제

상원 하원 양원제

말레이시아의 의회는 상원(두캉간 네가라, Dewan Negara)과 하원(두캉간 라캬트, Dewan Rakyat)
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체제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며, 실질적인 입법권은 하원이 가지며, 상원은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하원은 22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국민들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First-Past-the-Post, FPTP) 방
식으로 직접 선출한다. 의원들의 임기는 최대 5년이며, 통상적으로 5년마다 총선이 치러진다.

그러나 총리가 조기 총선을 요청하고 국왕이 이를 승인할 경우, 임기 중에도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
다. 하원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핵심 기관으로, 법안을 제안하고 심의하며, 정부 정책을 감시하는 역할
을 한다. 또한, 총리와 각료들은 하원의 다수당이나 연립정당을 기반으로 구성되며, 만약 하원에서 과
반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는 해산되거나 총리가 교체될 수 있다.

상원은 총 7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직접 선거가 아닌 간접선거와 임명 방식을 통해 선출된다. 이
가운데 28명은 각 주(State)의 입법부에서 선출되며, 42명은 국왕이 임명한다. 국왕이 임명하는 의
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되며, 학자, 법률가, 경제 전문가, 종교 지도자 등 국가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포함된다.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하원의 결정을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다.
만약 하원이 같은 내용을 다시 승인하면, 상원은 이를 막을 수 없다. 또한, 예산안과 조세 관련 법안
은 반드시 하원에서 먼저 발의되어야 한다.

말레이시아 의회는 입법, 행정부 견제, 국가 정책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법률을 제정하고 수정
하며 폐지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총리 및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
한도 가지고 있다. 국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승인하며, 정부의 재정 운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더불어 국왕 및 군주제 관련 헌법 개정, 국가 긴급사태 선포 승인, 국왕 선출 과정에 참여하는 등 중
요한 기능도 수행한다.

말레이시아는 입헌군주제 국가로서, 국왕은 의회의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국왕은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최종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며, 총리를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역할
도 수행한다. 하지만 국왕의 역할은 헌법적으로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정치적 결정은 의회와 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의회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총리가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할 경우, 의회는 행정
부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가안보법(ISA) 등의 법률로 인해 야당
정치인의 활동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는 경우, 의회 내 논의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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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치의 발전

말레이시아 정치는 오랫동안 바리산 나시오날(Barisan Nasional, BN) 연합이 주도해왔습니다. 이 연
합은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 말레이시아 중국인협회(MCA), 말레이시아 인도인회의(MIC)
등 민족 기반 정당들의 연합체입니다. 1990년대부터 야당 세력이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2018년 총
선에서는 야당 연합인 팍아탄 하라판(Pakatan Harapan, PH)이 승리하여 독립 이후 최초로 정권 교
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2020년 정치적 재편으로 인해 새로운 연합정부가 구성되었지만, 이러한
 변화는 말레이시아 민주주의의 성숙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말레이시아의 정치 체제는 다인종 사회를 반영하여 다양한 정당이 존재하며, 이들 정당은 연합을 통
해 정부를 구성하거나 야당으로 활동해 왔다. 2024년 현재, 말레이시아의 주요 정당으로는 통일말
레이국민조직(UMNO), 희망연대(PH), 말레이시아 원주민연합당(PPBM), 그리고 범말레이시아이슬
람당(PAS) 등이 있다.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은 말레이시아 독립 이후 오랜 기간 집권당으로서 국민전선(BN)을 이
끌며 국가를 통치해 왔다. 초대 총리인 툰쿠 압둘 라만을 비롯하여 압둘 라작 후세인, 후세인 온, 마하
티르 모하맛, 압둘라 아마드 바다위, 그리고 나집 라작 등 여러 총리를 배출했다. 2018년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야당으로 전환되었고, 정치적 변화 속에서 영향력이 감소했다.

희망연대(PH)는 인민정의당(PKR), 민주행동당(DAP), 국민신뢰당(Amanah) 등의 정당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연합은 2018년 총선에서 승리하며 최초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으며, 마하티르 모하맛이
다시 총리로 취임했다. 이후 정치적 변동을 거쳐 2022년에는 인민정의당(PKR) 대표인 안와르 이브
라힘이 총리에 취임하며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원주민연합당(PPBM)은 UMNO에서 탈당한 마하티르 모하맛과 무히딘 야신 등이 창당
한 정당으로, 2018년 희망연대의 일원으로 선거에 참여했다. 이후 정치적 재편을 거치며 무히딘 야
신이 총리에 취임했으나, 2021년 사임하면서 정권을 유지하지 못했다.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은 이슬람 원리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당으로, 말레이시아 정치에서 꾸
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아직 총리를 배출한 적은 없으며, 연합 정치 내에서 종교적 색채
를 강조하는 정당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정치사는 오랜 기간 UMNO 중심의 국민전선(BN)이 집권해 왔으나, 2018년 총선을
통해 희망연대(PH)가 승리하면서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후 정당 간 연합과 재편이 계
속되었으며, 현재는 희망연대와 여러 정당들이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
는 말레이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다인종 사회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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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연방제도와 지방 자치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제2부 말레이시아의 정치 체제

13개 주와 3개 연방직할지의 구성

말레이시아는 13개 주와 3개 연방직할지로 구성된 연방국가입니다. 13개 주는 말레이반도의 11개
주(조호르, 케다, 클란탄, 말라카, 느그리 셈빌란, 파항, 페낭, 페락, 펄리스, 셀랑고르, 트렝가누)와 보
르네오 섬의 2개 주(사바, 사라왁)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 연방직할지는 수도 쿠알라룸푸르, 행
정수도 푸트라자야, 그리고 라부안섬입니다.

먼저 말레이반도의 11개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호르(Johor)는 말레이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싱가포르와 맞닿아 있으며, 역사적으로 조호르 술
탄국의 중심지였고 현재는 제조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한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케다(Kedah)는 말레이반도의 북서부에 자리하며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케다는 말레이시
아에서 가장 오래된 술탄국 중 하나이며 쌀 생산으로 유명한 농업 중심지이자 관광지 랑카위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란탄(Kelantan)은 말레이시아 북동부, 태국과 접경하고 있는 주로, 이슬람 문화가 강하며 전통 수
공예와 바틱 산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말라카(Melaka)는 말레이시아 남서부에 위치하며 15세기 말레이 술탄국의 수도로 유명했으며 포르
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식민 통치를 거쳐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받은 역사 도시로, 유네스코 세계유
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느그리 셈빌란(Negeri Sembilan)은 말레이시아 중남부에 있으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미낭카바우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어 모계 중심 사회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주입니다.

파항(Pahang)은 말레이반도의 동부 해안에 위치한 주로, 면적이 가장 넓으며 역사적으로 주석 산업
으로 유명했고 현재는 열대우림과 생태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낭(Penang)은 북서부의 섬과 본토 일부 지역으로 구성된 주로, 영국 식민 시절 무역항이었으며 조
지타운이라는 역사 도시가 있어 다문화적 특성이 강합니다.

페락(Perak)은 말레이반도 북서부 해안에 위치하며, 주석 광산으로 번성했던 역사를 지니고 현재는
다양한 역사 유적과 자연 관광지가 발달한 곳입니다.

펄리스(Perlis)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작은 주로 북서부 끝에서 태국과 맞닿아 있으며 평화로운 농
촌 환경을 지닌 지역으로 농업이 주요 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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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랑고르(Selangor)는 말레이시아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로서 쿠알라룸푸르를 둘러싸고 있는 주이며,
 말레이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도시화가 활발히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트렝가누(Terengganu)는 말레이시아 동부 해안에 위치하며 아름다운 해변과 섬들이 많아 관광산업
이 발달하였고, 이슬람 문화 및 석유 산업이 주요 특징입니다.

보르네오 섬의 동말레이시아 지역에 있는 사바와 사라왁은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중요한 지역
입니다.

사바(Sabah)는 보르네오 섬 북동부에 위치하며 '바람 아래의 땅(Land below the wind)'이라는 별칭
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바는 역사적으로 브루나이 술탄국과 필리핀의 술루 술탄국의 영향을 받았으
며, 19세기 말부터 영국 북보르네오 회사의 지배를 받다가 1963년 말레이시아 연방에 합류했습니
다. 현재도 필리핀이 사바 일부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여 외교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바는 동남아시아 최고봉인 키나발루산(Mount Kinabalu)을 비롯하여 울창한 열대우림과 풍부한 생
태자원으로 유명하며, 카드잔두순, 바자우, 무룻 등 다양한 토착 민족들이 살고 있어 문화적으로도 매
우 다채로운 지역입니다.

사라왁(Sarawak)은 보르네오 섬 북서부에 위치한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주로 '뿔코뿔새의 땅
(Land of Hornbills)'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라왁은 19세기 중반 브루나이 술탄국의 지배에서 
영국 출신 제임스 브룩(James Brooke)이 권력을 넘겨받아 '브룩 왕조(Brooke Dynasty, 백인 라자)
'가 약 100년간 통치하였으며, 이후 영국 직할 식민지를 거쳐 1963년 말레이시아 연방의 일원이 되
었습니다. 사라왁은 세계적으로 오래된 열대우림과 라장강(Rajang River), 물루 국립공원의 광대한 
동굴 시스템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반, 비다유, 말라나우, 오랑울루 등 수많은 토착
민족들이 공존하는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민족 구성이 가장 복잡한 주입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전통 
신앙이 함께 존재하며, 독특한 전통 가옥 양식인 롱하우스와 다양한 민속 문화로도 유명합니다.

각 주가 지닌 고유한 역사, 문화, 지리적 특성들이 어우러져 매우 다채로운 국가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바와 사라왁은 이러한 다문화적 특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 분담

말레이시아 헌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가 연
방제로 운영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내부 안보, 민사 및 형사 법률, 교육, 보
건, 노동 등의 분야를 담당하며, 주정부는 토지, 농업, 임업, 지방정부, 이슬람 법과 관습 등의 권한을
갖는다.

연방정부는 국가의 안보와 외교를 책임지며, 국방 정책과 군대 운영을 직접 관리한다. 예를 들어, 말
레이시아군(MAF)의 조직과 운영은 연방정부가 관할하며, 해외 평화유지군 파병이나 국방 예산 책정
과 같은 주요 결정도 중앙 정부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외교 정책 역시 연방정부의 역할로, 국가 간 외
교 관계 수립, 대사 임명, 국제 조약 체결 등이 포함된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 해양 경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연방정부의 외교부에서 주도했다.

내부 안보와 법률 집행 또한 연방정부의 주요 권한 중 하나이다. 경찰 조직(Polis Diraja Malaysia,
PDRM)과 국가 보안 정책은 연방 차원에서 통제되며, 테러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국가안보법(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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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Act)을 발동할 권한도 연방정부가 가진다. 형사 및 민사법 역시 연방 차원에서 제정되어 전
국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부패방지법(Malaysian
Anti-CorruptionCommission Act)은 모든 주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부 차원의 부패 단속 활동을
조율한다.

교육과 보건 역시 연방정부의 관할 분야이다. 말레이시아의 공교육 시스템은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가 관리하며, 공립학교 및 국립대학의 운영도 연방정부가 주도한다. 말레이시아 대학교
(University of Malaya)와 같은 주요 국립대학은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된다. 의료 서비스
와 공공보건 정책 또한 연방정부의 책임이며, COVID-19 팬데믹 당시 연방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전국적인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주정부는 토지 및 지방 개발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다. 부동산 개발 및 토지 용도 변경을 결정
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 페낭(Penang) 주정부는
특정 지역을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사바(Sabah)와 사라왁
(Sarawak) 주정부도 자율적으로 토지 정책을 운영한다.

농업과 임업 관리 역시 주정부가 담당하는 분야이다. 파항(Pahang) 주정부는 팜유 농장을 조성하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사라왁(Sarawak) 주정부는 삼림 벌채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각 지역
의 자연환경과 경제적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주정부는 해당 지역의 자원 활용과 환
경 보호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슬람 법과 관습도 주정부의 관할에 속한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있지만, 샤리아
(Sharia) 법의 적용은 각 주정부가 결정하며, 이슬람 법원(Syariah Court)의 운영 역시 주정부의 책
임이다. 예를 들어, 슬랑오르(Selangor) 주정부는 샤리아 법 적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종교 교
육과 관련된 정책도 주정부 차원에서 결정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는 때때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바와 사라왁 주정부는 1963년 말레이
시아 연방에 합류할 당시 특별 자치권을 보장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방정부가 점점 더 많은 권
한을 중앙으로 집중하면서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사라왁 주정부는 자체적인 석유 및 가스 수
익을 통제하기를 원하며,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슬람 법의 적용 범위도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켈란탄(Kelantan) 주정부는 보다 엄격한 이
슬람 형법(Hudud Law)을 시행하려 했으나, 연방정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말레이시아의 다인종�다종교 사회에서 민감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각 주는 자체 헌법, 주의회, 그리고 술탄 또는 주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회는 주 수준의 입법 기
관으로, 주 내 문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그러나 주의회의 권한은 헌법에 명시된 분야로 제한
됩니다. 도시 및 지방 지역의 행정은 지방 의회(Municipal Council)가 담당합니다. 이들은 도시 계획,
공공 위생, 지역 인프라 등을 관리하며, 대부분 주정부에 의해 임명된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말레이시
아의 연방제도는 중앙집권적 성향이 강한 편이지만, 최근에는 지방 분권화와 자치 강화에 대한 요구
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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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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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말레이시아의 법체계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제2부 말레이시아의 정치 체제

이슬람법과 세속법의 공존

말레이시아는 이슬람법(샤리아)과 세속법(영국 보통법 기반)이 공존하는 독특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헌법 제3조는 이슬람을 연방의 종교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종교의 평화로운 실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세속법원은 형사 및 민사 사건을 다루며, 모든 시민에게 적용됩니다. 반면 샤리아 법원은 이슬람법을
다루며, 무슬림의 가족법, 혼인, 이혼, 상속, 일부 종교적 위반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집니다. 각 주는
 자체 샤리아 법원을 운영하며, 샤리아 법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는 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인종·다종교 사회에서의 법적 과제

말레이시아의 다문화적 특성은 법체계에도 도전과제를 제시합니다. 이슬람법과 세속법 사이의 관계,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는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개종 문제(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의 개종), 이중 법원 시스템 간의 관할권 충돌, 비무슬
림 배우자와 자녀 권리에 관한 분쟁 등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다문
화적 특성이 법적 갈등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리나 조이(Lina Joy) 사건입니다. 리나
조이는 원래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성인이 된 후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법체계
에서는 이슬람교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려면 이슬람법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리나 조이는
종교 변경을 위해 세속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신분증 상에 기록된 종교를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갔으나, 연방대법원은 세속 법원이 아
닌 샤리아 법원(이슬람 법원)의 관할이라고 판결하여 리나 조이의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슬
람법과 세속법 간의 명확한 관할권 충돌 사례이자, 말레이시아 내 종교 자유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
낸 사건으로 국제적으로 큰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부모 중 한쪽이 이슬람교로 개종했을 때 발생하는 자녀 양육권 분쟁 역시 흔히 언급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2009년 발생한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 사건은 남편이 아내 몰래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자녀들을 일방적으로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면서 벌어진 갈등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 세속 법원과 이슬람 법원 간의 관할권 충돌을 불러왔으며, 각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림에
따라 법적 혼란과 사회적 논란이 촉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말레이시아 연방대법원은 자녀의 일방
적 개종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며, 세속 법원의 판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 명확성 부
족과 관할권 충돌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처럼 말레이시아의 법체계는
이슬람법과 세속법이라는 두 체계의 병존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 문제와 가족법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복잡하고 민감한 논쟁을 겪고 있습니다.

헌법의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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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연방헌법은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제정된 국가의 최고 법률로서, 말레이시
아의 정치적, 사회적, 법적 질서의 근간이 되는 국가의 기본 구조와 원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헌법
은 다른 모든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최고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헌법에 위배되는 어떠한 법률이나
 규정도 무효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헌법은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명과
신체적 자유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의 법 앞에서의 평등권,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등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실제로는 일정한 제약을 받으며, 무슬림의 경우 이슬람법에 의해 규제되
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 헌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말레이인과 '부미푸트라(Bumiputra)'로 불리는 사바 및 
사라왁 지역의 토착민들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지위입니다. 헌법 제153조는 말레이인과 부미푸트라 
집단의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및 공공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우대정책을 시
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헌법은 연방제 국가로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
다.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경제 등 주요 국가적 사안을 담당하는 반면, 주정부는 토지, 산림, 천연자
원 및 이슬람 관련 사안 등 지역적이고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은 두 정부 간의 명확
한 역할 분담과 권한 배분을 통해 연방제의 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과 관련해서도 헌법은 말레이시아 시민이 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며,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립 초기부터 시민권 부여와 관련한 논쟁이 존재했기 때문에, 헌
법에 이러한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적 통합과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헌법은 시대적, 정치적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1969년 인종 간 폭동 사건(5·13사
태)이 발생한 이후에는 헌법에 민감한 문제들을 공공연히 논의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
습니다. 여기에는 말레이인의 특별 지위, 말레이어의 국어 지위, 그리고 술탄의 권위 등 사회적 긴장
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공개적 토론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족적
갈등을 방지하고 사회적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동시에 표현의 자유 및
민주주의의 발전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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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말라카의 전략적 위치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제3부 말라카의 역사와 중요성

말라카 해협의 지정학적 중요성

말라카 해협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에 위치한 좁고 긴 해협으로, 인도양과 태
평양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해상 통로 중 하나입니다. 길이는 약 890km, 폭은 가장 좁은 곳이 약
2.8km에 불과합니다. 이 전략적 위치는 말라카를 세계 해상 무역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말라카 해협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동아시아로 가는 가장 짧은 항로를 제공하며, 유럽, 중동, 인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간의 무역을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이 해협을 통제하는 세력은 역사
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 해상 무역로의 핵심 통로

말라카는 15세기부터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당시 말라카 항구는 한 번에 최대 2,000
척의 배를 수용할 수 있었으며, 전 세계에서 온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향신료, 비단,
도자기, 보석, 향수, 염료, 금속 제품 등을 거래했습니다.

말라카의 전략적 위치와 뛰어난 항만 시설은 계절풍을 이용한 항해에 적합했습니다. 동북 계절풍 시
기(11월~3월)에는 중국과 일본에서 온 배들이, 서남 계절풍 시기(5월~9월)에는 인도, 아랍, 아프
리카에서 온 배들이 말라카에 정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말라카는 연중 활발한 무역 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국제 무역에서의 역할

오늘날 말라카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해상 통로 중 하나로, 매년 약 9만 척의 선박이 통과하
며 세계 해상 무역의 약 40%, 석유 수송의 약 25%가 이 해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동의 석유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중국, 일본, 한국)로 운송되는 주요 경로입니다.

이 해협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해적 활동과 테러 위협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제 안보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는 말라카 해협의 안전을
위해 공동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강대국들도 이 지역의 안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라카 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주요 항구는 아니지만, 그 역사적 중요성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
산으로서의 지위로 인해 말레이시아의 중요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동서양 문화의 융
합과 해상 무역의 역사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전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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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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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말라카 쟁탈전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제3부 말라카의 역사와 중요성

포르투갈의 말라카 점령 배경과 과정

15세기 말, 유럽에서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려는 열망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향신료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상 탐험에 나섰습니다. 당시 향신료 무역
은 아랍 상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이들을 통해 베네치아와 제노바 같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유
럽에 향신료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이 중개상들을 우회하여 직접 무역을 하고자 했습
니다.

1498년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가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인도 캘리컷에 도착한 것은 역사
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후 포르투갈은 인도양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했습니다. 포르투
갈의 인도 총독으로 임명된 알폰소 데 알부케르크(Afonso de Albuquerque)는 아시아 무역에서 포르
투갈의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알부케르크는 말라카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그는 "말라카를 장악하는 자가 
베네치아의 목줄을 쥐게 된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말라카를 통제함으로써 동서양 무역
의 흐름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1509년 포르투갈은 디우(Diu) 해전에서 이집트와 구자라트의 연합 함대를 물리쳤으며, 이를 통해
인도양에서의 해상 지배권을 확립했습니다. 이 승리를 기반으로 알부케르크는 1511년 7월, 18척의
 선박과 약 1,2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말라카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말라카는 술탄 마흐무드 샤(Mahmud Shah)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르투갈 원정대에
저항했지만, 포르투갈군의 화력과 전술적 우위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한 달여의 전투 끝에 8월 24
일, 말라카는 포르투갈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술탄 마흐무드 샤는 조호르로 도망쳤으며, 이후 그곳에
서 조호르 술탄국을 설립했습니다.

포르투갈은 말라카에 'A Famosa'('유명한' 또는 '강한'이라는 뜻)라는 이름의 요새를 건설하여 도
시를 방어했습니다. 이 요새는 현지 건물의 돌을 이용해 지어졌으며, 포르투갈의 말라카 지배를 상징
하는 구조물이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은 또한 가톨릭교회를 설립하고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말라카 점령은 포르투갈에게 아시아 무역의 중심지를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의 배타적인 무역 정책은 많은 아시아 상인들, 무슬림 상인들을 다른 항구로 떠나게 만들었
습니다. 이로 인해 말라카의 무역 활동은 포르투갈 점령 이전보다 감소했습니다.

네덜란드-포르투갈 전쟁

16세기 후반부터 네덜란드는 새로운 해상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VOC 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의 설립은 아시아 무역에서 네덜란드의 체계적인 확장



28

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VOC는 포르투갈의 무역 독점을 깨고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처음에는 인도네시아 군도, 향신료가 풍부한 몰루카 제도(말루쿠)에 집중했습니다.
1605년 암본(Ambon)을 점령하고, 1619년에는 자바섬에 바타비아(현재의 자카르타)를 건설하여
VOC의 본부로 삼았습니다.

말라카에 대한 네덜란드의 관심은 지정학적 요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말라카 해협을 통제함으로써
아시아 무역의 흐름을 장악하고, 경쟁자인 포르투갈을 약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말라카는 바타
비아와 아시아의 다른 무역 거점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말라카를 공격하기 위해 현지 세력과의 동맹을 추구했습니다. 조호르 술탄국은 포르투갈
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으며, 네덜란드와 협력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1636년 네덜란드와 조호
르는 말라카 공격을 위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1640년 네덜란드는 조호르 술탄국의 지원을 받아 말라카를 포위했습니다. 5개월간의 포위 공격 끝
에 1641년 1월 14일, 말라카의 포르투갈 수비대는 항복했습니다. 이로써 130년간의 포르투갈 지
배가 종식되고, 말라카는 네덜란드의 통제 하에 들어갔습니다.

네덜란드의 말라카 점령은 포르투갈 제국의 쇠퇴와 네덜란드의 아시아 무역 지배력 강화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영국이 1795년 말라카를 일시적으로 점령했으나, 1818년 네덜란드에 반환
되었습니다.

중국 문헌 중 청나라 시대 '해외수신록(海外搜神錄)'에는 당시 말라카의 무역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
어 있습니다. 저자 진륭상(陳倫祥)은 "홍모(紅毛, 네덜란드인)가 말라카를 차지한 후, 그들은 중국 
상인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중국인들이 말라카로 이주했다"고 적고 있습니
다. 또한 "홍모는 백은(白銀, 은)을 좋아하며, 중국의 도자기와 비단을 높이 평가했다"는 기록은 당시
 네덜란드와 중국 간의 무역 관계를 보여줍니다.

영국-네덜란드 조약(1824년)과 말라카의 운명

18세기 후반부터 영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1786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프랜시스 라이트(Francis Light)는 술탄 압둘라(Abdullah)로부터 페낭섬을 획득했으며,
 이곳을 '프린스 오브 웨일스 아일랜드'라고 명명했습니다. 페낭은 영국의 첫 번째 해협식민지가 되
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시기(1803-1815)에 영국은 네덜란드의 해외 식민지를 일시적으로 접수했습니다.
말라카는 1795년부터 1818년까지(1818-1824 제외) 영국의 통제 하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영국은 대부분의 식민지를 네덜란드에 반환했으나, 두 강대국 사이의 동남아시아 영향력 경쟁은
계속되었습니다.

1819년, 토마스 스탬퍼드 래플스(Thomas Stamford Raffles)는 조호르 술탄으로부터 싱가포르섬을
획득하여 영국의 무역 기지를 설립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전략적 위치와 자유무역 정책은 이 작은 섬
을 빠르게 중요한 항구로 발전시켰습니다.

말라카의 운명은 1824년 영국-네덜란드 조약(Anglo-Dutch Treaty of 1824)에 의해 결정되었습니
다. 이 조약은 두 유럽 강대국 사이의 동남아시아 영향력 분할을 공식화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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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습니다

네덜란드는 말라카와 인도 본토의 모든 식민지를 영국에 양도했습니다.

영국은 수마트라의 벵쿨렌(Bencoolen)과 인도네시아 군도의 다른 식민지들을 네덜란드에 양도했습
니다.

네덜란드는 싱가포르에 대한 모든 주장을 포기했습니다.

영국은 수마트라에 대한 모든 주장을 포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말레이 반도는 영국의 영향권으로, 인도네시아 군도는 네덜란드의 영향권으로 나뉘었습니
다.

이 조약으로 말라카는 영국의 해협식민지(Straits Settlements)의 일부가 되었으며, 페낭, 싱가포르
와 함께 영국의 동남아시아 식민지 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급속
한 발전으로 인해 말라카의 상대적 중요성은 감소했습니다.

19세기 초 영국의 여행가이자 저명한 작가인 이사벨라 버드(Isabella Bird)는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
을 여행하며 자신이 직접 경험한 풍경과 인상, 역사와 문화를 글로 담아낸 바 있습니다. 그녀가
1883년에 출판한 여행기인 『황금 반도와 동방의 천국(The Golden Chersonese and the Way
Thither)』 에는 현재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역사 도시 말라카(Malacca)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등장
합니다.

이사벨라 버드는 당시 말라카의 모습을 아래와 같은 표현으로 기록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사라졌으나, 여전히 매력적인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도시“

이 짧은 문장에는 말라카의 역사와 당시 그녀가 느꼈던 도시의 인상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즉,
 과거 한때는 번성했던 화려한 무역항이자 전략적 요충지였으나, 자신이 방문했던 당시에는 이미 전
성기의 화려함과 활기는 상당 부분 사라진 채, 과거의 흔적만을 간직한 상태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
나 이사벨라 버드는 말라카를 쇠퇴하거나 볼품없는 곳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도시가 가진 
역사적 가치와 특유의 아름다움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녀의 표현에서 '매력적인 역사의 흔적'이란, 
비록 번영의 시대는 지났지만 여전히 풍부한 문화적·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방문객
들에게 특별한 정서적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장소임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말라카의 독특한 도시 경관 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관이 독특한 
이유는 말라카가 역사상 유럽 열강 세 나라(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식민 통치를 차례로 겪으면
서, 각기 다른 건축적 특성이 한 곳에 모여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각기 다른 문화와 시대의 건
축 양식이 공존하는 말라카의 도시 경관은, 이사벨라 버드가 여행 당시 느꼈던 독특함과 특별함을 명
확히 보여줍니다. 즉, 말라카라는 도시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상징하는 낡은 흔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문화와 역사가 복잡하게 얽히고 융합된 '살아있는 박물관'처럼 독특한 풍경을 형
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말라카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UNESCO World Heritage Site)으로 지정되었으며, 역사적 도시로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
다. 이사벨라 버드의 기록은 당시 말라카의 풍경을 상세히 전달해줄 뿐 아니라, 현대의 여행자들에게
도 여전히 말라카라는 도시의 매력을 이해하고 느끼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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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시대 말라카의 위상 변화

영국 지배 하에서 말라카는 더 이상 주요 무역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
가 영국 동남아시아 무역의 중심지로 급부상했으며, 페낭 역시 중요한 항구로 발전했습니다. 말라카
는 이차적인 항구로 남았으며, 주로 지역 무역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말라카는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식
민 지배는 각각 도시에 문화적, 건축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또한 말레이, 중국, 인도, 아랍 등 다양한
아시아 문화들도 공존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페라나칸(Peranakan) 또는 바바-뇨냐(Baba-Nyonya) 문화의 발전입니다. 이는
중국인 이주자들과 현지 말레이인들 사이의 문화적 혼합에서 비롯되었으며, 독특한 건축, 요리, 언어,
의복 스타일을 발전시켰습니다. 페라나칸 상인들은 말라카의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들
의 화려한 저택은 오늘날 말라카의 주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대 동안 말라카는 행정적으로 해협식민지의 일부로 관리되었습니다. 1867년, 해협식
민지는 영국 동인도회사의 통제에서 벗어나 영국 정부의 직할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1874년 팡코르
조약(Pangkor Treaty) 이후, 영국은 말레이 반도의 다른 지역들로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이는 궁극
적으로 말레이 연방(Federated Malay States)과 비연방 말레이 주(Unfederated Malay States)의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20세기 초, 말라카는 고무와 주석 산업의 발전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말라카는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작은 지방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말라카는 일본의 점령을 겪었습니다. 일본군은 도시
를 '신말라카(Shin Malacca)'라고 불렀으며, 이 기간 동안 현지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후 말레이 반도는 독립을 향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957년 말라야 연방이 독립했고, 1963
년에는 말레이시아 연방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로써 말라카는 말레이시아의 한 주(州)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말라카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흔적을 간직한 역사적인 도시로, 2008년에는 조지타운(페낭)
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말라카의 역사적 중심지는 다양한 식민지 시대
의 건축물과 다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의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되었습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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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다문화 도시 말라카의 형성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제3부 말라카의 역사와 중요성

유럽, 중국, 인도, 아랍 문화의 융합

말라카는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고 융합되는 독특한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국제 무역
과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의 정착은 말라카를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문
화적 다양성은 오늘날 말라카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유럽의 영향은 세 개의 식민 세력—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을 통해 말라카에 전해졌습니다. 포르
투갈은 A Famosa 요새와 성 바울 성당 같은 건축물을 남겼으며, 가톨릭 종교와 크리스탕(Kristang)
문화를 도입했습니다. 크리스탕은 포르투갈인과 현지인의 혼혈 후손들로,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언어는 포르투갈어 기반이지만 말레이어와 다른 현지 언어의 영향을 받
았습니다.

네덜란드는 스타드후이스(Stadthuys)와 같은 독특한 붉은 건물들을 건설했으며, 행정 시스템과 법률
체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은 교육 시스템, 도시 계획, 인프라 등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습니
다.

중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 말라카 문화에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뚜렷
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세기 초 명나라의 유명한 항해가이자 탐험가였던 정화(鄭和) 제독이 함
대를 이끌고 말라카를 방문한 사건은 중국과 말라카 간 교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정화의
방문은 일시적인 항해나 무역 목적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말라카에 정착하
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인 이주는 15세기부터 17세기 사이에 절정에 달했으며, 주로 중국 남부에 위치한 푸젠
성(福建省)과 광동성(廣東省) 출신의 상인들과 노동자들이 대거 말라카로 이주했습니다. 이 지역 출
신의 중국인들은 주로 해상 무역과 상업 활동에 종사하면서 말라카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그들은 말라카를 동남아시아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푸젠성 출신
의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고향과 말라카를 잇는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말라카가 중국과 동남아
시아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의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영향 외에도 중국인들은 말라카에 자신들의 전통적 종교와 문화를 전파하며, 다양한 
종교적�사회적 조직들을 세웠습니다. 대표적으로 말라카의 중심부에 위치한 "청훈텡(靑雲亭)" 또는
 "칭훈텡(Cheng Hoon Teng)" 사원은 17세기 중반(1646년)에 건립된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식 불교 사원으로, 중국인 공동체의 정신적�문화적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사원은 전형적인 남중국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푸젠성 출신의 중국 이민자들에 의해 설립되
고 운영되었습니다. 칭훈텡 사원은 지금까지도 말라카 중국계 주민들의 대표적 종교시설로서 유지되
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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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온 이민자들은 각자의 출신 지역과 성씨를 중심으로 하는 종족 회관(clan association)을 활
발히 조직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말라카에 설립된 "한장회관(�江��, Hokkien Huay Kuan)"과 "
광동회관(廣東會館, Guangdong Association)" 같은 조직은 각 출신 지역의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상
호 부조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동시에, 중국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회관들은 지역 간 화합을 촉진하고, 공동체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하며, 말라카 내 중
국인 사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중국인 공동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현지 말레이인들과의 교류와 결혼을 통해 더욱 풍부한
 혼합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청나라 시대의 학자 왕다하이(王大海)는 그의 저서인 『해도일승(海島
逸乘)』에서 말라카의 중국식 이름인 "묘성(猫城)"을 언급하며, "이 도시에는 이미 많은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은 현지인과 결혼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당
시 이미 중국계 말레이인으로 알려진 "페라나칸(Peranakan)" 문화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로, 페라나칸 공동체는 중국 전통과 말레이 문화가 혼합된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들
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언어(바바-논야어), 요리(페라나칸 음식), 복식(바틱 스타일의 케바야 의상) 
등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으며, 현재 말라카의 상징적인 문화유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은 말라카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깊이 자리잡고 있
으며, 오늘날까지 말라카는 중국 문화의 흔적과 전통이 생생히 살아있는 도시로서 많은 관광객과 학
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대상이자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도 문화의 영향도 뚜렷합니다. 말라카 왕국 시대부터 인도 상인들( 타밀인과 구자라트인)이 말라
카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직물, 보석, 향신료 무역에 종사했으며, 힌두교 사원을 건립했습니다. 영
국 식민지 시대에는 더 많은 인도인들이 공무원, 상인, 노동자로 말라카에 이주했습니다.

말라카 문화에 대한 인도의 영향은 말라카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초기 시점부터 매우 뚜렷하
고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15세기부터 16세기 사이의 말라카 왕국 시대에는 인도에서 온
상인들이 이미 말라카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에 깊숙이 참여하며 그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말라카 왕국은 국제적인 해상 무역항으로 명성을 얻고 있었으며, 이러한 번영의 중심에는 인도 상인
들의 활발한 상업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상인들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집단은 주로 인도의 타밀(Tamil) 지역과 구자라트(Gujarat)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타밀 출신 상인들은 주로 남인도의 항구 도시인 첸나이(구 마드라스)
와 그 인근 지역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 말라카에 정착했고, 구자라트 출신의 상인들은 인도 서부의
주요 항구도시였던 캄베이(Cambay)와 수라트(Surat)를 출발해 말라카로 항해했습니다. 타밀 상인
들은 주로 고급 직물과 면화, 향신료 무역에 종사했고, 구자라트 상인들은 금과 보석, 진주, 값비싼 보
석류를 주력 상품으로 삼았습니다. 이 두 지역 출신의 인도 상인들은 말라카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도시를 세계적인 무역 중심지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구자라트 상인들은 고급 보석류와 직물 거래로 명성을 얻으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들은 말
라카의 중심부에 자신들의 상업 지구를 형성하고, 다양한 시장(바자르)을 세워 현지인들과 다른 외
국 상인들에게 인도산 상품을 거래하는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말라카의 주요 시
장은 인도 상인들이 지배하고 있었으며, 현지 말레이 왕족과 귀족층 또한 인도산 직물과 보석류를 선
호하여 적극적으로 이들과 교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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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인들이 말라카에 가져온 것은 경제적 영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이주 지역에 적극적으로 전파했으며, 힌두교 문화를 말라카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대
표적으로 말라카에는 이미 18세기부터 건립된 유서 깊은 힌두교 사원인 '스리 포야타 비나야가 무르
티 사원(Sri Poyatha Vinayagar Moorthi Temple)'이 있습니다. 이 사원은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가장
 오래된 힌두 사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1781년에 타밀 상인들에 의해 건립되었습니다. 사원의 중심 
신으로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가네샤(Ganesha) 신이 모셔져 있으며, 오늘날까
지도 타밀 공동체의 중요한 종교 행사들이 이곳에서 개최됩니다.

영국 식민지 시대인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는 더 많은 인도인들이 말라카로 유입되기 시작했습
니다. 이 시기 인도인들은 단지 상업 활동뿐 아니라 영국 식민 정부의 공무원이나 행정직, 교사, 기술
자, 경찰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기 위해 이주했습니다. 또한 당시 고무 농장과 주석 광산, 철도 공사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 수많은 인도 노동자들이 말라카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주로 타밀어를 사용하는 남인도 지역 출신으로,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후손들은 현지에 완전히 정착
하여 말라카 사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도 이민자 집단은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조직들을 결성했습니다. 타밀 출신 인도인들은 "체티(Chetti)" 공동체를 형성했으며, 이들은 현재 말
라카의 대표적인 인도계 문화 공동체로 남아 있습니다. 체티 공동체는 말레이시아의 다른 지역과 달
리, 힌두교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말레이어를 구사하는 독특한 공동체로서 현지 문화와 혼합된 문화
를 형성했습니다. 이들의 문화는 타밀 전통 의상, 타밀식 결혼식 풍습, 그리고 타밀 음식 문화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생생히 살아 있으며, 현지 말레이 사회와 밀접히 어우러져 있습니다.

인도의 영향은 말라카의 식문화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 말라카의 거리 음식이나
레스토랑에서는 타밀식 바나나잎 식사(banana leaf rice), 탄두리 치킨(tandoori chicken), 로티 차나
이(roti canai), 남인도식 커리 등 다양한 인도 음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수백 년 동안
말라카에 정착한 인도인들이 자신들의 음식 문화를 보존하고 전파한 결과입니다. 로티 차나이 같은
음식은 말라카의 대표적인 아침 식사 메뉴로 자리잡으며 말레이시아 전체에서 사랑받는 대표적인 음
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인도인들은 경제, 종교, 음식,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말라카 현지 사회와 융합하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오늘날 말라카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도시로 평가받는 배경에는 인도인들의 오랜 역사적 기여와 적극적인
문화적 교류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랍과 중동의 영향은 주로 이슬람교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아랍, 페르시아, 구자라트 무슬림 상인들
은 말라카에 이슬람 문화를 전파했으며, 이는 말레이 문화와 융합되었습니다. 말라카에는 캄풍 클링
(Kampung Kling) 모스크와 같은 독특한 건축 양식의 모스크들이 있으며, 이는 중동, 인도, 말레이, 중
국 건축 요소가 혼합된 형태를 보여줍니다. 말라카는 동서양을 연결하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번성
했던 덕분에 일찍부터 아랍과 중동 지역의 상인들과 긴밀한 교류를 가졌으며, 그 영향은 종교적인 측
면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말라카 지역에 아랍과 중동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은
13~14세기 이후였으며, 아랍 및 페르시아 상인들과 인도 구자라트 지역의 무슬림 상인들이 활발히
드나들며 이슬람을 전파했습니다. 당시 무슬림 상인들은 무역을 통해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동시에,
현지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결혼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슬람교를 전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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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초 말라카 왕국의 술탄 파라메스와라(Parameswara)가 이슬람교로 개종한 사건은 아랍과
중동 지역의 이슬람 문화가 본격적으로 말라카에 정착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라카 왕
국의 공식적인 이슬람교 수용으로 인해 말라카는 동남아시아 최초의 이슬람 술탄국으로 자리잡았으
며, 이 지역 전체의 이슬람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당시 아랍의 무역상들과 중동의 이슬람 학자들
은 말라카 궁정에까지 진출하여, 왕국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를 통해 말라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랍과 중동의 영향은 말라카의 종교적 건축 양식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748
년에 건립된 유명한 모스크인 '캄풍 클링(Kampung Kling) 모스크'입니다. 캄풍 클링 모스크는 말라
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건축 양식을 자랑하는데, 이는 중
동의 아랍식, 인도의 구자라트식, 중국과 말레이 전통 양식이 모두 결합된 형태입니다. 모스크의 지붕
은 중국식 기와로 덮여 있으며, 탑(미나렛)은 인도식 무굴(Mughal) 양식과 페르시아 양식이 융합된 
형태로 지어졌고, 내부는 중동 이슬람 건축의 아치 형태와 아랍어 서예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독
특한 혼합 양식은 말라카가 중동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적 교류의 중심지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아랍과 중동 상인들은 이슬람 종교뿐 아니라 이슬람법(샤리아)과 아랍 문자를 말라카에 전파했으며,
이는 현지 사회의 법률 제도와 교육 체계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5세기와 16세기에 걸쳐
말라카에는 중동 지역에서 온 이슬람 학자들이 활발히 활동했으며, 이들이 말라카 궁정에서 이슬람
신학과 법률을 교육하고 자문을 제공했다는 기록이 여러 역사 문헌에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말라
카 왕국의 대표적 법전으로 알려진 『말라카 법전(Hukum Kanun Melaka)』은 이슬람법인 샤리아의
영향을 뚜렷하게 받은 문서로, 아랍식 법률 개념과 말레이 전통 관습이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말라카의 역사 기록인 『세자라 말라유(Sejarah Melayu, 말레이 연대기)』에도 아랍과 중동 상인들
이 현지 사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문헌에 따르면, 아랍
과 페르시아 출신의 무슬림 학자와 상인들이 왕국의 고위 관리나 왕실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말라카
의 통치자들에게 정치·경제·종교적 조언을 제공했고, 심지어 궁정 내 결혼 관계를 맺어 현지 엘리트
계층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말레이어 속 아랍어의 영향이 강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말레이어 어휘 중 상당수가 
아랍어에서 차용된 것으로, 종교·교육·법률 분야에서 아랍어 어휘가 풍부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어로 '학교'를 뜻하는 '스콜라(sekolah)'는 아랍어인 '마드라사(madrasah)'에서 파생되었으
며, '법률'을 의미하는 '후쿰(hukum)'은 아랍어의 '후쿰(hukm)'에서 직접 차용된 단어입니다. 이러
한 언어적 영향은 이슬람 문화가 말라카 사회 전반에 깊이 스며들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중동에서 유입된 이슬람 문화는 말라카의 전통 복식과 식문화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말라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입는 남성의 바주 멜라유(Baju Melayu)나 여성의 바주 쿠룽(Baju
Kurung)은 중동의 이슬람 의복에서 영감을 받아 발전된 형태로, 몸을 적당히 가리고 우아함을 강조
하는 이슬람적 미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카 음식 문화에 필수적인 할랄(Halal) 개념과 다
양한 중동 음식들이 정착한 것 역시 무슬림 상인들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말라카에서 아랍과 중동의 문화적 영향력은 단지 무역과 종교의 전파에 그치지 않고, 건축, 언
어, 법률, 복식, 음식 등 사회와 생활 전반에 걸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말라카는 아랍
및 중동에서 전해진 이슬람 문화를 적극적으로 보존하면서 동시에 현지 말레이 문화와 독특하게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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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된 고유의 이슬람 문화를 지닌 도시로 그 매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페라나칸(바바-뇨냐) 문화의 탄생

말라카의 문화적 융합 중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것은 페라나칸(Peranakan) 또는 바바-뇨냐
(Baba-Nyonya) 문화의 발전입니다. 이 문화는 15-17세기에 말라카에 정착한 중국인 남성 이주자
들과 현지 말레이 여성과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페라나칸'은 말레이어로 '현지에서 태어난'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바바'는 중국계 남성, '뇨냐'는 
여성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중국의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적 관습(조상 숭배, 불교, 도교)을 유지하면
서도, 말레이 언어, 요리법, 의복 스타일을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독특한 혼합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페라나칸 문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 바바 말레이어(Baba Malay)라는 독특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말레이어를 기반으로 호키
엔 중국어와 영어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요리 뇨냐 요리(Nyonya cuisine)는 중국 요리 기법과 말레이 향신료를 결합한 독특한 요리입니다. 라
크사(Laksa), 방아하티(Pongteh), 아얌 붕키스(Ayam Buah Keluak) 등이 대표적입니다.

의복 여성들은 케바야(Kebaya, 자수로 장식된 블라우스)와 사롱(Sarong, 말레이 전통 천)을 결합한
 복장을 착용했으며, 남성들은 중국식 복장에 서양의 영향을 받은 요소를 더했습니다.

장신구 뇨냐 여성들은 화려한 보석과 장신구로 유명했으며, 금핀(kerosang)과 비드 자수 신발
(beaded slippers)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건축 페라나칸 상인들의 저택은 중국, 유럽, 말레이 건축 양식이 혼합된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화려한
 타일 장식, 내부 중정, 정교한 목공예가 특징이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페라나칸 상인들은 말라카와 싱가포르, 페낭의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
니다. 그들은 영국 식민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많은 페라나칸들이 영어 교육을 받고 의
사, 변호사, 사업가 등 전문직에 종사했습니다.

1957년 말레이시아 독립 이후, 페라나칸 문화는 다소 쇠퇴했지만, 최근 들어 문화 유산으로서의 가
치를 인정받아 보존과 부활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라카에는 페라나칸 박물관이
있으며, 많은 페라나칸 저택이 관광 명소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다양성과 공존

말라카는 긴 역사적 흐름 속에서 다양한 민족과 종교 공동체가 서로 교류하며 공존을 실천한, 종교적
다양성이 풍부한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수백 년간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성장해왔고, 지금도 이러한 다양성은 도시 전체의 삶과 일상 속
에서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라카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좁은 지역 안에서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평화롭게 상호 교류하는 특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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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의 종교적 다양성은 도시의 물리적 경관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도시의 중심부에는 불과
몇 분의 도보 거리 내에서 이슬람 모스크, 중국 사원, 힌두 사원, 기독교 교회 등 서로 다른 종교 시설
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각자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일상적 교
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 주민들은 하루 일과 속에서 자신이 믿는 종교와 관계없이 다른 종교의 축제에 서로 
참여하거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라마단 기간 중 무슬림이 금식을 마친 후 벌이는 '
이프타르(Iftar)' 행사나, 중국계 주민들이 주최하는 춘절(Chinese New Year) 축제, 인도계 주민들
의 디파발리(Deepavali) 축제에는 모든 주민들이 종교와 민족을 뛰어넘어 서로 방문하며 음식과 축
복을 나누는 모습이 일상적으로 관찰됩니다.

이슬람교는 말라카 지역 사회에 오랜 시간 동안 중요한 종교로 자리잡았습니다. 1728년에 세워진 '
캄풍 훌루 모스크(Kampung Hulu Mosque)'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모스크 중 하나로, 건축
적으로도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스크는 단지 종교적 역할을 하는 장소를 넘어,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회적·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상호 간에 화합을 다지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오랜 
기간 수행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기도 시간이나 주요 이슬람 명절 기간에는 모스크 안팎에서 주민들
이 만나 음식을 나누며 공동체 간 유대를 강화합니다. 캄풍 훌루 모스크는 인도 무굴 양식, 중국식 지
붕, 유럽식 기둥, 말레이 전통 양식이 혼합된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며, 말라카 특유의 문화적 융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불교 사원의 대표적인 사례인 '청훈텡 사원(Cheng Hoon Teng Temple)'은 말라카의 중국인 공
동체에게는 영적인 중심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사원은 1646년 푸젠성 출신 중국 이민자들에 의
해 건립되었으며, 중국 남부 전통 건축 양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원은 현지 중국
계 주민들의 중요한 예배장소이자 사회적 교류의 중심지로, 명절이나 각종 의례 행사 때마다 수많은 
중국계 가족들이 찾아와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며 공동체적 연대감을 재확인하는 장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힌두교 역시 말라카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781년 타밀계 상인들에 의해 건립된 '
스리 포야타 비나야가 무르티 사원(Sri Poyyatha Vinayagar Moorthi Temple)'은 말레이시아 최초의
 힌두 사원으로 유명하며, 현재까지도 힌두교 신자들이 예배와 기도, 각종 제례 행사를 위해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힌두교 주요 축제인 디파발리 기간에 많은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모
여 함께 빛의 축제를 즐기고 있으며, 힌두교 전통과 타밀 문화가 생생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
다.

기독교 또한 말라카의 역사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부터 전파된 기독
교는, 로마 가톨릭 성직자인 프란시스 자비에르(Francis Xavier)의 선교 활동으로 인해 지역에 빠르
게 확산되었습니다. 자비에르는 1545년부터 1552년까지 말라카에서 활동하며 현지 주민들에게 적
극적으로 선교를 펼쳤고, 그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세인트 폴 교
회(St. Paul's Church)는 이후 네덜란드, 영국의 통치를 거치며 그 모습을 바꾸었지만, 여전히 역사적
 유산으로 현지 기독교인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말라카에는 다양한 기독교 
교회가 존재하며, 매주 미사가 열리는 등 주민들의 삶 속에서 기독교가 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카는 역사적으로 유대교까지 공존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16~17세기 당시 스페
인과 포르투갈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 도망친 세파르디 유대인들이 말라카에 잠시 정착했던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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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말라카가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종교를 받아들이고 포용해왔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라카 주민들의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삶
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 공동체들은 평화로운 일상적 교류와 협력을 유지했으며, 서
로 간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주민들은 각자의 종교 전통을 지키면서도
타 종교의 축제를 서로 축하해주고, 이웃과 음식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다양성과 공존의 정신은 해외 문헌에서도 높게 평가됩니다. 영국 작가 이사벨라 버드
가 그녀의 저서 『황금 반도와 동방의 천국』에서 말라카를 "매우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완벽히 조화
를 이루고 있는 도시"로 묘사한 것과 같이, 말라카는 지금도 그 종교적 다양성과 포용성으로 인해 많
은 방문자와 연구자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라카의 다문화적 특성은 단순히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넘어, 문화 간 융합과 혁신을 통해
독특한 지역적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다양한 종교적 전통이 한 공간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말
라카의 모습은 말레이시아 전체가 추구하는 다문화 공존의 이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다양성과 상호 존중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말라카의 중요한 사회적, 문화적 자산으로
남아있으며, 국제적인 관광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술탄 만수르 샤와 한리포 공주

바다의 향기가 가득한 말라카 해협의 선선한 바람 속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세기 중반,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번영했던 말라카 왕국과 동아시아의 거대 제국 명나라를 잇는 사랑의 이야기
입니다. 술탄 만수르 샤와 한리포 공주의 결혼은 단순한 정치적 동맹을 넘어, 두 위대한 문명의 만남
이자 말라카의 다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1444년, 술탄 무자파르 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만수르 샤는 젊고 야심 찬 통치자였습니다. 그
의 아버지가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만수르 샤는 말라카를 동남아시아 최고의 무역 중심지로 발전시
키고자 했습니다. 말라카 항구에는 매일 수백 척의 배가 드나들었고, 아랍, 인도, 중국, 자바, 태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상인들로 붐볐습니다.

만수르 샤는 무역을 번영시키고 왕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명나라와의 관계는 특별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정화 제독의 원정을 
통해 '해금(海禁)' 정책 속에서도 동남아시아와의 교류를 이어가고 있었고, 말라카는 그 핵심 거점이
었습니다.

1455년, 만수르 샤는 명나라 황제 경태제(景泰帝)에게 특별한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의 무역 독점권을 확보하고, 말라카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중국 황실과의 혼인 동맹을 제안했
습니다. 경태제는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이듬해 그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짙푸른 바다를 건너 온 사절단이 궁에 도착했습니다, 폐하." 명나라 궁정의 내시가 황제에게 보고했
습니다. "말라카의 술탄께서 우리 대명(大明)과의 영원한 우호를 맹세하며 특별한 요청을 보내왔습
니다."

경태제는 동남아시아의 이 작은 왕국이 자신의 제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말라카는
중국 상인들이 서방 세계와 교역할 수 있는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또한 정화 제독의 보고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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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카는 질서 있고 번영하는 왕국이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황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말라카 술탄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 황실의 혈통을 가
진 공주를 보내 양국의 우호를 굳게 하리라."

선택된 인물은 한리포 공주였습니다. 황실의 먼 친척으로, 아름다움과 지혜로 알려진 그녀에게 이 임
무가 주어졌습니다. 한리포는 처음에는 낯선 땅으로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왕조를 위한 자신의
의무를 받아들였습니다.

1457년 봄, 북경을 떠난 한리포 공주의 호위 함대는 장엄했습니다. 500여 명의 수행원과 궁녀들이
그녀와 함께했고, 고급 비단, 도자기, 보석, 향신료 등 값진 선물들이 가득 실렸습니다. 이 여정은 중
국 연안을 따라 남중국해를 지나 말라카 해협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긴 항해였습니다.

항해 도중 한리포는 갑판 위에서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자신이 향하는 미지의 왕국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노련한 통역사이자 고문인 황신(黃信)이 있었습니다.

"공주님, 말라카는 작지만 번영하는 왕국입니다. 정화 제독님께서 세 차례나 방문하셨던 곳이지요. 
술탄 만수르 샤는 지혜롭고 공정한 통치자라 알려져 있습니다." 황신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한리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낯선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내 역
할입니다. 나는 단순한 외교적 도구가 아닌, 두 위대한 문명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1457년 여름, 한리포의 함대가 말라카 항구에 도착했을 때, 온 도시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술탄 만수르 샤는 직접 항구로 나와 중국 공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당당한 체격의 남
성으로, 위엄 있는 자세와 친절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의 순간, 만수르 샤는 한리포 공주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중국 전통 예
복을 입고, 품위 있는 자태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들의 눈
빛에는 상호 존중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말라카는 공주님의 아름다움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만, 저희의 진심 어린 환영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역사를 통해 만수르 샤가 말했습니다.

한리포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위대한 술탄님, 저는 두 나라의 우정을 위해 여기 왔
습니다. 당신의 왕국이 이미 그 아름다움으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말라카의 궁전으로 향하는 길은 꽃과 향료로 장식되었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모여 이국적인
공주를 일견하고자 했습니다. 한리포의 도착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
다.

결혼식은 이슬람 전통과 중국 예법을 절충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리포는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라자 푸테리'(Raja Puteri, 공주)라는 말레이 이름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중국 정체성도 존중
받았습니다. 만수르 샤는 그녀와 그녀의 수행원들을 위해 특별한 정착지를 마련했고, 이곳은 후에 '
부킷 친아'(Bukit Cina, 중국 언덕)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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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만수르 샤와 한리포는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존
중하는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한리포는 말레이어를 배우고 이슬람 관습에 적응했으며, 만수르 샤
는 중국 문화와 철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신의 문화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어느 저녁, 한리포가 그에게 중국 서예를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
각각의 글자는 수천 년의 역사와 지혜를 담고 있지요.“

만수르 샤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처럼, 그들의 지식과 기술은 우리 왕국에 큰 선물입니
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리포 공주의 영향력은 왕실을 넘어 말라카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녀의 수행원들, 기술자
와 장인들은 말라카에 정착하여 중국 문화, 건축, 요리, 공예를 전파했습니다. 이들은 현지인들과 결
혼하여 페라나칸(Peranakan) 또는 바바-뇨냐(Baba-Nyonya)라 불리는 독특한 혼합 문화 공동체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만수르 샤와 한리포의 결혼은 정치적 동맹의 성격이 강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진
정한 애정과 존경이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러 자녀를 두었고, 이 자녀들은 중국과 말레이 혈
통을 모두 이어받아 말라카의 다문화적 왕실 전통을 강화했습니다.

만수르 샤의 통치 기간(1444-1477) 동안 말라카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중국과의 특별한 관계
덕분에 무역이 번창했고, 왕국의 영향력은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 일부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한리
포는 남편의 통치를 지원하는 현명한 조언자 역할을 했으며,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만수르 샤가 세상을 떠난 후, 한리포는 부킷 친아에서 남은 생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에는 그
녀와 그녀의 수행원들을 기리는 중국식 묘지와 우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말라카의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명소가 되었습니다.

술탄 만수르 샤와 한리포 공주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문화 간 이해와 융합의 상징
입니다. 그들의 결합은 말라카의 다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 이어
지는 중국-말레이 문화 교류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15세기부터 말라카에 정착한 중국인 남성들은 현지 말레이 여성들과 결혼하여 '페라나칸
(Peranakan)'이라는 독특한 혼합 문화를 형성했습니다.이들은 중국과 말레이의 전통을 융합한 독자
적인 언어, 복식, 요리 등을 발전시켰으며, 이는 말라카의 다문화적 풍경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
다.페라나칸 문화는 서로 다른 민족 간의 사랑과 결합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물로, 현재까지도 말
라카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페라나칸 문화는 말레이시아, 말라카의 문화적 다양성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15세기부
터 시작된 이 독특한 문화적 융합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발전해왔습니다.

페라나칸 문화의 시작은 중국 상인들의 말라카 정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리포 공주와 함께
말라카에 도착한 수백 명의 중국인 수행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 정착하여 말
레이 여성들과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적 융합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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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은 '바바(Baba)'라 불리고, 여성들은 '뇨냐(Nyonya)'라고 불렸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조상 
숭배와 가족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말레이 언어와 관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었습니다.

페라나칸 사회는 '바바 말레이어'라는 고유한 방언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말레이어를 기반으로 하
지만 중국어( 호키엔어)의 어휘와 표현이 다수 혼합된 형태입니다. 이 언어는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
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복식 문화에서도 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뇨냐들은 '케바야(kebaya)'라는 말레이 스타일의 상의와 '
사롱(sarong)'이라는 긴 스커트를 착용했지만, 이를 중국 자수 기법과 화려한 색상으로 장식했습니
다. 정교한 구슬 자수와 화려한 문양이 특징인 뇨냐 케바야는 페라나칸 여성들의 예술적 감각과 세련
됨을 보여주었습니다.

페라나칸 문화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측면은 아마도 '뇨냐 요리'일 것입니다. 이 요리는 중국 조리법
을 기반으로 하지만, 말레이와 인도네시아의 향신료와 조리법을 대담하게 융합했습니다. 라크사
(Laksa), 아삼 피쉬(Asam Fish), 바비 퐁테(Babi Pongteh) 등의 요리는 복잡한 향신료 조합과 풍부
한 맛으로 유명합니다.

뇨냐 요리의 특징은 타마린드, 레몬그라스, 갈랑갈, 칠리 등 현지 향신료의 풍부한 사용과 함께, 중국
식 조리 기법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독특한 맛의 조합은 페라나칸 문화의 창의적 융합을 완벽하
게 보여줍니다.

페라나칸 가옥은 중국 전통 건축과 말레이, 유럽 콜로니얼 스타일이 혼합된 독특한 형태를 보여줍니
다. 좁고 깊은 구조의 이 '숍하우스(shophouse)'들은 화려한 타일, 정교한 목공예, 그리고 중국 모티
프와 말레이 패턴이 어우러진 장식으로 유명합니다.

도자기, 가구, 보석 등의 공예품에서도 페라나칸의 독특한 미학이 드러납니다. 화려한 색상과 정교한
디자인의 페라나칸 도자기는 그들의 심미적 취향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페라나칸 문화는 말레이시아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말라카와 페낭의 여
러 박물관과 문화센터에서는 이 독특한 문화를 보존하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라나칸 요리는
말레이시아 요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많은 식당과 가정에서 여전히 즐겨지고 있습니다.

비록 현대화와 도시화로 인해 전통적인 페라나칸 생활방식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들의 문화적 유산
은 계속해서 연구되고 기념되고 있습니다. 페라나칸 문화는 다양성이 창의적 융합으로 이어질 수 있
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로, 말레이시아의 다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카의 거리를 걷다 보면, 이슬람 모스크와 중국 사원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말레이, 중국, 인도,
유럽 양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건축물,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융합된 페라나칸 문화의 흔적
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500여 년 전, 두 문명을 잇기 위해 바다를 건넌 한 공주의 용기
와 헌신, 그리고 그녀를 받아들인 술탄의 개방적 비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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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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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세계문화유산 말라카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제3부 말라카의 역사와 중요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의미

말라카는 2008년 7월 7일, 페낭의 조지타운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UNESCO World
Heritage Site)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말라카의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유산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았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네스코는 말라카의 유산 등재 근거로 다음과 같은 요
소들을 강조했습니다

말라카와 조지타운은 500년 이상의 무역과 문화 교류를 통해 형성된 독특한 건축, 문화, 도시 경관
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두 도시는 동양과 서양의 영향이 만나 형성된 다문화 유산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말라카는 아시아와 유럽 간 무역로의 전략적 위치에서 발전한 중요한 항구 도시로, 다양한 문명과 시
대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말라카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이는 말라카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말레이시아의 국가적 자부심을 높였습니다. 또한 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적 지원과 협력의 기회를 열어주었으며, 관광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말라카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더욱 인기 있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관광
수입의 증가는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했으며, 이는 또다시 유산 보존과 문화적 정체성 강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존된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지

말라카의 세계문화유산 구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핵심 구역(Core Zone)과 완충 구역
(Buffer Zone)입니다. 핵심 구역은 가장 중요한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지가 집중된 지역이며, 완충 구
역은 핵심 구역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라카에 보존된 주요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르투갈 시대 유적

A Famosa 요새 유적 1511년 알부케르크가 건설한 요새의 남은 부분으로, 산티아고 게이트
(Santiago Gate)라고도 불립니다. 이 요새는 원래 훨씬 컸으나, 영국 식민지 시대에 대부분 파괴되었
습니다.

세인트 폴 언덕과 성당 유적 프란시스 자비에르가 설립한 교회의 유적으로, 언덕 위에서 말라카 시내
와 해협의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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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시대 건축물

스타드후이스(Stadthuys) 1650년대에 건설된 붉은색 건물로, 네덜란드 총독의 관저였으며, 현재는
역사민족지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Christ Church) 1753년에 완공된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로, 독특한 붉은 외관이 특
징입니다.

네덜란드 광장(Dutch Square) 스타드후이스와 크라이스트 처치를 포함한 네덜란드 식민 시대 건축
물이 모여 있는 광장입니다.

중국-말레이 건축물

청운암(Cheng Hoon Teng Temple) 1646년에 건립된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 사원으로,
전통적인 남부 중국 건축 양식을 보여줍니다.

부아 한 케옹(Baba Nyonya Heritage Museum) 19세기 말 페라나칸 부유층의 생활 방식을 보여주
는 전통 저택입니다.

종 칭 모스크(Kampung Kling Mosque) 1748년에 건립된 모스크로, 중국, 인도, 말레이 건축 양식이
 혼합된 독특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역사적 거리와 구역

종커 스트리트(Jonker Street) 말라카의 차이나타운 중심 거리로, 골동품 상점, 전통 식당, 페라나칸
건축물이 즐비합니다.

헤렌 스트리트(Heeren Street) 과거 네덜란드 상인과 부유한 페라나칸들이 살던 거리로, 아름다운
역사적 건물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몬 구역(Harmony Street) 다양한 종교 건물(모스크, 중국 사원, 힌두교 사원)이 한 거리에 나란히
위치해 종교적 다양성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지들은 말라카의 다층적인 역사와 다문화적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
거입니다. 각각의 건축물은 특정 시기와 문화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들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모습은 말라카의 독특한 매력을 형성합니다.

문화유산 보존 노력

말라카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이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
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존 노력은 정부 기관, 비정부 단체, 지역 사회, 그리고 국제 기구의 협력
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연방정부와 말라카 주정부는 세계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구축
했습니다. 2005년에 제정된 '국가유산법(National Heritage Act)'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적 기
반을 제공하며, '말라카 세계유산 사무소(Melaka World Heritage Office)'는 유산 지역의 관리와 보
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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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보존 노력으로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건축물 복원 훼손된 역사적 건축물의 복원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에서 건축물의 역사적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됩니다.

전통 기술과 공예 보존 전통적인 건축 기술, 수공예, 요리법 등 무형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참여 유산 보존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인식 제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이 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 관광 산업의 발전과 유산 보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 이는 방문객 관리, 인프라 개발, 관광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을 포함합니다.

국제 협력 유네스코 및 다른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고, 문화유산 보
존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관행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카의 문화유산 보존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개발 압력,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 과도한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부담, 그리고 보존을 위한 자원과 전문성의 부족 등
이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말라카는 자신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도 현대 도시로 발전
하기 위한 균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지위는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말라카가 과거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
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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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장 수도 쿠알라룸푸르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제4부 주요 도시와 관광

쿠알라룸푸르의 역사와 발전

쿠알라룸푸르는 말레이시아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로, 말레이어로 '진흙 강 합류점'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클랑 강(Klang River)과 곰박 강(Gombak River)이 만나는 지점에 도시가 위치한다는 사실
에서 유래했습니다.

1857년, 주석 채굴을 위해 중국인 광부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쿠알라룸푸르의 역사가 시작되었
습니다. 라자 압둘라(Raja Abdullah)의 지원을 받은 중국인 대장 야프 아흐 로이(Yap Ah Loy)는 초
기 정착지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종종 '쿠알라룸푸르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1880년대, 영국 식민 정부는 쿠알라룸푸르를 셀랑고르 주의 행정 중심지로 지정했습니다. 1896년
에는 말레이 연방(Federated Malay States)의 수도가 되었으며, 이는 도시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식민지 시대 건물들이 건설되었는데, 술탄 압둘 사마드 빌딩(Sultan
Abdul Samad Building)과 같은 무어식-인도 양식의 건축물들이 대표적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쿠알라룸푸르는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었으며, 전후에는 반식민지 독립 운동의 중
심지가 되었습니다. 1957년 말라야 연방의 독립과 함께 쿠알라룸푸르는 새로운 국가의 수도가 되었
으며, 1963년 말레이시아 연방이 형성된 후에도 이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1969년 5월 13일 발생한 종족 간 폭동은 쿠알라룸푸르의 역사에서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며, 이후
말레이시아의 민족 정책과 도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쿠알라룸푸르의 급속한 현대화 시기였습니다.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의
지도 하에 이루어진 경제 성장과 도시화는 도시 경관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1990년대에는 페트로
나스 트윈타워를 비롯한 현대적 건축물들이 들어서면서 쿠알라룸푸르는 국제적인 메트로폴리스로
변모했습니다.

1999년, 연방 행정 기능의 일부가 새로운 행정수도 푸트라자야로 이전되었지만, 쿠알라룸푸르는 여
전히 말레이시아의 경제, 문화, 상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쿠알
라룸푸르의 인구는 약 180만 명이며, 주변 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인구는 약 800만 명에 이릅니다.

오늘날 쿠알라룸푸르는 역사적 유산과 미래지향적 발전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말레이시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와 현대 건축

페트로나스 트윈타워(Petronas Twin Towers)는 쿠알라룸푸르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말레이시아의
현대적 발전과 경제적 성취를 상징합니다. 1998년 완공 당시 452미터(88층)의 높이로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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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건물이었으며, 2004년까지 이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현재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빌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건축가 세사르 펠리(C�sar Pelli)가 설계한 이 건물은 이슬람 건축의 영향을 받았
습니다. 8개의 꼭짓점을 가진 별 모양의 평면도는 이슬람 기하학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타워의 단면
은 이슬람 예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루브 알-히즈브(Rub el Hizb) 상징을 연상시킵니다. 외관에 사용
된 스테인리스 스틸과 유리는 현대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말레이시아의 전통 수공예인 송켓
(songket) 직물 패턴을 반영합니다.

42층에 위치한 두 타워를 연결하는 스카이브릿지(Skybridge)는 방문객들에게 도시의 탁 트인 전망
을 제공하며, 타워 내부에는 쇼핑몰, 콘서트홀, 미술관,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나스의 본사 등이 위치
해 있습니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외에도 쿠알라룸푸르에는 현대 건축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여러 건물들이 있습
니다

KL 타워(Menara KL) 421미터 높이의 통신탑으로, 전망대에서는 도시의 파노라마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건축 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미드밸리 메가몰(Mid Valley Megamall)과 가든스 몰(The Gardens Mall) 쿠알라룸푸르의 대표적인
대형 쇼핑 단지로, 현대적 소비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국립 모스크(National Mosque, Masjid Negara) 1965년에 완공된 이 모스크는 현대적 이슬람 건축
의 대표적 사례로, 1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16개의 꽃잎 모양 돔이 특징적입니다.

뮤지카 레이(Muzika Rei) 음악을 테마로 한 주거용 고층 빌딩으로, 독특한 파도 형태의 디자인이 특
징입니다.

카무닝 에코 스카이(Kamuning Eco Sky)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친환경 복합 빌딩으로, 수직
정원과 태양광 패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현대 건축물들은 쿠알라룸푸르가 전통과 현대성을 결합하는 도시임을 보여줍니다. 도시 전체
가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 건물, 전통적인 말레이 건축,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현대 건축이 공존하는 독
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이 살아있는 거리

쿠알라룸푸르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이러한 다문화적 특성은 도시의 여러 지역
과 거리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각 지역은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
 전체에 풍부한 다양성을 더합니다.

차이나타운(Chinatown)은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장 활기찬 지역 중 하나로, 페탈링 스트리트
(Petaling Street)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붉은 등불과 중국어 간판, 사원들이 즐비한 이 지역
은 중국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야시장에서는 다양한 중국 음식, 의류, 액세서
리, 가짜 브랜드 제품 등을 판매합니다. 또한 1873년에 세워진 관 디(Guan Di) 사원과 같은 역사적
인 사원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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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 인디아(Little India, 브릭필즈)는 인도 문화의 중심지로, 화려한 색상의 사리와 향신료 가게, 인
도 식당들이 특징입니다. 이 지역은 디파발리(빛의 축제) 같은 인도 명절 기간에 더욱 활기를 띱니다.
자란 툰 페락(Jalan Tun Perak)에 위치한 스리 마하 마리암만(Sri Maha Mariamman) 사원은
1873년에 건립된 가장 오래된 힌두교 사원 중 하나입니다.

말레이 전통을 경험할 수 있는 캄풍 바루(Kampung Baru)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전통 말레이 마을
로, 고층 빌딩들 사이에 전통적인 말레이 목조 가옥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말레이 문화
와 음식의 중심지로, 저녁 시간대 음식 시장에서는 나시 르막(Nasi Lemak), 사테(Satay) 등 다양한
말레이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부킷 빈탕(Bukit Bintang)은 쿠알라룸푸르의 대표적인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지역으로, 현대적인 쇼
핑몰, 고급 호텔, 레스토랑, 나이트클럽이 밀집해 있습니다. 자란 부킷 빈탕(Jalan Bukit Bintang), 자
란 술탄 이스마일(Jalan Sultan Ismail), 임비 스퀘어(Imbi Square) 등이 주요 상업 지역입니다.

센트럴 마켓(Central Market)은 1930년대에 지어진 아르데코 양식의 역사적 건물로, 원래는 습식
시장이었으나 현재는 말레이시아 예술과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문화 시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이곳에
서는 바틱(batik), 송켓(songket), 목각, 도자기 등 다양한 전통 공예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KLCC 공원(KLCC Park)은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주변에 위치한 20헥타르 규모의 도시 공원으로, 현
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 있는 휴식 공간입니다. 호수, 걷기 및 조깅 트랙, 어린이 놀이터, 분수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저녁에는 조명을 받은 트윈타워의 전망이 장관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역과 거리들은 쿠알라룸푸르의 다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좁
은 지역 안에서 여러 문화권의 음식, 건축, 종교, 상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은 쿠알라룸푸르를 독특
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국립 모스크와 종교 건축물

쿠알라룸푸르에는 다양한 종교의 성지와 건축물이 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의 종교적 다양성을 반영
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립 모스크(Masjid Negara)로,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정체성을 상징
하는 건축물입니다.

1965년에 완공된 국립 모스크는 말레이시아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의 첫 총리 툰쿠 압둘 라만이 구상한 이 모스크는 현대적 이슬람 건축의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73
미터 높이의 주 미나렛(첨탑)과 16개의 꽃잎 모양을 형상화한 독특한 별 모양의 돔이 특징입니다.
이 돔은 말레이시아의 열대 우산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모
스크 내부는 1만 5천 명의 예배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칼리그라피와 장식으로 꾸며져 있
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슬람 건축물로는 자미 모스크(Masjid Jamek)가 있습니다. 1909년 완공된 이 모
스크는 영국 건축가 아서 베니슨 허벡(Arthur Benison Hubback)이 설계한 것으로, 무굴과 무어 양식
이 혼합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클랑 강과 곰박 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이 모스크는 쿠알라룸푸
르의 가장 오래된 모스크 중 하나로,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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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건축물 외에도 쿠알라룸푸르에는 다양한 종교의 성지들이 있습니다. 스리 마하 마리암만 사
원(Sri Maha Mariamman Temple)은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장 오래된 힌두교 사원으로, 남인도 드라
비다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고푸람(gopuram, 탑문)과 정교한 조각상이 특징이며,
타이푸삼(Thaipusam) 축제 기간에는 바투 동굴로 이어지는 행렬의 출발지가 됩니다.

친 스위(Thean Hou) 사원은 쿠알라룸푸르의 대표적인 중국 사원으로, 천후 신(Chinese sea
goddess Mazu)을 모시고 있습니다. 6층 구조의 이 웅장한 사원은 1980년대에 건립되었으며, 중국
전통 건축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도시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위치하여 멋진 전
망을 제공합니다.

세인트 메리 성당(St. Mary's Cathedral)은 쿠알라룸푸르의 대표적인 기독교 건축물로, 1894년에 
세워진 영국 고딕 양식의 교회입니다. 첨탑과 스테인드글라스 창문, 나무 장식 등 전통적인 영국 교
회의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투 동굴(Batu Caves)은 비록 도심에서 약 13km 떨어져 있지만, 쿠알라룸푸르 방문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종교 명소 중 하나입니다. 석회암 동굴 내부에 위치한 힌두교 성지로, 272개의 계단을 올
라가면 무루간 신(Lord Murugan)을 모신 사원이 있습니다. 입구에는 42.7미터 높이의 무루간 신상
이 세워져 있으며, 매년 타이푸삼 축제 때는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방문합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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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장 역사 도시 말라카 탐방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제4부 주요 도시와 관광

스타달루스와 네덜란드 광장

말레이시아의 역사 도시 말라카(Melaka)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풍부한 식민지 유산을 간직한 곳입
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붉은색으로 칠해진 네덜란드 광장(Dutch Square)과
그 중심에 자리 잡은 스타달루스(Stadthuys)입니다. 선명한 테라코타 붉은색의 건물들은 말라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첫 번째 인상을 남기는 상징적 풍경입니다.

1650년대에 건설된 스타달루스는 '시청'을 의미하는 네덜란드어로, 동남아시아에 현존하는 가장 오
래된 네덜란드 식민지 건물 중 하나입니다. 이 건물은 원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총독 관저이자 행
정 중심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말라카 역사민족지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말라카
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스타달루스의 건축 양식은 네덜란드 르네상스 스타일을 따르고 있지만, 열대 기후에 적응시키기 위
한 독특한 요소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두꺼운 벽과 높은 천장은 실내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넓은 창문은 자연 환기를 촉진합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서면 웅장한 나무 기둥과 계단, 그리고 옛 시
절의 가구들이 방문객을 과거로 안내합니다.

네덜란드 광장은 스타달루스를 중심으로 여러 식민지 시대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1753년에
완공된 크라이스트 교회(Christ Church)는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로 건설되었으나, 후에 영국 성공회
교회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건물 역시 특유의 붉은색 외관과 포르투갈 제작 벨, 네덜란드 타일, 그리
고 말레이시아 지역 목재로 만든 기둥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혼합한 독특한 건축물입니다.

광장 중앙에는 빅토리아 여왕 분수대가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는 영국 식민지 시대의 시계탑과 기념
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말라카가 경험한 세 가지 유럽 식민 세력(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말라카의 붉은 광장에 서면 시간이 멈춰 선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영국의 여행 작가 사이먼 윈체스터
는 그의 저서 『동방의 발견(The Map That Changed the World)』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붉은
색 건물들은 강렬한 열대의 햇살 아래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그 모습은 마치 네덜란드의 한 도시가 
적도 근처로 이식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차분한 도시와 달리, 말라카의 
네덜란드 광장은 다양한 문화의 소리와 냄새, 색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네덜란드 광장 주변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인력거(트리쇼)들이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양한 노점상들이 현지 음식과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건물들과 현대적 관광 요소가
어우러진 이 장소는 말라카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자가 반드시 들러야 할 첫 번째 명소입니다.

세인트 폴 언덕과 포르투갈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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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의 중심부에서 언덕을 오르면 세인트 폴 언덕(St. Paul's Hill)이 나타납니다. 이 언덕은 말라카
의 가장 오래된 유럽 식민지 유적을 품고 있으며, 말라카의 역사적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
입니다.

언덕 위에 위치한 세인트 폴 교회(St. Paul's Church)는 1521년 포르투갈인 두아르테 코엘류
(Duarte Coelho)가 건립한 '노사 세뇨라 다 아눈시아다(Nossa Senhora da Anunciada)'라는 성당으
로 시작되었습니다. 16세기 중반, 예수회 선교사 프란시스 자비에르(Francis Xavier)가 이곳에서 활
발한 선교 활동을 펼쳤으며, 그의 시신이 1553년 중국 상천도에서 죽은 후 일시적으로 이곳에 안치
되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가 말라카를 점령한 후에는 이 교회를 '성 바울 교회(St. Paul's Church)'로 개명하고 자신
들의 개혁파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영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무기고로 활용되었다가 점차 방치되었습
니다. 오늘날에는 돌벽만 남은 폐허 상태이지만, 그 위엄과 역사적 의미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교회 내부에는 오래된 네덜란드 묘비들이 남아있어 당시 말라카에 거주했던 네덜란드 상인, 관리, 그
리고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교회 앞에는 팔이 부러진 프란시스 자비에르의 석상
이 서 있습니다. 이 석상에 관해서는 흥미로운 전설이 전해내려 옵니다. 1952년 설치된 직후, 큰 폭
풍이 불어 석상의 오른팔이 부러졌는데, 이듬해 일본 나가사키의 자비에르 석상도 똑같은 위치의 팔
이 부러지는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은 이를 신의 뜻이라 여기고, 석상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인트 폴 언덕에서는 말라카 시내와 해협의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말라카
해협과 수마트라 방향까지 시야가 열리며, 해가 질 무렵이면 붉게 물드는 지평선과 도시의 불빛이 어
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언덕을 내려오는 길에는 1511년 포르투갈이 말라카를 점령한 후 알폰소 데 알부케르크(Afonso de 
Albuquerque)가 건설한 'A 파모사(A Famosa)' 요새의 유일하게 남은 부분인 산티아고 문(Porta 
de Santiago)이 있습니다. 원래 이 요새는 훨씬 거대한 규모였으나, 1807년 영국이 말라카를 접수했
을 때 파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영국 동인도회사의 토마스 스탬퍼드 래플스(Thomas 
Stamford Raffles)가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문 부분만이라도 보존하도록 설득한 덕분에 오늘날까
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1935년, 영국의 작가 모리스 콜리스(Maurice Collis)는 그의 여행 에세이에서 세인트 폴 언덕을 이렇
게 묘사했습니다 "석양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 나는 폐허가 된 성 바울 교회의 지붕 없는 내부에 앉아
 있었다. 아래로는 말라카 해협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멀리 지평선에는 수마트라의 희미한 윤곽이 보
였다. 그 순간, 나는 이 자리에서 프란시스 자비에르가 아시아의 미래를 꿈꾸던 모습을 상상할 수 있
었다. 그가 왔던 그 바다를 통해 이제는 전혀 다른 세상이 동양으로 밀려들어왔으니, 역사는 항상 우
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다.“

이러한 포르투갈 유적들은 말라카가 경험한 최초의 유럽 식민지 시대의 흔적을 보여주는 귀중한 역
사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유적들은 동서양의 문명이 처음 만나고 충돌하던 시대의 이야기를 오늘
날까지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존커 스트리트와 차이나타운



51

말라카의 역사적 중심지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활기찬 분위기의 존커 스트리트(Jonker Street)에 도
착합니다. 공식 명칭은 '자란 항 자바트(Jalan Hang Jebat)'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덜란드 시
대의 이름인 '존커 스트리트'로 부릅니다. 이 거리는 말라카의 차이나타운 중심지로, 17-18세기 네
덜란드 통치 시기에 부유한 상인들과 귀족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 존커 스트리트는 골동품 상점, 공예품 가게, 카페, 레스토랑이 즐비한 문화 및 상업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리는 존커 워크 나이트 마켓(Jonker Walk Night Market)은
말라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밤이 되면 거리는 형형색색의 등불과 노점상,
거리 음식, 그리고 공연자들로 가득 차 활기찬 축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존커 스트리트의 건물들은 대부분 '숍하우스(shophouse)' 양식으로, 좁고 긴 2-3층 높이의 건물이 
연이어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 건물들은 1층은 상점으로, 2층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전통적
인 중국 상인 가옥입니다. 건물의 외관은 중국, 말레이, 유럽 식민 양식이 독특하게 혼합된 모습을 보
여줍니다. 화려한 타일, 정교한 목공예, 그리고 식민지 시대의 건축 요소들이 어우러진 이 건물들은 
말라카의 다문화적 역사를 잘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존커 스트리트와 주변 지역에는 많은 역사적, 문화적 명소들이 있습니다. 1673년에 세워진 청 훈텡
사원(Cheng Hoon Teng Temple)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 사원으로, 전통적인 남부 중
국 건축 양식을 보여줍니다. 이 사원은 현지 중국인 커뮤니티의 종교적, 사회적 중심지 역할을 해왔
으며, 정교한 목각과 섬세한 조각으로 장식된 내부는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부아 한 케옹(Baba Nyonya Heritage Museum)은 19세기 말 부유한 페라나칸(Peranakan) 가
문의 저택을 개조한 박물관으로, 중국과 말레이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페라나칸 생활 방식과 문화를
보여줍니다. 화려한 가구, 정교한 도자기, 그리고 섬세한 자수 작품들은 과거 페라나칸 사회의 화려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2007년, 싱가포르의 유명 작가 타이 유 탄(Tash Aw)은 그의 소설 『하모니 실크 공장(The 
Harmony Silk Factory)』에서 말라카의 차이나타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존커 스트리트를 걷는 
것은 시간 여행과도 같습니다. 각 건물은 층층이 쌓인 역사의 페이지처럼, 다양한 시대와 문화의 이
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중국인 상인, 네덜란드 관리, 말레이 장인, 그리고 영국 탐험가들의 발자취가 
이 좁은 거리의 돌과 나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거리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깨어
나,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독특한 공간이 됩니다.“

존커 스트리트에서는 다양한 현지 음식과 간식도 맛볼 수 있습니다. 닭 밥(Chicken Rice Ball), 두리안
퍼프(Durian Puff), 파인애플 타르트(Pineapple Tart), 뇨냐 라크사(Nyonya Laksa) 등 말라카의 독
특한 요리들이 방문객들의 미각을 사로잡습니다. 페라나칸 요리는 중국 요리법에 말레이 향신료와
재료를 더한 독특한 퓨전 음식으로, 말라카를 방문한다면 꼭 맛봐야 할 현지 음식 문화입니다.

차이나타운 지역은 또한 다양한 종교 시설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청 훈텡 사원 근처에는 스리
포야타 비나야가 무르티 사원(Sri Poyyatha Vinayagar Moorthi Temple)이라는 힌두교 사원과 캄풍
클링 모스크(Kampung Kling Mosque)가 있어, 종교적 다양성과 공존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다양한 종교 시설이 한 지역에 공존하는 모습은 말라카의 다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합니다.

말라카 해협 모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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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의 현대적 랜드마크 중 하나인 말라카 해협 모스크(Masjid Selat Melaka)는 도시의 역사적 중
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풀라우 멜라카(Pulau Melaka, 말라카 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6년에 완공
된 이 모스크는 말라카 해협 위에 지어져 있어, 특정 시간대에는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독특한 외관으로 유명합니다.

말라카 해협 모스크는 중동 이슬람 건축과 말레이시아 전통 건축 요소를 결합한 현대적 디자인이 특
징입니다. 흰색과 푸른색을 기본으로 한 외관은 주변의 바다와 하늘과 조화를 이루며, 금으로 장식된
돔과 4개의 미나렛(첨탑)은 우아하면서도 웅장한 인상을 줍니다. 모스크 내부는 최대 1만 2천 명의
 신도를 수용할 수 있으며, 넓은 기도실, 강당, 교육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모스크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바다와의 관계입니다. 조수가 높을 때는 모스크가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떠 있는 모스크(Floating Mosque)'라는 별명을 얻게 한 요소입
니다. 일몰 시간에 방문하면, 황금빛 석양이 모스크의 흰 벽과 돔을 따뜻한 색조로 물들이는 환상적
인 장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말라카 해협 모스크는 무슬림뿐만 아니라 비무슬림 방문객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문
시에는 적절한 복장(긴 바지와 긴 소매 옷)을 갖추어야 하며, 여성은 스카프로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모스크에서는 방문객들을 위한 대여용 로브와 스카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라카 해협 모스크는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문화와 현대적 발전을 상징하
는 중요한 문화적 랜드마크입니다. 이 모스크는 과거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던 말라카가 이슬람 세계
와 맺어온 오랜 관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영국의 건축 평론가 윌리엄 커티스(William Curtis)는 이 모스크에 대
해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말라카 해협 모스크는 현대적 이슬람 건축의 뛰어난 사례입니다. 이 건
물은 단순히 종교적 기능을 넘어, 말라카의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정체성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
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이 모스크는 마치 말라카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정신적 다리와도 같습
니다. 과거에는 말라카 해협을 통해 이슬람이 이 지역에 전파되었고, 오늘날에는 이 아름다운 모스크
가 같은 바다 위에 서서 그 역사적 여정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말라카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이 모스크는 도시의 역사적 중심지와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오
래된 식민지 건축물들과 전통 가옥들 사이에서, 말라카 해협 모스크는 현대 말레이시아의 발전상과
이슬람 문화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현지 음식과 문화 체험

말라카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수세기에 걸친
다양한 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말라카는 말레이시아에서도 가장 독특하고 다양한 요리를 자랑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말라카 음식 문화의 핵심은 페라나칸(Peranakan) 또는 바바-뇨냐(Baba-Nyonya)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15-16세기에 말라카에 정착한 중국인들과 현지 말레이인들 사이의 문화 교류와 결혼을 통해
발전한 독특한 퓨전 요리입니다. 페라나칸 요리는 중국 요리 기법에 말레이와 인도네시아의 향신료
와 재료를 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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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페라나칸 요리로는 아얌 붕키스(Ayam Buah Keluak, 특별한 견과류로 조리한 닭고기 요리)
, 아삼 라크사(Asam Laksa, 생선 베이스의 신맛이 나는 국수), 뽕테(Pongteh, 발효된 콩 소스로 조
리한 고기 요리), 오탁(Otak-otak, 바나나 잎에 싸서 구운 생선 페이스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
리들은 복잡한 향신료 조합과 긴 조리 시간이 특징이며, 각 가정마다 독특한 레시피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라카에서만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특별한 음식은 '닭 밥(Chicken Rice Ball)'입니다. 이 요리는 중국
 하이난 지방의 닭고기 밥에서 유래했지만, 말라카에서는 쌀을 작은 공 모양으로 둥글게 빚어 제공하
는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부드럽게 삶은 닭고기와 함께 제공되며, 고추 소스와 진한 간장을
 곁들여 먹습니다.

디저트로는 친동(Cendol, 코코넛 밀크와 팜 설탕 시럽에 녹색 라이스 젤리를 넣은 디저트), 두리안
퍼프(Durian Puff, 두리안 크림을 넣은 패스트리), 타피오카 쿠키 등 다양한 현지 간식을 맛볼 수 있
습니다. 또한 말라카는 파인애플 타르트(Pineapple Tart)로도 유명한데, 이는 버터 반죽에 달콤한 파
인애플 잼을 넣어 구운 쿠키입니다.

말라카의 음식을 경험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로는 존커 스트리트 주변의 레스토랑과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주말 야시장에서는 다양한 현지 음식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또한
말라카 강변에 위치한 여러 레스토랑들도 강의 전망과 함께 현지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장소입
니다.

음식 외에도, 말라카에서는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바틱(Batik) 체험은 말레이시
아 전통 천 염색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 공방에서는 방문객들이 직접 바틱 디자
인을 그리고 염색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말라카 강 크루즈는 도시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인기 있는 활동입니다. 약 45분간 진행되는
크루즈는 강변을 따라 늘어선 역사적 건물들, 전통 가옥, 그리고 화려한 거리 벽화들을 감상할 수 있
습니다. 저녁 시간대의 크루즈는 해질 녘 도시의 아름다운 모습과 강변 카페와 건물들의 조명이 물에
 반사되는 로맨틱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유명 작가 프레딘 무하마드(Predin Muhammad)는 그의 에세이 「말라카의 맛」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라카의 음식을 맛보는 것은 단순한 미식 경험을 넘어, 이 도시의 복잡한 역사
와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여정입니다. 하나의 접시 안에서 중국, 말레이, 인도, 포르투갈, 네덜란
드의 영향을 맛볼 수 있고, 그것은 마치 말라카의 거리를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 문화가 만나고, 
섞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그 놀라운 과정을 우리는 매 한 입, 한 입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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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장 이포(IPOH) 숨겨진 보석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제4부 주요 도시와 관광

주석 광산의 도시

페락(Perak) 주에 위치한 이포(Ipoh)는 말레이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쿠알라
룸푸르나 페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덜 알려진 '숨겨진 보석'과 같은 곳입니다. 
킨타(Kinta) 계곡의 중심에 위치한 이 도시는 한때 세계 최대의 주석 생산지였으며, 그 화려한 과거의
 흔적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이포는 '동양의 엘도라도'라 불릴 정도로 주석 채굴 산업으로 번
영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해왔고,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이포의 주요 인구 구성원으로 남아있습니다. 주석 광산이 번창하던 전성기에는 수많은 부자들과 모
험가들이 이포로 몰려들었으며, 도시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킨타 계곡의 풍부한 주석 매장량은 지질학적으로 약 2억 5천만 년 전 형성된 석회암 지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은 주석 광맥이 지표면 가까이에 형성되도록 했고, 이로
인해 비교적 쉽게 채굴이 가능했습니다. 당시 사용된 주요 채굴 방법은 그레벨 펌프(gravel pump)로,
 물과 압축공기를 이용해 주석이 포함된 자갈을 추출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오늘날 이포를 방문하면, 도시 외곽에 위치한 옛 주석 광산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폐광은 현
재 호수로 변모해 있으며, 일부는 생태 공원이나 레크리에이션 시설로 재개발되었습니다. 킨타 에코
파크(Kinta Eco Park)나 구눙 랑(Gunung Lang) 레크리에이션 공원은 과거 주석 채굴로 훼손된 환경
을 복원하여 아름다운 자연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석 산업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포 주석 광업 박물관(Ipoh Tin Mining Museum)을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킨타 계곡의 주석 채굴 역사, 채굴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 산
업이 이포의 발전과 문화에 미친 영향을 상세히 전시하고 있습니다. 실물 크기의 주석 채굴 장비 모
형과 당시 광부들의 생활상을 재현한 전시물은 방문객들에게 생생한 역사 교육을 제공합니다.

1958년 이포를 방문한 영국 지질학자 존 브룩필드(John Brookfield)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
니다 "킨타 계곡에서 목격한 광경은 실로 놀라웠다. 수백 개의 물 기둥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거
대한 기계들이 땅을 파헤치는 소리가 계곡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치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 광산 마
을들을 연상시켰지만, 그 규모와 활기는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이 작은 계곡에서 채굴되는 주석이 
전 세계 산업화의 핵심 재료로 공급된다는 사실은 글로벌 경제의 연결성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주석 산업이 쇠퇴한 이후에도, 이포는 그 역사적 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정체성은
여전히 주석 광산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도시 곳곳의 건축물, 문화, 심지어 현지
요리에까지 그 영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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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의 또 다른 매력은 잘 보존된 영국 식민지 시대 건축물들입니다. 주석 광산으로 얻은 부가 도시
로 흘러들면서, 이포는 20세기 초반 다양한 건축 양식의 아름다운 건물들로 채워졌습니다. 도시 중
심부의 옛 타운(Old Town)과 뉴 타운(New Town) 지역은 식민지 시대와 아트 데코 양식의 건축물
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포 기차역(Ipoh Railway Station)은 가장 주목할 만한 식민지 시대 건축물 중 하나로, 1917년에 완
공되었습니다. '동양의 타지마할'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건물은 무굴-사라센 양식(Neo-Saracenic 
Style)을 따르고 있으며, 흰색 건물 외관과 돔, 그리고 아치형 통로가 특징입니다. 기차역 건물 내에
는 현재 고급 호텔인 'The Majestic Hotel Ipoh'가 위치해 있어, 방문객들에게 식민지 시대의 우아함
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차역 맞은편에는 이포 타운홀과 옛 우체국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 역시 같은 시기에
지어졌으며, 유사한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타운홀의 대형 연회장은 당시 영국 식민지 사회
의 사교 활동이 이루어지던 중심 장소였습니다.

이포의 구도심에는 1916년에 설립된 벨라 차(Birch Memorial) 시계탑도 있습니다. 이 시계탑은 페
락 주의 첫 영국 관리였던 제임스 버치(James Birch)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시계탑 기둥에
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상징하는 부조가 장식되어 있으며, 꼭대기에는 네 면이 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슬람 문화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기 위해 원래 부조에 있던 무함마드의 모습은 나중에
 제거되었습니다.

콩코트(Kong Heng) 광장 주변 지역은 잘 보존된 상점 주택(shophouse)들로 유명합니다. 이 건물들
은 2-3층 높이로, 1층은 상업 공간, 위층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전통적인 중국-말레이 건축 양
식입니다. 최근 이 지역은 세련된 카페, 부티크 숍, 갤러리 등으로 재탄생하여 젊은이들과 관광객들에
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페락 클럽(Royal Perak Club)은 1880년대 설립된 영국인 엘리트들의 사교 클럽으로, 당시 식민지
사회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건물입니다. 골프, 크리켓, 테니스 등의 스포츠 시설을 갖춘 이
클럽은 당시 영국인 주석 광산주와 관리들의 주요 모임 장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회원제 클럽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시설은 방문객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1935년 이포를 방문한 영국 소설가 윌리엄 서머셋 모옴(W. Somerset Maugham)은 당시 이포의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포는 마치 작은 영국 마을이 동양의 한가운데 이식된 듯한 인상을 
줍니다. 넓은 거리와 정돈된 잔디밭, 그리고 우아한 식민지 건물들은 고국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
지만, 주변을 감싸고 있는 울창한 열대 식생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은 이곳이 말레이 반도의 중심부
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도시는 동양과 서양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흥미로운 예시입니다.“

이포의 식민지 건축물들은 말레이시아의 복잡한 역사적 유산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건
물들은 영국 제국주의의 영향력을 나타내면서도, 동시에 현지 문화와의 적응과 융합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포 시는 이러한 역사적 건축물들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도시의 고유한 정체성과 관광 자원
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역사적 유적지와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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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는 풍부한 역사적 유적지와 기념비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다채로운 과거를 보여줍니다. 영국 식
민지 시대의 건축물 외에도, 이 도시는 여러 문화와 종교의 역사적 장소들을 자랑합니다.

팔라조 민회당(Paloh Ku Miao)은 1872년에 건립된 이포에서 가장 오래된 도교 사원으로, 중국 광동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원은 이포에 정착한 초기 중국 이민자들의 종교적, 사회적 중심
지 역할을 했습니다. 화려한 용 조각과 정교한 목공예가 특징인 이 사원은 현재도 활발한 종교 활동
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또한 이포 중심부에 위치한 물 센 고(Hor Yang Gor) 사원은 광동 지역 출신 중국인들이 건립한 사원
으로, 독특한 건축 양식과 화려한 내부 장식이 인상적입니다. 사원 내부의 벽화는 중국 신화와 전설
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중국 민간 종교의 풍부한 이야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포의 인도 커뮤니티는 1912년에 건립된 칼루말라이 무루간(Kallumalai Murugan) 사원을 중심으
로 모여 있습니다. 이 힌두교 사원은 남인도 드라비다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화려한 색상의 조각상과
세밀한 부조가 특징입니다. 매년 타이푸삼(Thaipusam) 축제 기간에는 많은 신도들과 관광객들이
이 사원을 방문합니다.

말레이-무슬림 커뮤니티의 중요한 유적지로는 마스지드 인디아(Masjid India)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
모스크는 19세기 말 인도 무슬림 상인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인도와 중동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
았습니다. 흰색과 푸른색 외관이 특징인 이 모스크는 이포의 종교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
다.

이포 패더레이션 가든(Ipoh D.R. Seenivasagam Park)은 도시의 중요한 역사적 공원으로, 1950년
대에 조성되었습니다. 이 공원은 독립 이후 말레이시아의 발전과 통합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
며, 아름다운 조경과 함께 다양한 기념비와 동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 중앙에는 말레이시아 독
립을 기념하는 메르데카(Merdeka)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포 메모리얼 가든(Ipoh Memorial Garden)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점령기에 희생된 이들을 기
리는 장소입니다. 이 평화로운 정원에는 전쟁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가 있으며, 말레이시
아 역사의 어두운 시기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1992년 출판된 「이포 저명한 보석」이라는 책에서 말레이시아 역사학자 압둘 말릭(Abdul Malik)
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포의 역사적 유적지들은 마치 시간의 지층처럼 여러 시대와 문화의 이야기
를 품고 있습니다. 도교 사원에서 힌두 사원, 모스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영국 식민지 건물에서 독
립 기념비에 이르기까지, 이 도시는 말레이시아의 다문화적 역사를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
는 박물관과도 같습니다. 이포를 걷는 것은 말레이시아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과거를 걷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포는 또한 말레이시아 독립 운동의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1945년 일본의 항복 이후, 이
포는 독립을 향한 정치적 활동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 이포 시청(Ipoh City Hall) 근처에 있
는 독립 선언 기념비는 1957년 8월 31일, 말레이시아(당시 말라야 연방)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역사적 순간을 기념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역사적 유적지와 기념비들은 이포가 단순한 주석 광산 도시를 넘어, 말레이시아의 풍
부한 문화적, 역사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임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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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생활을 느낄 수 있는 장소들

이포의 진정한 매력은 화려한 관광지보다 현지인들의 일상생활이 펼쳐지는 장소들에서 더욱 생생하
게 느껴집니다. 이포는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보다 진정성 있는 말레이시
아 문화와 생활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포의 아침은 전통 카페인 '콥피 티암(Kopitiam)'에서 시작됩니다. 이 전통 커피숍들은 도시 곳곳에
 위치해 있으며, 현지인들이 아침 식사를 하거나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사교의 장소입니다. 대표적
인 콥피 티암으로는 신 용 룩(Sin Yoon Loong)과 화 화(Hoe Kee)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이포의 유
명한 화이트 커피(Ipoh White Coffee)와 함께 카야 토스트(Kaya Toast), 반 미(반달형 계란빵), 차 
과인 밍(Char Kuay Teow) 등 현지 아침 메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포 화이트 커피는 이 도시를 대표하는 음료로, 특별한 방식으로 로스팅한 커피콩을 사용하여 부드
럽고 향긋한 맛이 특징입니다. 이 커피는 현재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원조의 맛
은 역시 이포에서 가장 정통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포 중앙 시장(Ipoh Central Market)은 현지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매일 아침 현
지인들이 신선한 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해 모이는 이곳에서는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식자재, 향신료,
그리고 현지 특산품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시장 주변의 거리 음식 노점에서는 라크사(Laksa), 차 콰
이 테오(Char Koay Teow), 나시 카냑(Nasi Kandar) 등 다양한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포의 소위 '리틀 인디아(Little India)' 지역은 인도계 말레이시아인들의 활기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란 라야(Jalan Lahat)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지역에서는 화려한 색상의 사리와 
전통 의상, 인도 향신료와 음식, 그리고 볼리우드 음악이 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디파발리
(Deepavali)나 타이푸삼(Thaipusam) 같은 힌두교 축제 기간에는 더욱 활기찬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콩코트(Kong Heng) 광장 일대는 최근 젊은 세대에 의해 재활성화된 지역으로, 오래된 상점 건물들
이 힙한 카페, 아트 갤러리, 빈티지 상점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지역은 전통과 현대의 흥미로운 조화
를 보여주며, 주말이면 많은 현지인과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플랜 비(Plan B), 콩 하우(Kong Heng)
같은 카페들은 독특한 분위기와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이포 강(Kinta River) 주변 산책로는 현지인들이 아침 운동이나 저녁 산책을 즐기는 장소입니다. 최근
복원된 강변 지역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으며, 벽화와 조경이 더해져 도시의 중요한 휴식 공간이
되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걷다 보면 이포의 역사적 건물들과 새로운 개발 지역을 함께 감상할 수 있
습니다.

2018년, 말레이시아 작가 탄 트완 엥(Tan Twan Eng)은 이포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이포의 진정
한 매력은 관광 안내서에 나오는 명소들이 아니라, 현지인들의 일상이 펼쳐지는 평범한 장소들에 있
습니다. 오래된 커피숍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노인들, 시장에서 활기차게 흥정하는 주부들, 저녁 무렵 
강변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가족들...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이 모여 이포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
어냅니다. 이 도시는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조용히 시간을 들여 알아갈수록 더 깊은 매
력을 발견하게 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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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 외곽에 위치한 캄풍(Kampung, 전통 마을)들은 말레이시아의 전통적인 시골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캄풍 시미(Kampung Simee)나 캄풍 가자(Kampung Gajah) 같은 마을들은
도시 개발에 영향을 덜 받아,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가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홈스
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가정에서 머물며 말레이시아의 전통 생활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포는 화려한 관광 명소보다는 진정성 있는 현지 생활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매
력적인 도시입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비교적 적어 여전히 '숨겨진 보석'으로 남아있는 이포는, 진정
한 말레이시아를 경험하고자 하는 여행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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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장 자연과 휴양지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제4부 주요 도시와 관광

열대 우림과 생태 관광

말레이시아의 국토 약 60%는 열대 우림으로 덮여 있으며, 이 광활한 자연 환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
래되고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생태계 중 하나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열대 우림은 1억 3천만 년의 역사
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아마존 열대 우림보다도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자연 환경은 말레이시아를 세계적인 생태 관광 목적지로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타만 네가라(Taman Negara) 국립공원

'국립공원'을 의미하는 말레이어 이름 그대로, 이곳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먼저 지정된 국립공원이
자 가장 널리 알려진 자연 보호 구역입니다. 약 4,343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을 자랑
하는 이 공원은 파항, 클란탄, 트렝가누 세 개 주에 걸쳐 있습니다.

타만 네가라는 약 1억 3천만 년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 우림 중
하나로, 3,000종 이상의 식물, 300종 이상의 포유류, 그리고 수백 종의 조류와 파충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희귀종으로는 수마트라 코뿔소, 말레이 호랑이, 아시아 코끼리, 그리고 다양한 영장류가 있
습니다.

방문객들은 캐노피 워크웨이(Canopy Walkway)를 통해 45미터 높이의 울창한 열대 우림 캐노피 위
를 걸으며 독특한 시각에서 열대 우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약 500미터 길이의 이 부유 다리는 세
계에서 가장 긴 캐노피 워크웨이 중 하나로, 평소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나무 꼭대기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원 내에서는 다양한 트레킹 코스, 야생 동물 관찰, 보트 투어, 야간 정글 투어, 그리고 원주민 바텍
(Batek) 부족 마을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농가이 탄(Sungai Tahan)과 스농가
이 트렝간(Sungai Trenggan) 강을 따라가는 보트 투어는 열대 우림의 강변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보르네오 섬에 위치한 사바(Sabah)와 사라왁(Sarawak)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열대 우림 관광 지역입
니다. 사바의 킨아발루 산(Mount Kinabalu)과 키나발루 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
으며, 다양한 고도에 따른 독특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095미터 높이의 키나발루 산은 동
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등산객들에게 도전적이면서도 매력적인 목적지입니다. 사라왁의 구
농 물루 국립공원(Gunung Mulu National Park) 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독특한 석회암 카르스
트 지형과 거대한 동굴 시스템으로 유명합니다. 이 공원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인상적인 동굴들이
있으며, 그 중 사라왁 챔버(Sarawak Chamber)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적이 약 700m x 40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공간은 40개의 보잉 747 비행기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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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루 국립공원의 또 다른 유명한 명소는 '사슴 동굴(Deer Cave)'과 '풍뎅이 동굴(Lang Cave)'입니
다. 해질 무렵, 사슴 동굴에서는 약 300만 마리의 박쥐가 먹이를 찾아 동굴 밖으로 날아나는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박쥐 엑소더스(Bat Exodus)'는 자연의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인기 있는 광
경입니다.

물루 국립공원에는 '핀나클스(Pinnacles)'라고 불리는 45미터 높이의 뾰족한 석회암 봉우리들도 있
습니다. 이 독특한 지질 형성물은 수백만 년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되었으며, 도전적인 트레킹 코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세피로크 오랑우탄 재활 센터

사바 주 산다칸(Sandakan) 근처에 위치한 이 센터는 고아가 되거나 불법 거래로부터 구조된 오랑우
탄들을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재활 시설입니다. 방문객들은 정해진 급식 시간에 재활 중인 오랑
우탄들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 멸종 위기 종의 보존 노력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키나바탕안 강(Kinabatangan River)을 따라 이루어지는 생태 투어는 야생 동물 관찰을 위한 최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두 번째로 긴 이 강 주변의 저지대 열대 우림은 오랑우탄, 긴코
원숭이, 아시아 코끼리, 말레이 곰, 그리고 다양한 조류와 파충류의 서식지입니다. 강을 따라 설치된
에코 로지(eco-lodge)에서 묵으며 아침과 저녁으로 보트 사파리를 통해 야생 동물을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광 방식입니다.

영국의 자연주의자 데이비드 아텐버러(David Attenborough)는 그의 다큐멘터리에서 말레이시아의 
열대 우림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열대 우림은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양
한 생태계 중 하나입니다. 한 헥타르의 작은 공간 안에도 유럽 전체에 서식하는 나무 종보다 더 많은 
종류의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의 실험실이자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생명 형태들의 보고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러한 풍부한 생태 자원을 보존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광을 발전시키
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보호 구역 지정, 생태 관광 인증 프로그램, 그
리고 지역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말레이
시아의 독특한 자연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랑카위와 티오만 섬

말레이시아는 수많은 아름다운 섬들로 유명하며, 그중에서도 랑카위(Langkawi)와 티오만(Tioman)
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섬 휴양지입니다. 이 섬들은 풍부한 열대 자연 환경과 크리
스털처럼 맑은 바다, 그리고 다양한 해양 활동을 제공하여 완벽한 휴양 경험을 선사합니다.

랑카위는 말레이시아 북서부, 타이 국경 근처의 안다만해에 위치한 1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입니다. 그중 메인 섬인 랑카위 섬(풀라우 랑카위, Pulau Langkawi)은 약 478 평방 킬로미터 면적으
로,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1987년 면세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랑
카위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국제적인 휴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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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카위의 가장 유명한 명소 중 하나는 랑카위 스카이브릿지(Langkawi Sky Bridge)입니다. 이 보행자
다리는 구눙 맛 친캉(Gunung Mat Cincang) 산 정상 근처에 위치하며, 케이블카를 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길이 125미터의 이 곡선형 다리는 지상 약 100미터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안다만해와
 주변 섬들의 숨막히는 전망을 제공합니다.

랑카위에서 또 다른 인기 명소는 킬림 지오포레스트 파크(Kilim Karst Geoforest Park)입니다. 이 지
역은 독특한 석회암 지형, 맹그로브 숲, 그리고 다양한 야생 동물로 유명합니다. 보트 투어를 통해 방
문객들은 독수리 관찰, 물고기 양식장 방문, 그리고 박쥐가 서식하는 동굴 탐험 등 다양한 경험을 즐
길 수 있습니다.

센항 해변(Pantai Cenang)은 랑카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변으로, 금빛 모래사장과 맑은 바다가 특
징입니다. 해변을 따라 다양한 레스토랑, 카페, 바, 상점들이 있어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제트스키, 파라세일링, 바나나 보트 등 다양한 수상 활동도 즐길 수 있습니다.

테라강 테멘가(Telaga Tujuh, 일곱 웅덩이)는 랑카위의 자연 명소로, 일곱 개의 연속된 자연 수영장
이 폭포와 함께 있는 곳입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요정들이 놀던 장소로 여겨지며, '요정의 
웅덩이(Fairy Pools)'라고도 불립니다. 정상까지 오르는 길은 다소 가파르지만, 정상에서 바라보는 
전망과 시원한 자연 수영장에서의 수영은 그 노력을 충분히 보상해줍니다.

다투크 모하마드 노(Datuk Mohamad Nor Khalid), 또는 그의 예명 '랏(Lat)'으로 더 잘 알려진 말레
이시아의 유명 만화가는 그의 에세이에서 랑카위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랑카위는 마법과 전
설이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마하수리(Mahsuri)의 비극적 이야기부터 과거 해적들의 은신처였던 역
사까지, 섬 전체가 신비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섬의 숨막히는 자연 
경관만큼이나 흥미롭습니다. 랑카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티오만 섬(Pulau Tioman)은 말레이시아 반도 동해안의 파항(Pahang) 주에 속한 섬으로, 남중국해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 약 136 평방 킬로미터의 이 섬은 1970년 영화 '남태평양(South Pacific)'의
 촬영지로 사용되었으며, 타임(Time) 지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
습니다.

티오만은 주로 스쿠버 다이빙과 스노클링으로 유명한 곳으로, 섬 주변의 산호초와 해양 생물은 다이
버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르노와(Renggis), 스위발 피크(Soyak), 코랄 아일랜드
(Coral Island) 등의 다이빙 포인트는 바다거북, 바라쿠다, 블랙팁 상어, 다양한 산호와 열대어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티오만 섬은 또한 히킹과 정글 트레킹으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섬의 중심부는 울창한 열대 우림으로
덮여 있으며, 다양한 난이도의 트레일이 있습니다. 주아라 만(Juara Bay)에서 테코(Tekek)까지 이
어지는 횡단 트레일은 약 7km 길이로, 섬의 원시적인 열대 우림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
합니다.

티오만 섬에는 여러 개의 아름다운 마을들이 있으며, 각 마을마다 독특한 분위기와 특색이 있습니다.
 테코는 섬에서 가장 큰 마을로 공항과 페리 터미널이 있으며, 주아라는 더 조용한 분위기의 해변 마
을로 바다거북 보존 센터가 있습니다. 살랑(Salang)은 다이빙 및 스노클링 활동의 중심지로, 에어 바
투(Air Batang) 또는 'ABC 빌리지'로 알려진 마을은 배낭여행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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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여행 작가 사이먼 윈체스터(Simon Winchester)는 자신의 여행 기록에서 티오만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티오만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곳입니다. 현대 문명의 소음과 혼란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
된 이 작은 낙원은, 방문객들에게 더 단순하고 평화로운 삶의 리듬을 경험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
공합니다. 낮에는 크리스털처럼 맑은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밤에는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해변에서
 불을 피우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랑카위와 티오만 외에도, 말레이시아에는 페낭(Penang), 페르헨티안(Perhentian), 레당(Redang),
카팔라이(Kapallai) 등 다양한 매력적인 섬들이 있습니다. 각 섬마다 독특한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
어, 방문객들은 자신의 취향과 여행 목적에 맞는 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아름다운 섬들은 현대적인 리조트 시설과 전통적인 어촌 마을이 공존하며, 편
안한 휴식부터 모험적인 활동까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섬들이 해양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풍부한 생태계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도 특별한 매력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국립공원

말레이시아는 놀랍도록 다양한 생태계와 생물종을 보존하기 위해 여러 국립공원을 지정하여 관리하
고 있습니다. 이 공원들은 열대 우림, 맹그로브 습지, 석회암 동굴, 산악 지형 등 다양한 자연 환경을
포함하며, 방문객들에게 말레이시아의 풍부한 자연 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타만 네가라, 구눙 물루 국립공원, 키나발루 외에도 말레이시아에는 여러 국립공원들이 있습니다.

엔 다우 롬핀 국립공원(Endau-Rompin National Park)은 말레이시아 반도의 조호르(Johor)와 파항
(Pahang) 주에 걸쳐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입니다. 약 1억 년의 역사를 가진
열대 우림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수마트라 코뿔소, 말레이 호랑이, 아시아 코끼리 등 다양한 야생 동
물의 서식지입니다. 이 공원은 트레킹, 캠핑, 야생 동물 관찰, 그리고 원주민 오랑 아슬리(Orang
Asli) 마을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바 코 국립공원(Bako National Park)은 사라왁의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으로, 쿠칭(Kuching) 도시에
서 약 37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교적 작은 면적(27.27 평방 킬로미터)에도 불구하고, 맹그
로브 숲, 해안 식생, 케랑가스(kerangas, 히스 숲), 혼합 디프테로카프(mixed dipterocarp) 숲, 늪지
등 다양한 생태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은 코가 긴 원숭이인 프로보시스 원숭이(Proboscis
monkey)로 유명하며, 이 외에도 야생 멧돼지, 은색잎원숭이, 긴꼬리원숭이 등 다양한 야생 동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쿠 알라 세랑고르 자연공원(Kuala Selangor Nature Park)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약 한 시간 거리에 위
치한 맹그로브 생태계 보존 지역입니다. 이 공원은 반딧불이 관찰로 유명하며, 저녁에 세랑고르 강
(Selangor River)을 따라 보트 투어를 통해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가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광경을 감
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원은 다양한 조류의 서식지로, 철새와 상주 조류를 포함한 약 200종의
새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셈 빌란 국립공원(Royal Belum State Park)은 말레이시아 북부 페락 주에 위치한 열대 우림 보존 지
역으로, 약 1억 3천만 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 우림 중 하나입니다. 이 공원은
말레이 호랑이, 아시아 코끼리, 말레이 곰, 그리고 10종 이상의 혼빌(hornbill) 등 다양한 야생 동물의
서식지입니다. 테멍고르 호수(Temenggor Lake)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



63

다.

닌 센(Niah) 국립공원은 사라왁의 미리(Miri) 근처에 위치한 공원으로,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동굴들
이 있습니다. 닌센 동굴에서는 약 4만 년 전의 인간 유해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보르네오 섬에서 가
장 오래된 인류 흔적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 공원은 또한 제비집(bird's nest) 수확으로도 유명하
며, 이 귀중한 중국 요리 재료는 동굴 천장에 둥지를 짓는 작은 제비들로부터 수확됩니다.

로 코 마탕고르(Lok Kawi) 야생동물 공원은 사바 주 코타키나발루(Kota Kinabalu) 근처에 위치한 공
원으로, 보르네오의 독특한 야생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공원에서는 보르네
오 코끼리, 오랑우탄, 말레이곰, 그리고 다양한 원숭이 종을 볼 수 있습니다. 공원은 동물 보존과 교육
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멸종 위기에 처한 보르네오 고유종의 보존 노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995년, 영국의 생태학자 팀 플라나건(Tim Flanagan)은 말레이시아의 국립공원들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국립공원들은 단순한 보호 구역이 아닌,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수천만 년에 걸친 진화의 역사가 한 순간에 펼쳐지며,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하고 복잡한 
생태계 중 일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들을 보존하는 것은 단지 아름다운 경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중요한 노력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국립공원들은 대부분 잘 관리되고 있으며,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보호 구역들은 여전히 삼림 벌채, 밀렵, 기후 변화 등의 위협에 직면
해 있으며, 지속 가능한 관광과 자연 보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와 다양한 환경 단체들은 이러한 소중한 자연 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양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세대들도 말레이시아의 놀라운 자연 환경을 경험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고원 지대 휴양지

말레이시아의 고원 지대는 열대 기후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쾌적한 기온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
는 인기 있는 휴양지입니다. 영국 식민지 시대에는 '힐 스테이션(hill stations)'으로 불리며 영국인 관
리들과 식민지 엘리트들의 피서지 역할을 했던 이 고원 지대들은, 오늘날에도 자연 경관, 차 농장, 딸
기 농장, 그리고 독특한 식민지 시대 건축물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카메론 하일랜드(Cameron Highlands)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고원 지대 휴양지로, 파항(Pahang) 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
약 1,500미터에 위치한 이 지역은 연중 18°C에서 25°C 사이의 쾌적한 기온을 유지하며, 광활한
차 농장, 딸기 농장, 채소 농장으로 유명합니다.

카메론 하일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활동 중 하나는, 화폭으로 불러일으키는 물감을 칠한 듯이 펼쳐
지는 광대한 차 농장 방문입니다. BOH 플랜테이션(BOH Plantation)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차
생산업체로, 방문객들은 차 제조 과정을 견학하고, 신선한 차를 시음하며, 놀라운 전망을 자랑하는 카
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카메론 하일랜드는 또한 다양한 하이킹 트레일로도 유명합니다. 모스 포레스트(Mossy Forest)는 신
비로운 분위기의 안개 낀 숲으로, 이끼로 뒤덮인 나무들과 다양한 희귀 식물종을 볼 수 있습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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눙 브린창(Gunung Brinchang)은 카메론 하일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정상에서는 계곡 전체의파
노라마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939년 카메론 하일랜드를 방문한 미국 작가 마사 게를홈(Martha Gellhorn)은 그녀의 여행 기록에
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카메론 하일랜드는 말레이 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작은 영국의 조각과도 같았
습니다. 오후의 차 시간, 장미 정원, 그리고 짙은 안개 속에서 피어나는 수국... 이 모든 것이 적도 근
처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싼 열대 정글과 현지 시장의 이국적인 향
신료 냄새가, 이곳이 영국이 아닌 말레이시아의 심장부임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프레이저 힐(Fraser's Hill)은 파항과 셀랑고르(Selangor) 주 경계에 위치한 또 다른 인기 있는 고원 
지대 휴양지입니다. 해발 약 1,524미터에 위치한 이 작은 마을은 스코틀랜드식 건축물, 영국식 정원,
 그리고 시원한 기후로 유명합니다. 프레이저 힐은 조류 관찰가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매년 말레이시
아 국제 버드 레이스(International Bird Race)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프레이저 힐의 주요 명소로는 식민지 시대의 시계탑, 골프 코스, 그리고 다양한 하이킹 트레일이 있습
니다. 프레이저 힐의 정원들은 아름다운 꽃과 식물로 가득 차 있어, 평화로운 산책을 즐기기에 좋습
니다. 또한 이 지역은 약 270종의 새를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
는 조류 관찰 명소 중 하나입니다.

부킷 틴기(Bukit Tinggi)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약 45분 거리에 있는 고원 지대로, 프랑스 마을
(Colmar Tropicale)이라는 독특한 테마 리조트로 유명합니다. 이 리조트는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콜
마르(Colmar) 마을을 모델로 하여 건설되었으며, 유럽풍의 건축물과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또한 일
본 마을과 식물원도 있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젠팅 하일랜드(Genting Highlands)

젠팅 하일랜드(Genting Highlands)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고원 휴양지로, 해
발 약 1,800미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구
름 위의 도시(City of Entertainment)'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이곳은 카지노, 테마파크, 쇼핑몰, 
호텔이 집중된 복합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로, 말레이시아의 라스베가스라고도 불립니다.

젠팅 하일랜드는 1965년 말레이시아의 기업가 림 고 통(Lim Goh Tong)이 쿠알라룸푸르 근교의 시
원한 산악 지대에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험난한 지형과 기술적 어
려움에도 불구하고, 림 고 통은 1971년 첫 호텔과 카지노를 오픈했으며, 이후 젠팅 하일랜드는 지속
적으로 확장되어 오늘날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젠팅 하일랜드의 가장 큰 매력은 리조트 월드 젠팅(Resorts World Genting)으로, 여러 호텔, 테마파
크, 쇼핑 시설이 포함된 복합 리조트입니다. 2018년에 개장한 '스카이트로폴리스(Skytropolis) 실내
 테마파크'는 다양한 놀이기구와 어트랙션을 갖추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젠팅 스카이월드
(Genting SkyWorlds)'라는 새로운 야외 테마파크가 개장했습니다. 이 테마파크는 20세기 폭스
(20th Century Fox) 영화 캐릭터와 세계를 테마로 하며, 국제적 수준의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합니다.

쇼핑 애호가들을 위해서는 젠팅 하일랜드 프리미엄 아울렛(Genting Highlands Premium Outlets)이
있어,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조트 내에는 다양한 레스토
랑, 바, 라이브 공연장이 있어 방문객들에게 풍부한 식사와 엔터테인먼트 옵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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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팅 하일랜드의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은 '오와(Awana) 스카이웨이'라 불리는 케이블카 시스템입니
다. 3.4km 길이의 이 케이블카는 산 아래 기차역에서 젠팅 하일랜드 리조트까지 운행되며, 울창한 
열대 우림과 계곡의 숨막히는 전망을 제공합니다. 저녁 무렵에는 산 아래 반짝이는 불빛과 함께 아름
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젠팅 하일랜드를 방문한 일본의 여행 작가 다나카 히로시(田中 浩)는 그의 여행 에세이 「
동남아시아의 고원」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젠팅 하일랜드는 말레이시아 문화의 흥미로운 모순을 
보여줍니다.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가 있는 이곳은, 보수적
인 종교 가치와 현대적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반영합니다. 안개에 싸인 산 정상에 자리
한 이 화려한 리조트 단지는 마치 다른 차원으로 들어서는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아래로는 울창한
 열대 우림이 펼쳐지고, 위로는 네온 불빛과 현대적 건축물이 구름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번(Maxwell Hill) 또는 부킷 라잉(Bukit Larut)은 말레이시아 페락 주의 타이핑(Taiping) 근처에 위
치한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휴양지입니다. 1884년에 설립된 이 고원 지대는 영국 식민지 관
리 윌리엄 에드워드 맥스웰(William Edward Maxwell)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해발 약
1,250미터에 위치한 마번은 여전히 그 고유의 매력과 역사적 분위기를 유지하고, 다른 고원 지대보
다 덜 개발되고 더 조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번으로 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프차로, 매일 제한된 수의 차량만 운행됩니
다. 이 제한된 접근성은 마번이 과도한 관광객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자연 환경과 고유한 분위기를 유
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번에서는 여러 식민지 시대 방갈로와 그 주변의 아름다운 정원을 볼
 수 있으며, 다양한 하이킹 트레일을 통해 풍부한 식물상과 동물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조류 관찰가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말레이 반도의 토착 조류와 이주 조류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또한 마번의 숲은 다양한 나비, 모스(moths), 그리고 기타 곤충들의 서식지로, 자
연 애호가들에게도 매력적인 목적지입니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작가인 크리스티나 돌버츠(Christina Dalbots)는 2005년 출판된 「말레이아의 
힐 스테이션(Hill Stations of Malaya)」에서 마번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날 마번은 과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포털과도 같습니다. 다른 말레이시아 고원 휴양지들이 현대적인 리조트와 관
광 시설로 변모한 반면, 마번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영국 식민지 시대의 분위기를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아침에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다 보면, 과거 영국 식민지 관
리들이 열대의 더위를 피해 이 평화로운 피난처를 찾던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쿠난 하일랜드(Kundasang)

사바 주에 위치한 고원 지대로, 키나발루 산(Mount Kinabalu)의 장엄한 전망을 자랑합니다. 해발 약
1,900미터에 위치한 이 지역은 시원한 기후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쿠난 하일랜드의 주
요 명소로는 키나발루 산 전망대, 대규모 채소 농장,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기념관이 있습니다.

쿠난 전쟁 기념관(Kundasang War Memorial)은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죽음의 행진(Death 
March)' 동안 목숨을 잃은 호주와 영국 전쟁 포로들을 기리는 중요한 역사적 장소입니다. 이 기념관
은 네 개의 아름다운 정원(호주 정원, 영국 정원, 보르네오 정원, 명상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
문객들에게 이 지역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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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난 하일랜드는 또한 '뉴질랜드 데어리 팜(New Zealand Dairy Farm)'이라는 독특한 명소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방문객들이 젖소를 직접 보고, 갓 짜낸 우유와 유제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농장은 평
화로운 시골 풍경과 키나발루 산의 장엄한 배경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전망을 제공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여행 작가 팀 보위스(Tim Bowes)는 그의 블로그 「보르네오 일기(Borneo Diaries)」
에서 쿠난 하일랜드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쿠난 하일랜드는 우리가 흔히 말레이시아에 대해 갖
는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록빛 채소 농장이 계단식으로 산비탈을 덮고, 아침
 안개가 골짜기를 채우는 모습은 마치 네팔이나 페루의 고원 지대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멀리 보이
는 키나발루 산의 위엄 있는 실루엣과 주변의 열대 식생은 이곳이 분명 보르네오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독특한 미기후는 다양한 외래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어, 쿠난은 고산 양배추부터 딸기까
지 다양한 온대 작물을 재배하는 사바의 '야채 바구니'가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고원 지대 휴양지는 각기 독특한 매력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론 하일
랜드와 프레이저 힐이 영국 식민지 시대의 분위기와 자연 경관을 강조한다면, 젠팅 하일랜드는 현대
적 엔터테인먼트와 리조트 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킷 틴기는 유럽 테마의 휴양지를, 마번은
역사적인 분위기와 자연환경의 보존을, 쿠난 하일랜드는 산악 지대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중요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방문객들에게 자신의 취향과 여행 목적에 맞는 고원 지대 휴양지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며, 말레이시아 여행의 풍부한 경험을 더해줍니다. 또한 이 고원 지대들은 말레
이시아의 다양한 기후, 지형, 그리고 식민지 역사의 흥미로운 측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들입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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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장 여행자를 위한 실용 정보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제4부 주요 도시와 관광

교통 시스템 활용법

말레이시아는 비교적 발달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여행자들이 다양한 목적지를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도시 내 이동부터 도시 간 장거리 여행까지, 말레이시아의 교통 시스템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쿠알라룸푸르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발달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LRT(경전철), MRT(대중전철), 모노레일, KTM 코뮤터(교외 열차), 그리고 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여행자들이 쿠알라룸푸르의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Touch 'n Go' 카드나 '
마이카드(MyKad)'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선불 카드는 대부분의 대중교통에서 사용 가능하
며, 현금으로 매번 표를 구입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출신의 여행 블로거 레이첼 리(Rachel Lee)는 자신의 블로그 「말레이시아 모험
(Malaysian Adventures)」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장 유용한 대중교통 노선은
 켈라나 자야(Kelana Jaya) LRT 라인인데, 이 노선은 KLCC(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파사르 세니
(Pasar Seni, 차이나타운 근처), KL 센트럴(KL Sentral, 주요 교통 허브)과 같은 주요 관광 명소를 연
결합니다. KL 센트럴은 모든 도시 내 철도 노선이 만나는 지점으로, 말레이시아의 다른 도시로 가는 
장거리 버스와 기차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쿠알라룸푸르와 주변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또 다른 유용한 교통수단은 '그랩(Grab)'과 같
은 차량 호출 서비스입니다. 동남아시아 버전의 우버(Uber)라고 할 수 있는 그랩은 사용하기 쉬운 앱
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목적지를 방문
하거나, 밤늦게 이동할 때, 또는 여러 짐을 가지고 있을 때 유용합니다.

말레이시아 반도 내에서 도시 간 이동은 주로 버스, 기차, 또는 국내선 항공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장거리 버스는 가장 경제적인 옵션으로, 대부분의 도시와 마을을 연결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
지고 있습니다. 주요 버스 회사로는 트랜스내셔널(Transnational), 플러스 라이너(PLUS Liner), 니스
 임페리얼(Nice Imperial) 등이 있으며, 온라인 예약 플랫폼인 '이지북(Easybook)'이나 '캐치댓버스
(CatchThatBus)'를 통해 사전에 티켓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기차 여행을 선호하는 여행자들은 말레이시아 국영 철도 회사인 KTM(Keretapi Tanah Melayu)의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M은 싱가포르에서 시작하여 말레이시아 반도를 따라 태국 국경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TM의 ETS(Electric Train Service)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이포,
페낭, 파당 베사르 등의 북부 도시로 이동하는 빠르고 편안한 방법입니다.

보르네오 섬의 사바와 사라왁 주로 여행하는 경우, 국내선 항공편이 가장 효율적인 이동 수단입니다.
말레이시아 항공(Malaysia Airlines)과 에어아시아(AirAsia)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코타키나발루,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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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미리, 시부 등 보르네오의 주요 도시로 정기 항공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
약하면 특별 할인 요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레이시아 여행 작가 아즈만 가니(Azman Ghani)는 그의 저서 「말레이시아 배낭여행
(Backpacking Malaysia)」에서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공합니다 "국내 주요 항공사인 에어아시아의 
가격은 종종 장거리 버스나 기차보다도 저렴할 수 있으므로, 항상 여러 교통 수단의 가격을 비교해보
세요. 또한 말레이시아는 관광 시즌에 따라 교통편 가격과 가용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리 
라야(Hari Raya) 축제나 중국 설날 같은 주요 공휴일 기간에는 최소 몇 주 전에 교통편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섬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는 페리와 보트 서비스가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랑카위, 페낭, 티
오만, 페르헨티안 등의 인기 있는 섬들은 육지에서 정기 페리 서비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
어, 랑카위는 쿠아(Kuah) 페리 터미널을 통해 페낭과 사툰(태국)으로 연결되며, 페낭은 버터워스
(Butterworth)와 정기적으로 연결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자동차를 렌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로 쿠알라룸푸르, 페낭, 랑카위와 같은 주요
관광지에서만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운전할 때는 좌측 통행임을 기억해야 하며,
국제 운전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심 지역에서는 교통 체증이 심할 수 있고, 농촌 지역에서는
도로 상태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국의 여행 작가 사이먼 플레처(Simon Fletcher)는 말레이시아 여행에 관한 그의 블로그에서 이렇
게 적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교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이고 사용하기 쉽지만, 항상 여유 있
게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몬순 시즌에는 날씨로 인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공
휴일 기간에는 모든 교통수단이 매우 혼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각 지역마다 대중교통의 
발달 정도가 다르므로, 방문 예정인 지역의 교통 옵션을 미리 조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교통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여행자들은 이 다양하고 매력적인 국가의 여러
목적지를 쉽고 편안하게 탐험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차량 호출 서비스, 장거리 버스와 기차, 국내
선 항공편, 그리고 페리 서비스 등 다양한 교통 옵션을 적절히 조합하여 개인의 여행 스타일과 예산
에 맞는 최적의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구글 맵 활용 팁

말레이시아 여행에서 구글 맵(Google Maps)은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현지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별한 팁이 필요합니다. 구글 맵은 단순한 길 찾기를 넘어, 대중교통
정보, 레스토랑 및 관광 명소 추천, 그리고 오프라인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구글 맵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일부 외진 지역이나 최근 개발
된 지역의 정보가 완전히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르네오 섬의 일부 지역이나 말
레이시아 반도의 농촌 지역에서는 구글 맵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호주의 여행 블로거 제이슨 첸(Jason Chen)은 그의 블로그 「동남아시아 여행 노트(Southeast 
Asia Travel Notes)」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구글 맵을 사용할 때는 항상 최신 정 
보를 얻기 위해 앱을 업데이트하세요. 또한 목적지가 정확히 표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소뿐만 아 
니라 장소 이름도 함께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페낭의 케크 로크 시(Kek Lok Si) 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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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하려면 '케크 로크 시 템플'과 같이 검색하여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유용한 구글 맵 기능 중 하나는 대중교통 정보입니다. 쿠알라룸푸르, 페낭, 조호르바
루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구글 맵이 버스, 기차, 경전철 등의 대중교통 경로와 시간표를 제공합니다.
목적지를 입력한 후 대중교통 아이콘을 선택하면, 다양한 교통 옵션과 예상 소요 시간, 그리고 도보
경로까지 상세히 안내해줍니다.

말레이시아 여행 중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데이터 로밍 비용이 염려된다면, 구글 맵의 오프라
인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텔이나 카페의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을 때, 방문 예정인 지
역의 지도를 미리 다운로드해두면 인터넷 없이도 GPS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길 찾기를 할 수 있습
니다.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글 맵 앱에서 자신의 프로필 아이콘을 탭한 후 '
오프라인 지도(Offline Maps)'를 선택하고, '지도 선택(Select Your Own Map)'을 탭합니다. 그런 
다음 다운로드하려는 지역을 화면에서 조정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말레이시아의 주
요 도시나 관광 지역별로 지도를 다운로드해두면 여행 중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많은 도시들은 복잡한 일방통행 도로와 갑작스러운 도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
글 맵의 '실시간 교통 정보(Live Traffic Updates)'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능은 현재 
교통 상황을 색상으로 표시하여(녹색은 원활, 빨간색은 혼잡)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하는 데 도
움을 줍니다.

영국인 여행 작가 엠마 윌슨(Emma Wilson)은 그녀의 여행 가이드 「말레이시아 저예산 여행자의 
안내서(Malaysia A Budget Traveler's Guide)」에서 다음과 같은 유용한 팁을 공유합니다 "말레이시
아에서 구글 맵을 사용할 때는 '도보(Walking)' 옵션을 자주 확인하세요. 자동차 경로는 종종 일방통
행 도로나 고가도로를 따라 안내하는데, 이는 도보로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는 도보 경로가 종종 더 빠른 지름길을 제공하며, 쇼핑몰이나 보행자 전용 다리를 
통과하는 쾌적한 에어컨 경로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구글 맵은 말레이시아의 맛집과 숨겨진 음식점을 발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내 주변
(Nearby)' 기능을 사용하면 현재 위치 근처의 레스토랑, 카페, 노점상 등을 찾을 수 있으며, 이용자 
리뷰와 별점을 통해 품질과 인기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여행 가이드 누르 아지자(Nur Azizah)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진정한 
맛을 경험하고 싶다면 구글 맵에서 별점이 높은 현지 식당을 찾아보세요. 리뷰 수가 많고 현지인들의
 리뷰가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종종 유명한 관광지 근처의 식당에만
 집중하지만, 구글 맵을 통해 조금만 더 들어가면 더 정통적이고 저렴한 현지 음식점을 발견할 수 있
습니다. 이포의 '올드 타운'이나 페낭의 '조지타운' 같은 지역에서는 구글 맵의 추천 기능이 숨겨진 
보석 같은 음식점을 찾는 데 유용합니다.“

구글 맵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말레이시아의 도로명과 건물 번호 체계가 서구 국가
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확한 주소보다 랜드마크나 유명 건물을 기준으로 위치를 찾
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알라룸푸르에서 특정 레스토랑을 찾을 때 정확한 주
소보다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옆" 또는 "수리아 KLCC 쇼핑몰 내"와 같이 검색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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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출신의 디지털 노마드 마이클 조던스(Michael Jordans)는 그의 블로그 「디지털 여행자
(Digital Traveler)」에서 다음과 같은 독특한 팁을 공유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구글 맵을 최대한 활
용하는 비밀은 '핀 저장(Save Pin)' 기능입니다. 여행 전에 미리 방문하고 싶은 모든 장소를 저장하
고 색상별로 분류해두세요. 예를 들어, 음식점은 빨간색, 쇼핑 장소는 파란색, 관광 명소는 녹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여행 중에 현재 위치 근처에 어떤 흥미로운 장소가 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열대 기후를 고려할 때, 구글 맵의 거리 및 소요 시간 추정치는 더운 날씨와 갑작스러
운 소나기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도보 이동 시간은 실제로는 더 오
래 걸릴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가포르 여행 블로거 타이 메이 링(Tai Mei Ling)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구글 맵의 
예상 도보 시간에는 항상 20-30%의 여유 시간을 추가하세요. 쿠알라룸푸르같은 대도시에서는 횡
단보도 대기 시간, 혼잡한 인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우회로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
니다. 또한 오후 2-4시 사이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천천히 걷게 되므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

말레이시아의 일부, 보르네오 섬의 농촌 지역이나 국립공원에서는 GPS 신호가 약하거나 없을 수 있
습니다. 이런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구글 맵 외에도 오프라인 지도나 종이 지도를 준비하는 것
이 좋습니다. 또한 현지 가이드의 도움을 받거나 숙소 직원에게 사전에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스크나 사원과 같은 종교 시설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방문 시간과 복장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 맵의 장소 정보에는 종종 이러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항상 최신 정보가 반
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지인에게 확인하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음식 추천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중국, 인도, 그리고 다양한 토착 문화의 영향을 받은 풍부하고 다양한 요리로
유명합니다. 여행자들에게 현지 음식을 경험하는 것은 말레이시아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이 나라의 진정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시 르막(Nasi Lemak)

반드시 맛봐야 할 요리입니다. 코코넛 밀크로 지은 향긋한 쌀에 삼발(매운 칠리 소스), 삶은 달걀, 볶
은 땅콩, 멸치(이칸 빌리스), 오이 슬라이스가 곁들여진 이 요리는 아침 식사로 인기가 있지만, 하루 
중 언제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의 '빌리지 파크(Village Park)'나 페낭의 '알리 나시 르
막(Ali Nasi Lemak)'은 정통 나시 르막을 맛볼 수 있는 유명한 장소입니다.

미국의 음식 평론가 앤서니 부르댕(Anthony Bourdain)은 생전에 말레이시아 요리에 대해 이렇게 말
했습니다 "나시 르막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레이시아의 영혼을 담은 요리입니다. 코코
넛 밀크에 푹 담겨 향긋하게 지은 쌀, 약간의 단맛과 짠맛, 그리고 삼발의 매콤함이 완벽하게 어우러
집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요리가 간단한 노점상에서부터 고급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어
디서나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렌당(Ren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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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넛 밀크와 향신료에 오랜 시간 조리한 쇠고기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원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미낭카바우(Minangkabau) 지역에서 유래했지만, 말레이시아에서도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리
라야(이슬람 명절) 기간에 많이 먹는 특별한 요리입니다. 진한 향신료와 부드러운 고기가 특징인 렌
당은 나시(밥)나 크투팟(ketupat, 쌀 케이크)과 함께 제공됩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음식 전문가인 노라이니 오스만(Noraini Othman)은 그녀의 쿡북 「말레이시아의 
맛(Flavours of Malaysia)」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정한 렌당은 최소 4시간 이상 서서히 조리됩
니다. 이 과정을 통해 육즙과 코코넛 밀크, 그리고 다양한 향신료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독특한 맛과 
질감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렌당은 육즙이 완전히 졸아들어 고기에 감싸져 있어야 하며, 매콤하면서
도 은은한 달콤함과 풍부한 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락사(Laksa)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지역에서 각기 다른 버전으로 즐기는 인기 있는 누들 수프입니다.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종류는 페낭 아삼 락사(Penang Asam Laksa)와 사라왁 락사(Sarawak Laksa)입니다. 페낭
아삼 락사는 신맛이 강한 생선 베이스의 수프에 굵은 쌀국수를 넣고 민트, 파인애플, 양파, 고추 등을
토핑으로 올린 요리입니다. 반면 사라왁 락사는 코코넛 밀크, 삼발, 갈랑갈, 레몬그라스 등으로 만든
수프에 얇은 쌀국수와 새우, 닭고기, 계란 등을 올린 요리입니다.

페낭의 유명한 음식 블로거 리 친 키(Lee Chin Kee)는 자신의 블로그 「페낭 음식 사파리(Penang 
Food Safari)」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페낭 아삼 락사는 복합적인 맛의 향연입니다. 신맛, 짠맛, 매
운맛, 달콤한 맛이 한 그릇에서 조화를 이루며, 민트와 생선의 향이 곁들여져 정말 독특한 경험을 선
사합니다. 수십 년간 같은 방식으로 이 요리를 만들어온 에어 이탐(Air Itam)의 노점상에서 최고의 
아삼 락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차 콰이 테오(Char Koay Teow)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인기 있는 볶음 쌀국수 요리입니다. 넓은 쌀국수를 고온의 웍에서 간장, 칠리, 
새우 페이스트와 함께 빠르게 볶고, 중국 소시지(랍 청), 새우, 조개, 콩나물, 계란 등을 더합니다. 이 
요리의 독특한 맛은 '웍 헤이(wok hei)'라고 불리는, 초고온에서 볶을 때 나오는 독특한 훈제 풍미에
서 옵니다.

사테(Satay)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인기 있는 꼬치구이 요리입니다. 마리네이드한 작은 고기 조각(주로 닭고기, 쇠
고기, 양고기)을 꼬치에 꿰어 숯불에 구운 후, 땅콩 소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보통 쿠부(ketupuh, 압
축 쌀 케이크), 오이, 양파와 함께 먹습니다. 쿠알라룸푸르의 '자란 알로 거리 음식(Jalan Alor 
Street Food)'이나 카장(Kajang) 지역은 맛있는 사테로 유명합니다.

로티 차나이(Roti Canai)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조식 메뉴로, 인도 영향을 받은 얇고 층이 있는 플랫브레드입니다. 이 빵은
달(dhal, 렌틸콩 카레)이나 다양한 카레와 함께 제공되며, 손으로 떼어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기본
로티 차나이 외에도 달걀(로티 텔루), 양파(로티 봄베이), 바나나(로티 피상) 등 다양한 변형 버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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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나칸 또는 뇨냐(Nyonya) 요리

말레이시아, 말라카와 페낭에서 맛볼 수 있는 독특한 퓨전 요리입니다. 중국 조리법과 말레이, 인도네
시아 향신료와 기술이 결합된 이 요리는 말레이시아 음식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뇨냐
요리로는 매운 새우나 생선 카레인 아삼 페데스(Asam Pedas), 돼지고기나 닭고기 찜 요리인 아얌
봉키스(Ayam Buah Keluak), 시금치와 고추를 코코넛 밀크에 조리한 뇨냐 바크완(Nyonya Bak
Wan) 등이 있습니다.

페라나칸 요리 전문가인 린다 리(Linda Lee)는 그녀의 요리책 「뇨냐 맛의 비밀(Secrets of Nyonya 
Flavours)」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페라나칸 요리는 말레이시아 요리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정
교한 요리 중 하나입니다. 각 요리는 여러 가지 향신료와 재료의 완벽한 균형을 요구하며, 종종 하루 
이상의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요리들은 페라나칸 가정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밀 레시피
로 만들어지며, 각 가족마다 고유한 버전을 자랑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과 야시장(Night Market) 또는 현지어로 '파사르 말람(Pasar 
Malam)'도 놓칠 수 없는 먹거리 경험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아삼 락사, 차 콰이 테오부터 다양
한 간식과 디저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지 요리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의 자란 알로르(Jalan Alor), 페낭의 구니(Gurney) 드라이브 호커 센터, 말라카의 존커 스트리트 야
시장은 반드시 방문해야 할 음식 명소입니다.

디저트로는 친동(Cendol), 아이스 카창(Ice Kacang), 타우 푸 파(Tau Fu Fah) 등 다양한 현지 디저
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친동은 코코넛 밀크와 팜 설탕 시럽(굴라 멜라카)에 녹색 젤리 누들과 얼음
을 넣은 시원한 디저트이며, 아이스 카창은 다양한 시럽, 연유, 젤리, 과일 등을 얹은 빙수 같은 디저
트입니다.

말레이시아 여행 중 현지 음식을 최대한 경험하기 위해서는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식당이나 노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 맵의 리뷰나 현지 음식 블로그를 참고하거나, 호텔 직원이나 현지인에게
추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음식 투어에 참가하면 현지 가이드와 함께 숨겨진 맛집을
발견하고 각 요리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여행 시 주의사항

말레이시아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여행지이지만, 모든 해외 여행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문화적, 실용
적 팁과 안전 정보를 소개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이 주요 종교인 국가로, 농촌 지역이나 보수적인 지역을 방문할 때는 적절한 복
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 여행자들은 어깨와무릎을 가리는 옷을 입는 것이 좋으며, 모스크
나 종교 시설을 방문할 때는 헤드스카프와 긴 바지 또는 긴 치마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도
마찬가지로 종교 시설 방문 시 반바지보다는 긴 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말레이시아 여행 전문가 사라 윌슨(Sarah Wilson)은 그녀의 가이드북 「말레이시아 여행 에센셜 
(Malaysia Travel Essentials)」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 
는 국가입니다. 쿠알라룸푸르나 페낭 같은 대도시에서는 복장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켈란탄이나 트 
렝가누 같은 보수적인 주를 방문할 때는 더 단정한 복장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라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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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dan) 기간에는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것을 자제하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모 
습을 보여주세요.“

말레이시아의 날씨는 연중 덥고 습하며,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자주 내립니다. 따라서 여행자들은 항
상 작은 우산이나 비옷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더위와 습도로 인한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정기적으로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 출신의 여행 블로거 제이슨 리(Jason Lee)는 말레이시아 여행에 관한 그의 블로그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열대 기후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외 활동을 계획하고 있
다면, 오전 일찍 또는 늦은 오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장 덥고 습
한 시간대이므로, 이 시간에는 실내 활동을 계획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모기 
퇴치제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연 지역이나 시골 지역에서는 모기에 물릴 가능성
이 높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생수를 구입하거나 호텔에서 제공
하는 정수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과 관련해서는 길거리 음식이 맛있고 안전한 경우가 많
지만, 위생 상태를 잘 확인하고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측면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일반적으로 범죄율이 낮은 편이지만, 대도시에서는 소매치기나 오토
바이를 이용한 날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귀중품은 호텔 금고에 보관하고, 여권은 복사본을 따로 가
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밤늦게 혼자 다니는 것은 피하고,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는 더욱 주
의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청의 전 관광경찰 담당자인 람 찬드란(Ram Chandran)은 다음과 같은 안전 팁을 제
공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흔한 관광객 대상 범죄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입니다. 도로 쪽
에서 걸을 때는 핸드백이나 가방을 도로 반대편으로 들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주변을 잘 살피세
요. 택시를 이용할 때는 가능한 공식 택시나 그랩(Grab)과 같은 차량호출 앱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모든 여행과 마찬가지로, 여행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 예정인 국립공원이나 자연 보호 구역이 있다면, 미리 필요한 허가증이나 입장권을 확인하고 준
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인기 있는 국립공원은 입장객 수를 제한하므로, 사전에 예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는 지정된 트레일을 벗어나지 말고, 야생 동물을 가까이 하거나
먹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행 중 문화적 감수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스크나 사원 방문 시 신발을 벗고, 종교 의식
이나 기도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존중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종교나 정치와 관련된 민감한 주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가포르 출신의 여행 작가 리사 탄(Lisa Tan)은 그녀의 책 「동남아시아 여행 에티켓(Southeast 
Asian Travel Etiquette)」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항상 오른손을 사용하여 음식
을 주고받거나 악수를 하세요. 왼손은 전통적으로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손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머리를 만지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며, 발을 다른 사람을 향해 놓거나 가구 위에 올려
놓는 것도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작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면 현지인들과 
더 의미 있는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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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여행 중 교통수단 이용 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교
통 체증이 심할 수 있으므로 이동 시간을 여유 있게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거리 버스나 기차를
이용할 때는 사전에 티켓을 예약하고,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일찍 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영어가 널리 사용되지만, 간단한 말레이어 인사말이나 감사 표현을 배우면 현지인
들과의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셀라맛 빠기(Selamat pagi, 좋은 아침입니다)", "테리마 카시
(Terima kasih, 감사합니다)", "씰라칸(Silakan, 어서 오세요)"과 같은 기본적인 표현을 알아두면 좋
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여행 전에는 반드시 여행 보험에 가입하고, 여권과 중요 서류의 사본을 따로
보관하며, 긴급 연락처(대사관, 영사관, 현지 경찰)를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지 음식과
물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기본적인 의약품(소화제, 진통제, 설사약 등)을 준비하는 것도 권
장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과 팁을 염두에 두고 여행한다면, 말레이시아에서 더욱 안전하고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문화, 역사, 자연, 음식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나라이며, 여행
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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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장 GPT, Gemini를 활용하면 누구나 배낭여행 가능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제4부 주요 도시와 관광

AI는 지구상의 모든 언어를 번역

해외여행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은 언어 장벽 앞에 설 때입니다. 메뉴판을 읽을 수 없어 무엇을 주문
해야 할지 막막하고, 거리 표지판이나 버스 안내문을 이해하지 못해 길을 잃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는 스마트폰과 AI만 있으면 이런 어려움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Gemini, ChatGPT나 Claude 같은 AI 챗봇에 사진한장만 찍어서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의 장점은 단순히 텍스트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조언까지 해준다는 점입니다.

현지 메뉴판을 보고 음식 추천을 요구해도 된다

레스토랑에서 메뉴판 사진을 찍어 AI에게 보내면서 "이 메뉴판에서 채식주의자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을 추천해줘"라고 물으면, AI는 메뉴를 번역한 뒤 채식 메뉴를 골라 추천하고 각 요리의 특징까지 설
명해줍니다.

또한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 요리에 땅콩이 들어가나요?"처럼 구체적인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입맛에 어울리는 요리를 추천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메뉴판에 현지 화폐단위로 가격이
적혀 있는 경우, 그냥 메뉴판을 사진찍어 업로드 한 다음 “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환율 확인하고, 한국돈
으로 얼마인지 가격도 알려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차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시간표를 확인에도 유용

시간표 사진을 찍어 올리고 "오후 3시 이후에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찾아줘"라고 하면, AI가 시간표
를 분석해 해당하는 버스 번호와 출발 시간, 요금까지 정리해줍니다. 현지어로 된 기차표나 항공권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사진을 찍어 "이 표에서 좌석 번호와 플랫폼을 찾아줘"라고 물으면 바로 답을 얻
을 수 있습니다.

물로 항공권이나 기차 버스표를 구매할 경우에는, 현지언어를 몰라도 한국어로 입력한 다음 그 내용
을 현지 언어로 번역해서 표시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상에 나타난 글자를 창구에서 보여
주면 됩니다. 현지인이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GPT나 Gemini 앱의 마이크를 켜고 들이대면 현지
언어를 이해하고 표시해 줍니다. 그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 달라고 하면, 즉시 대화 소통이 가능합
니다.

유적지 설명 번역과 추가 배경 설명 요구도 가능

관광지에서 역사적 건물이나 조형물을 보고 궁금할 때도 AI가 훌륭한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건물이 
나 동상 사진을 찍어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줘"라고 하면, AI가 해당 건축물의 역사와 의미, 방문 시 



76

유의할 점 등을 알려줍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작품 옆 설명문이 현지어로만 되어 있을 때도 설
 명판을 찍어 번역을 요청하면 작품을 더 깊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쇼핑할 때도 AI 번역은 필수입니다.

화장품이나 식품의 성분표, 사용법이 현지어로만 적혀 있을 때 사진을 찍어 "이 제품의 성분과 사용 
방법을 한국어로 설명해줘"라고 하면 됩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유용합니다.

약국에서 약을 살 때는 더욱 중요한데, 약품 설명서 사진을 보내고 "이 약의 효능과 부작용, 복용법을
 알려줘"라고 물으면 안전하게 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숙소에서 세탁기나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 사용법도

조작 버튼에 모르는 외국어어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에도 조작 패널을 찍어 AI에게 물어보면 각 버튼
의 기능을 설명해줍니다. 심지어 고장난 것 같은 경우, 어떠한 기기든지 증상분석 요구 및 고장수리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일이나 식재료 식물 동물을 물어봐도 됩니다

현지 슈퍼마켓에서 낯선 과일이나 식재료를 발견했을 때 사진을 찍어 "이게 뭐고 어떻게 먹는지 알려
줘"라고 하면 조리법까지 알 수 있습니다.

AI를 여행 정보 검색에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여행 전에 AI에게 "예레반에서 3일 동안 여행할
 건데 추천 일정을 만들어줘. 역사 유적지와 현지 음식을 좋아해"라고 하면 맞춤형 여행 계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도 "지금 있는 공화국 광장 근처에서 저녁 먹을 만한 현지 음식점 추천
해줘"처럼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발견한 흥미로운 상점이나 레스토랑의 간판을 찍어 "이 가게에 대한 정보와 리뷰를 알
려줘"라고 하면 AI가 가게 이름을 인식하고 관련 정보를 찾아줍니다. 또한 현지 신문이나 포스터를 
보고 무슨 행사인지 궁금할 때도 사진을 찍어 물으면 행사 내용과 참여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도 AI 사진 번역은 생명줄이 됩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나 처방전을 받았는데 현지어로
만 되어 있을 때, 사진을 찍어 번역하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대
사관에서 받은 서류도 마찬가지로 번역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지 길안내, 길찾기를 요구해도 됩니다.

굳이 구글맵이 아니더라도 어느 장소에서 어느 장소로 이동하는 방법, 여행동선, 근처 맛집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글맵의 자료를 잘 학습한 같은 구글에서 출시한 인공지능인
Gemini는 이 경우 더욱 유용한 답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구글 맵이 더 정확하기는
합니다.

이러한 AI 기능들을 활용하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출국 전에 Gemini, ChatGPT 앱이나 Claude 앱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사용법을 익혀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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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데이터 로밍이나 현지 유심, eSIM을 준비해 인터넷 연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인터넷이 불안정한 지역을 여행한다면 구글 번역의 오프라인 언어팩을 미리 다운로드하거나,
중요한 정보는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텍스트가 선명하게 나오
도록 초점을 맞추고 충분한 조명을 확보해야 AI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메뉴판이나 표지판
이 너무 길면 여러 장으로 나눠 찍어 순서대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AI 사진 번역과 정보 검색 기능은 이제 해외여행의 필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언어 때문에 망설였던
도전을 해보고, 현지인처럼 자유롭게 여행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가 당신의 놀이터가 되는 시대, AI와 함께 더 풍성한 여행을 떠나보세요

사진속의 명령어는 아르메아어 번역이지만, 말레이어 태국어 크메르어 조지아어 태국어 전 세계 모
든 언어의 번역능력이 인공지능에게는 충분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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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장 다양한 산업 구조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제4부 주요 도시와 관광

전자제품 및 제조업 강국

말레이시아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체계적인 산업화 정책을 통해 농업 위주의 경제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다변화된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전자제품 분야는 말레이시아 경제의 핵
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가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전자제품 산업은 1970년대 초 미국 기업 인텔(Intel)이 페낭에 첫 해외 생산 시설을 설
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s), 모토로라
(Motorola), 히타치(Hitachi) 등 세계적인 전자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 생산 기지를 설립하면서 산업
이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제학자 라즈 굽타(Raj Gupta)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레이시아가 전
자제품 제조업에서 성공을 거둔 비결은 정부의 선견지명 있는 산업 정책, 저렴하면서도 숙련된 노동
력, 전략적 위치, 그리고 안정적인 정치 환경의 조합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1970년대부터 
시행한 제조업 지향적 정책과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는 전자산업 발전
의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전자 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장비, 소비자 가전제품 등 다양한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주요 생산국 중 하나로, 인텔, AMD, 브로드
컴(Broadco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중요한 생산 및 연구 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낭(Penang)은 '동양의 실리콘 밸리'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말레이시아 전자산업의 중심지가 되
었습니다. 페낭 주에는 바얀 레파스(Bayan Lepas) 자유산업지역을 중심으로 수백 개의 전자 관련 
기업이 집적해 있으며, 이 지역은 글로벌 전자 공급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발간된 「말레이시아 산업 혁명의 역사(The History of Malaysia's Industrial Revolution)」
의 저자 탄 스리 라피다 아지즈(Tan Sri Rafidah Aziz) 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회고합
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우리는 단순 조립 작업에서 점차 더 복잡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활동
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교육과 기술 개
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말레이시아는 전자제품 제조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제조업 부문은 전자제품 외에도 자동차, 화학제품, 건설 자재, 팜오일 가공,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로 다변화되었습니다. 프로톤(Proton)과 페로두아(Perodua)와 같은 국내 자동차 브
랜드 개발은 말레이시아의 산업 발전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프로톤은 1983년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의 주도로 설립된 말레이시아 최초의 국산 자동차 회사로,
초기에는 미쓰비시(Mitsubishi)와 기술 협력을 통해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현재는 중국의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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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ely)가 지분을 인수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산업정책 전문가 드바쉬 카푸르(Devesh Kapur) 교수는 말레이시아의 산업화 과정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산업화 모델은 동아시아의 다른 성공 사례들과 유사
점이 있지만, 다민족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독특한 접근법을 취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1971
년부터 시행된 '신경제정책(NEP)'은 산업화를 추진하면서도 부미푸트라(원주민 말레이인)의 경제 
참여를 확대하는 이중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새로운 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인더스트
리4더블유알디(Industry4WRD)'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디지털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
봇공학 등을 활용하여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전자제품 및 제조업 부문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저비용 경쟁국의 부상, 기술 변화의 가
속화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숙련된 인력, 선진화된 인프라, 전략적 위치, 그리고 지
속적인 혁신 노력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의 주요 제조업 허브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발전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과 팜유 산업

말레이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석유, 천연가스, 주석, 목재, 팜유 등 다양한 자원이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팜유 산업은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농업 기반 산업으
로 성장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세계 팜유 생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 팜유 수출의 약 25-30%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팜유는 식용유, 화장품, 바이오연료, 세정제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며, 말레
이시아의 중요한 외화 수입원입니다.

말레이시아 팜유 위원회(Malaysian Palm Oil Board, MPOB)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말레이시아 전역
에 약 500만 헥타르의 오일 팜 농장이 있으며, 이는 국토 면적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팜유 산업
은 직접적으로 약 60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을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의 생계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말레이시아 농업경제 전문가 아흐마드 이브라힘(Ahmad Ibrahim)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팜유 산업은 말레이시아 농촌 경제의 중추로, 수많은 소규모 농장주와 노동자들에게 소득과 고용 기
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단순한 팜유 생산을 넘어 가공, 정제, 부가가치 제품 개발, 그리
고 바이오연료 생산 등 전체 가치 사슬로 산업을 확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팜유 산업은 환경 파괴, 산림 벌채, 생물다양성 감소, 노동 조건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속가능
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말레이시아는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한 여러 이니셔
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도입된 '말레이시아 지속가능한 팜유(Malaysian Sustainable 
Palm Oil, MSPO)' 인증 제도는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모범 농업 관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부터는 모든 팜유 생산자에게 의무화되었습니다.

환경 정책 연구자인 라자 바다루딘(Raja Badarudin)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레이시아 팜유 산업 
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요구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MSPO 인증 외에도 생산성 향상, 토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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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생산량 증대,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같 
은 주요 시장에서의 규제 강화와 대체 식물성 기름과의 경쟁은 계속해서 도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분야에서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국영기업 페트로
나스(PETRONAS)는 말레이시아의 석유 및 가스 자원 개발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현재는 글로벌 에
너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페트로나스는 말레이시아 최대의 기업이자 가장 큰 조세 기여자로, 국
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1974년 설립된 페트로나스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100% 소유한 국영기업으로, 현재는 국내 활동뿐
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및 수출 분야에서 페트로나스는 세계 주요 업체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 분석가 마이클 리(Michael Lee)는 페트로나스의 성공 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합
니다 "페트로나스의 성공은 장기적 비전, 국제화 전략, 그리고 석유 및 가스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통합적 접근에 기인합니다. 사라왁 주의 빈툴루(Bintulu)에 위치한 LNG 콤플렉스는 세계 최대 규모
의 LNG 생산 시설 중 하나로, 말레이시아를 주요 LNG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주석 산업은 과거 말레이시아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주석 가격 하락과 매장
량 감소로 그 중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여전히 주석 생산국으로서
의 역사적 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석 채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재 산업도 말레이시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고품질 열대 목재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이며, 최근에는 단순 원목 수출에서 가구, 문 및 창틀, 합판 등 부가가치가 높은 목재
제품 생산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불법 벌채 방지는 계속해서
 이 분야의 주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산림청(Malaysian Forestry Department)의 아니사 아흐마드(Anisah Ahmad) 디렉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산림 보존과 목재 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목재 인증 위원회(Malaysian Timber Certification Council, MTCC)를 통한 
인증 시스템 도입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장려하고 말레이시아 목재 제품의 국제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천연자원 산업은 환경 보존, 지속 가능성, 기후 변화 대응 등의 글로벌 도전
과제와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말레이시아는 자원 기반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
이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행을 채택하며, 자원 의존도를 줄이고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하기 위
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의 발전과 경제적 기여

관광업은 말레이시아 경제의 중요한 부문으로 성장했으며, 외화 수입, 고용 창출, 지역 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 울창한 열대 우림, 다양한 문화 유산, 현대적인 도시,
독특한 음식 문화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갖춘 말레이시아는 매년 수백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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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관광업의 본격적인 발전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 말레이시아 정부가 
처음으로 'Visit Malaysia Year' 캠페인을 시작했을 때,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740만 명이었습니다. 
이후 체계적인 관광 진흥 정책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관광업은 꾸준히 성장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약 2,600만 명의 국제 관광객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관광청(Tourism Malaysia)의 통계에 따르면, 관광업은 말레이시아 GDP의 약 15-20%
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300만 개의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중국, 인
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등 인접 국가에서 오는 관광객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에는 중동, 유럽,
 북미 지역에서의 관광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관광 정책 전문가 노라 아부 하산(Nora Abu Hassan)은 말레이시아 관광업의 성공 요인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분석합니다 "말레이시아 관광업의 성공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정
부 주도의 적극적인 마케팅 캠페인, '말레이시아 진정한 아시아(Malaysia Truly Asia)'와 같은 효과
적인 브랜딩,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관광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말레이시
아의 다문화적 특성과 환대 정신이 조화를 이루어 독특한 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주요 관광 명소에는 쿠알라룸푸르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와 같은 현대적 랜드마크,
말라카와 조지타운(페낭)과 같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 랑카위, 티오만, 레당과 같은 아름다
운 섬과 해변, 타만 네가라, 키나발루 산, 물루 국립공원과 같은 자연 명소, 그리고 페낭, 이포, 쿠칭과
 같은 다양한 음식 문화로 유명한 도시들이 포함됩니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단순한 휴가 목적지를 넘어 의료 관광,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관광, 교육 관광, 생태 관광 등 특수 목적 관광 분야에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광
은 말레이시아의 선진 의료 시설, 숙련된 의료진,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덕분에 빠르게 성장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국제 관광 컨설턴트 데이비드 첸(David Chen)은 말레이시아 관광업의 강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는 가성비입니다. 인접한 싱가포르나 태국의 일부 관광
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품질의 관광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영어가 널리 사용
되어 의사소통이 용이하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안
전하고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관광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경 봉쇄와 여행 제
한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국제 관광객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내 관광 촉진, 디지털 마케팅 강화, 관광업 종사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회복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관광업은 여러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의 활용,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대한 적응, 그리고 다변화된 마케팅 전략 등이
 향후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문화관광예술부(Ministry of Tourism, Arts and Culture) 관계자 자이나 압둘라(Zaina 
Abdullah)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있습 
니다. 위생과 안전에 대한 강화된 프로토콜, 야외 활동과 자연 기반 관광 상품 개발, 그리고 디지털 기 
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관광업의,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두 번째 집 찾기(Malaysia My Second Home, MM2H)' 프로그램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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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체류 관광객 유치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관광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은 인프라 개선, 서비스 품질 향
상,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 그리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관광 목적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관광업이 국가 경제
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인 산업 부문을 넘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 디지털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정부 서
비스 확대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허브로 부상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경제 전환은 1990년대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가 추진한 '멀티미디어 슈퍼 코
리도르(Multimedia Super Corridor, MSC)' 프로젝트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96년 시작
된 이 프로젝트는 쿠알라룸푸르 남부에 첨단 기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국내외 ICT 기업을 유치하여
 말레이시아를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MSC 말레이시아'로 알려진 이 이니셔티브는 사이버자야(Cyberjaya)와 푸트라자야(Putrajaya)를 
포함한 특별 경제 구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 지적재산권 보호, 인
터넷 검열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 IBM, HP 등 글로벌 기
술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 지역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디지털 경제 전문가 아리프 라프만(Arif Rahman)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MSC 이니셔티브는 당
시로서는 선견지명이 있는 프로젝트였으며,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ICT 산업 발전의 기
반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모든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를 
디지털 경제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2017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디지털 프리 트레이드 존(Digital Free Trade Zone, DFTZ)'을 출범시켰
습니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과 협력하여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이 국경을 넘어 제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DFTZ는 전자상거래 물류 허
브, 위성 서비스 허브,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 공사(Malaysia Digital Economy Corporation, MDEC)의 수잔 왕(Susan 
Wong) 디렉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DFTZ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게이
트웨이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규제와 절차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단순화함으로써 기업들이 더 쉽
게 국제 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시아의 전자상거래 허브
로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또한 '말레이시아 디지털 이코노미 블루프린트(MyDIGITAL)'라는 국가 디지털 전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발표된 이 계획은 2025년까지 디지털 경제가 GDP에 22.6%를
 기여하고,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모든 가정에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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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디지털 정부 서비스 확대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
합하고 확장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MyGovernment' 포털을 통해 세금 납부, 허가 신청, 사업자 등록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
로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전환에서 핀테크(FinTech) 산업의 성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말레이시아 중앙
은행(Bank Negara Malaysia)은 핀테크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디
지털 뱅킹 라이센스 발급을 통해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 전자지
갑, 크라우드펀딩, P2P 대출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말레이시아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이
는 금융 포용성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비즈니스 그룹(Oxford Business Group)의 디지털 경제 분석가 제임스 윌슨(James 
Wilson)은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말레이시아의 핀테크 생태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상대적으
로 성숙한 금융 시장, 그리고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인구 덕분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
e-Tunai Rakyat'나 'ePENJANA'와 같은 정부 주도의 전자지갑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디지털 결제 채
택을 크게 가속화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디지털 콘텐츠와 크리에이티브 산업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애
니메이션, 게임 개발, 디지털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 지역적 강점을 개발하고 있으며, 'Digital Content 
Ecosystem Policy (DICE)'를 통해 이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페낭과 조호르바루에는 애
니메이션과 게임 개발에 특화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며, 여기서 제작된 콘텐츠는 국제 시장에
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디지털 창작자 협회(Malaysia Digital Creators Association)의 회장 이스마일 자이누딘
(Ismail Zainuddin)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핀(Upin & Ipin)', '보보이보이(BoBoiBoy)'와 같은 
말레이시아 애니메이션은 국내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
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민간 투자, 그리고 창의적 인재 풀을 바탕으
로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의 주요 디지털 콘텐츠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는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
고 있습니다. 'Malaysia Tech Entrepreneur Programme(MTEP)'은 글로벌 테크 기업가들이 말레이
시아에서 스타트업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Cradle Fund'
와 같은 정부 지원 투자 기관은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MaGIC(Malaysian Global 
Innovation & Creativity Centre)'은 창업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을 지원합니다.

쿠알라룸푸르와 그 주변에는 'The Nest', 'WORQ', 'Common Ground'와 같은 다양한 코워킹 스페
이스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이 공간들은 창업가와 투자자, 멘토들이 교
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유명한 테크 스타트업 성공 사례로는 여행 예약 플랫폼 '이지북(Easybook)', 온디맨드
 서비스 플랫폼 '캐리츠(Kaodim)', 부동산 포털 '프로퍼티구루(PropertyGuru)' 등이 있습니다. 또한
 슈퍼앱을 지향하는 '그랩(Grab)'의 경우,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공동창업자가 말레이시
아인이며 이 지역에서 중요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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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orld Bank)의 디지털 경제 전문가 아만다 구(Amanda Gu)는 말레이시아 스타트업 생태
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아직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만
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교육 수준이 높은 인력,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 비용, 그리고 전략적인 지리
적 위치 덕분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B2B(기업 간 거래) 소프트웨어, 핀테크, 생명과학 분야
에서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경제 전환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디지털 기술 인력 개발입니다. 말레이시
아 정부는 '디지털 인재 개발 청사진(Digital Talent Development Blueprint)'을 통해 2025년까지 20
만 명의 디지털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코딩 학교, 디지털 기술 훈
련 프로그램, 온라인 학습 플랫폼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대학 교육과정도 산업 요구에 맞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커(FutureMakers)'라는 비영리 교육 이니셔티브를 운영하는 리 치아(Lee Chia)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전환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인재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프로그래밍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하여, 대학 졸업생들에게 실무
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제공하는 것까지 전 과정에 걸친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노동자들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경제 전환에 있어 도전 과제도 존재합니다. 농촌 지역의 디지털 인프라 격차,
중소기업의 디지털 채택 저조, 고급 디지털 인재 부족, 사이버 보안 위협 증가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힙
니다. 또한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과의 경쟁,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대한 적응, 디지털 불평등
해소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디지털 전환 전문가 후안 마르티네즈(Juan Martinez)는 다음과 같이 조언
합니다 "말레이시아가 성공적인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 포용적인 디지털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혜택에 접근할 수 있
도록 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며, 소외 계층도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말레이시아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전통적인 경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더 높은 위치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디지털 인프라 구축, 기업들의 디지털 혁신, 그리고 인재 개발을 통해 말레이시
아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디지털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야심찬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노력이 성공한다면, 말레이시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선진 경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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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장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제4부 주요 도시와 관광

경제 협력의 역사와 현황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외교 관계는 1960년 2월 23일 공식적으로 수립되었으며, 이후 약 65년 동안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의 협력은 양국 관계의 중심축이 되어왔으며, 무역, 투자, 개발 협력 등 여러 영역에서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왔습니다.

한-말레이시아 경제 협력의 초기 단계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건
설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양국 간 경제 교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1980년대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가 추진한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은 한-말레이시아 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동방정책은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일본의 발전 모델, 근면성, 애국심, 교육 중시, 그리고 기업가 정신
을 배우고자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말레이시아 학생들과 공무원, 기업인들
이 한국에 파견되어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며, 한국 기업들은 말레이시아 시장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전 말레이시아 사무소장 박종석은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동방정책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양국 간 깊은 상호 이해와 존중을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가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배우고자 했던 열망은 양국 관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으며, 이는 오늘날까
지도 양국 협력의 정신적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경제 협력은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삼
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 생산 기지를 설립했으며, 양국 간 교역량도 크
게 증가했습니다. 전자제품, 기계, 석유화학 제품 등이 주요 교역 품목이었으며, 양국은 상호 보완적
인 무역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2006년에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이 발효되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더
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양국 간 관세 장벽을 낮추고 교역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 협력을
더욱 촉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산업부의 전 차관 레베카 팡(Rebecca Fatima Sta Maria)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
니다 "한-아세안 FTA는 말레이시아와 한국 사이의 경제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협정은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것을 넘어, 투자 보호,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보호 등 광범위한 경제
 협력의 틀을 제공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제 관계는 더욱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7
대 교역 상대국이며,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14대 교역 파트너입니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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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약 230억 달러에 달하며, 한국은 주로 집적회로, 전자부품, 석유제품, 철강 제품 등을 말레이시
아에 수출하고, 천연가스, 팜유, 전자부품, 목재 등을 수입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말레이시아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5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있으며, 전자전기, 철강, 건설, 석유화학, 금융, 소매, 식음료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롯데그룹 등 대기업들의 대
규모 투자가 눈에 띕니다.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시티, 디지털 경제, 할랄 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되
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할랄 산업 전문성과 한국의 기술력 및 마케팅 능력을 결합한 할랄 제품
공동 개발 및 제3국 시장 진출 협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할랄산업개발공사(HDC)의 CEO 하이룰 라자크(Hairol Ariffein Sahari)는 다음과 같이 말
합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할랄 산업에서 완벽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할랄 인증 및 
표준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화장품, 식품 가공, 제약 등의 분야에서 뛰
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결합하면 전 세계 18억 무슬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시장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말레이시아 LNG를 장기 계
약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의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말레이시아의 태양광 및 바이오매스 발전 사
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은 말레이시아의 스마트 그리드 개발에 기술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인프라 및 건설 분야에서도 협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한국 건설기업들은 말
레이시아의 고속도로, 발전소, 석유화학 플랜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말
레이시아의 대규모 도시 개발 및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의 IT 기업들은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시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
화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한국의 IT 대기업들은 말레이시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하고 있으며,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디지털경제공사(MDEC)의 CEO 마하디르 모하마드 아짐(Mahadhir Mohamed Azim)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국은 디지털 혁신과 기술 발전에 있어 세계적인 선두주자이며, 말레이시아
는 한국의 경험과 전문성을 배우고자 합니다. 5G 기술, 디지털 콘텐츠, 전자정부 서비스 등의 분야에
서 한국과의 협력은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국 간 경제 협력의 미래는 더욱 밝아 보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지고, 글
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더 밀접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 등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도 예상됩니다.

경제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도 극복해야 합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비관세 장벽,
규제의 투명성 문제, 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양국 기업 간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은 양국
 경제 협력의 심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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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말레이시아는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와 공통의 발전 목표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강화된
경제 협력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 정부와 기업들은 정기적인 대화 채널, 비즈니스 포럼,
투자 촉진 활동 등을 통해 협력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문화 교류는 양국 관계의 중요한 측면으로, 2000년대 이후 한류(Korean
Wave)의 확산과 함께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케이팝(K-pop), 한국 드라마, 영화, 음식, 뷰티 등 한
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말레이시아에서 급증하면서, 양국 간 문화적 유대감도 강화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류의 시작은 2000년대 초반 한국 드라마의 방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겨울연
가', '대장금', '풀하우스' 등의 드라마가 말레이시아 TV 채널에서 방영되면서 많은 말레이시아인들
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드라마들은 아름다운 영상미, 감성적인 스토리
텔링, 그리고 건전한 내용으로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민족 집단들에게 널리 사랑받았습니다. 말레이
시아 국립대학교의 미디어 연구 교수인 노르 하슬리나 하산(Nor Hasleena Hassan)은 이렇게 설명합
니다 "한국 드라마가 말레이시아에서 인기를 얻은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문화적 근접성입니다. 한국 
드라마에 나타나는 가족 가치, 효도, 예의, 낭만적 사랑의 표현 방식 등이 말레이시아의 문화적 정서
와 많은 부분 공명했습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는 서구 콘텐츠와 달리 아시아적 미학과 가치를 강조하
면서도 세련된 제작 방식을 보여주어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는 드라마를 넘어 케이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소녀
시대, 빅뱅, 슈퍼주니어, 원더걸스 등의 그룹으로 시작된 케이팝 열풍은 이후 방탄소년단(BTS), 블랙
핑크, 트와이스, 엑소 등의 그룹이 글로벌 스타로 부상하면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들의 음악, 퍼
포먼스, 패션, 그리고 전반적인 아이돌 문화는 말레이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커다란 인기를 얻었습
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장 큰 케이팝 팬클럽 중 하나인 'Malaysian K-Waves'의 창립자 아이샤 당
(Aishah Dang)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케이팝 팬들은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것을 넘
어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케이팝 댄스를 배우고, 한국어를 공부하
며, 케이팝 관련 이벤트를 조직합니다. 말레이시아는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
계 등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케이팝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서로 교류하는 모습은 매우 의미 있
는 현상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류의 인기는 한국 가수, 배우들의 팬미팅과 콘서트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팬
데믹 이전에는 매년 수많은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쿠알라룸푸르에서 공연을 펼쳤으며, 이러한 공연은
항상 티켓이 빠르게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2018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의 콘서트는 콘서트 티켓이 단 몇 분 만에 매진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한류의 인기는 말레이시아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말레이시아인들이 한국
드라마의 촬영지를 방문하거나 케이팝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한국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 지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 말레이시아인의 한국 방문객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젊은 여성 여행자들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여행사 '아시아 트래블 네트워크(Asia Travel Network)'의 CEO 수잔 리(Susan Lee)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한류 테마 여행 패키지'를 개발하여 다양한 한국 드라마 촬영지와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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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팝 관련 장소를 방문하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20-30대 여성 고객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 음식 투어, K-뷰티 체험 투어 등으로 테마를 다양화하고 있으 
며, 이러한 상품들 역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류는 말레이시아 내 한국어 학습 열풍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쿠알라룸푸르, 페낭, 조호르바루 등 주
요 도시에는 많은 한국어 학원이 개설되었으며,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말라야 대학교 등 주요 대학
에서도 한국어 과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쿠알라룸푸르 분원은 매년 한국어를 배우고
자 하는 학생들의 증가로 수강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라야 대학교 한국학과의 교수 노르아지자 모하마드(Norazizah Mohammad)는 다음과 같이 설명
합니다 "처음에 학생들은 주로 케이팝 가사나 드라마 대사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합
니다. 그러나 학습이 진행될수록 한국 문학, 역사, 사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최근에는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기
업들이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은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도 말레이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페낭, 조호르바루 등 주요
도시에는 수많은 한국 식당이 성업 중이며, 김치,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등 한국 요리는 말레이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트렌디한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한국 식품을 판매하는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인들은 집에서도 한국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의 유명 한식당 '서울가든(Seoul Garden)'의 오너 림 춘 킷(Lim Choon Kit)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 음식은 주로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했지만, 현재는 말레이시
아 현지인이 전체 고객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젊은 고객들은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 음식을 직접 맛보고 싶어 방문합니다. 우리는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일부 요리를 조정하면서도 
한식의 진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랄 인증을 받아 무슬림 고객들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K-뷰티(한국 화장품과 미용 제품)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화장
품 브랜드들은 말레이시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들의 제품은 쇼핑몰과 온라인 리
테일러를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BB크림, 시트 마스크, 에센스 등 한국 스킨케어 제품은 효과,
 혁신적인 성분, 귀여운 패키징 등으로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인기 뷰티 블로거 시티 누르 샤피카(Siti Nur Shafika)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 뷰티
 제품이 인기를 얻은 큰 이유 중 하나는 아시아인의 피부 타입과 톤에 맞게 개발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 여배우와 아이돌의 투명하고 빛나는 피부를 보고 그들의 뷰티 비결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소비자들을 위한 할랄 인증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도 늘
어나고 있어,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류는 말레이시아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말레이시아 방송사들이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수입하거나 한국 연예기획사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아이돌 그룹들은 한국의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는 한국에서 트레이닝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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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미디어 그룹 '아스트로(Astro)'의프로듀서 자인 무스타파(Zain Mustafa)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방송 포맷과 콘텐츠 제작 기술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
마와 예능의 고품질 제작 시스템, 스토리텔링 방식,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전략은 말레이시아 엔터테
인먼트 산업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와의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이러한 성공적인 
요소들을 말레이시아 콘텐츠에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접근법입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양국 정부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말레이시아 한국문화원은 한국어 강좌, 문화 체험 프로그램, 영화 상영회,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은 말레이시아 대
학들과 협력하여 한국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술 교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문화관광예술부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협력 회의를 통해 양국 간 문화 교류를 
더욱 확대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양국이 '문화협력 양해각서(MOU)'를 갱신하
여 영화, 방송, 공연예술,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와 OTT 플랫폼의 발달로 한류 콘텐츠가 말레이시아에서 더 쉽게 접근 가능해
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젊은이들은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비비(VIVI) 등의 플랫폼을 통해 최신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을 실시간으로 즐기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 연예인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 탄 위 케이(Tan Wei Kei)는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디지털 미
디어는 한류가 말레이시아에서 더욱 깊이 뿌리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텔레
비전이나 DVD를 통해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한국 콘텐츠가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
디서나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류 팬들은 서로 연결되고, 정보를 공유
하며, 팬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연결성은 한류 확산의 속도와 깊이
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한류는 말레이시아 사회에 문화적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 관련 상
품, 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류 관련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의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도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한류는 한국 제품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소프트 파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류가 말레이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전 과제도 극복해야 합니다.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인한 일부 콘텐츠의 수용성 문제, 무슬림 다수 국가로서 일부 한류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장기적으로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선 진정한 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의
 심화 필요성 등이 그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대학(IIUM)의 미디어 윤리 연구자인 하심 아흐마드(Hashim Ahmad) 교수는 다
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한류 콘텐츠가 말레이시아에서 지속적으로 환영받기 위해서는 현지의 문화적,
 종교적 감수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한류는 단순한 문화 상품의 수출을 넘
어, 양국 간 문화적 대화와 상호 학습의 기회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문화에 대한 한
국의 관심과 이해도 함께 증가한다면, 양국 간 문화 교류는 더욱 풍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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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문화 교류와 한류의 영향은 양국 관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경
제, 정치, 사회 등 다른 영역의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류는 말레이시아인들에
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을 높이고,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의 문화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심화되어, 한-말레이시아 관계
가 더욱 단단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 협력 가능성과 전망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지난 60여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양국의 상호
보완적 장점과 공통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미래에도 더욱 긴밀한 협력이 기대됩니다.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시티, 보건의료, 그리고 지역 안보 협력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는 양국의 미래 협력에 있어 가장 유망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정
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5G 기술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
추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
한 상호 보완적 상황은 양국 간 기술 협력과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합니다.

말레이시아 디지털경제청(MDEC)의 최고기술책임자 라만 달리브(Raman Talwar Bhatia)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전환 여정에서 한국은 이상적인 협력 파트너입니다. 한국은 세
계적인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디지털 정부 서비스, 혁신적인 스
타트업 생태계, 그리고 디지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한국의 
경험과 전문성을 배우고, 우리의 디지털 생태계 발전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5G 기술, 스마트 제조, 
사이버 보안,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의 협력이 유망합니다.“

양국은 이미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1
년 양국은 '한-말레이시아 디지털 파트너십(Korea-Malaysia Digital Partnership)'을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정부, 스마트 시티, 사이버 보안, 데이터 경제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
니다. 또한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말레이시아 디지털경제청(MDEC)은 스타트업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국 스타트업 간 협력과 기술 공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유망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을 추구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양국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린 뉴딜 정책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통해 친환경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
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국제협력 담당 이성원 이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말레이시아는 태양광, 수
력, 바이오매스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진 재생에너지 기술과 말
레이시아의 자연 자원을 결합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말레이시아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제공함
으로써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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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부 한국 기업들은 말레이시아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말
레이시아 사라왁 주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했으며, 현대자동차는 수소 모빌리티 분
야에서 말레이시아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전기자동차 충
전 인프라,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 시티 개발 분야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유망한 영역입니다. 한국은 송도, 세종 등에서 스마
트 시티 개발 경험을 쌓아왔으며, 말레이시아는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Iskandar Malaysia), 사이버
자야(Cyberjaya) 등에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경험과 전문성을 결합
하여 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스칸다르 지역개발청(IRDA)의 대표 이스마일 이브라힘(Ismail Ibrahim)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를 동남아시아의 선도적인 스마트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합
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앞선 기술과 경험을 배우고 싶습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도
시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시민 참여 애플리케이션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 및 기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토교통부와 말레이시아의 주택지방자치부는 2019년 '스마트시티 협력 양해각서(MOU)'
를 체결하여 스마트 시티 개발을 위한 정책, 기술, 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스마트 시티 기술 기업들은 말레이시아 시장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국의 도
시 계획자들은 서로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은 선진 의료 기술,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의료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료관광협회(MHTC) 대표 셰린 커(Sherene Azli)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과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자 합니
다.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의료, 의료 AI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말레이시아 의료 시스
템을 혁신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할랄 의약품 
개발과 한국의 제약 기술을 결합하면 무슬림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의료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도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2022년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의료 인력 교류, 의료 연구 협력, 
제약 및 의료기기 개발 협력 등을 촉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주요 병원과 말레이시
아의 의료 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의 의료 전문가들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대응, 전염병 감시 시스템, 백신 개발 등의 분야에
서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국제협력센터 소장 김정훈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각자 
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의료 협력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첨단 의료 기술과 효율적인 
건강보험 시스템을, 말레이시아는 의료 관광 인프라와 다양한 열대 질병 연구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이러한 강점을 결합한다면, 아시아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레이시 
아의 열대 질병 연구 데이터와 한국의 AI 분석 기술을 결합하면,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돌파구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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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랄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양국 경제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적인 할랄 인증 권위를 갖추고 있으며, 할랄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 식품 가공 기술, 화장품 연구 개발 능력, 그리고 마케팅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양국이 협력하면 글로벌 할랄 시장을 함께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할랄산업개발공사(HDC)의 할랄 전문가 자이누딘 압둘 와합(Zainudin Abdul Wahab)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 시스템과 한국의 제품 혁신 능력을 결합하면 글로
벌 무슬림 소비자 시장을 위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할랄 화장품, 건강 보조 식품,
 그리고 의약품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할랄 규정과 무슬림 소비자의 니즈
에 대한 이해를, 한국은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품질 관리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은 양국 기업들이 중동,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대규모 무슬림 시장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2020년 한국무역협회와 말레이시아 할랄산업개발공사는 '할랄 산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하여 할랄 인증 지원, 할랄 시장 진출 전략 공유, 공동 연구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할랄 식품 전시회, 비
즈니스 매칭 이벤트 등을 통해 말레이시아와 더 넓은 이슬람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도 미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영역입니다. 한국의 대학과 연구 기관들
은 과학기술, 공학, ICT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국제적 교육 허브를 지
향하며 고등 교육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고등교육부 차관 노라이니 유소프(Noraini Yusoff)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한국
 대학들과의 학술 교류, 공동 연구, 학생 및 교수 교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공학,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교육 협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직업 훈련과
 기술 교육 분야에서도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러한 교육 협력은 양국의 지속 가
능한 경제 발전과 인적 자원 개발에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한국의 여러 대학들이 분교 또는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말레
이시아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과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교류는 양국 젊은이들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 발전의 기반이 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지역 안보 문제, 해양 안보, 사이버 보안,
 국방 산업 등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동남아 안보 전문가 정의철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국과 말레
이시아는 지역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 긴밀한 안보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과 말레이시아의 지역적 네트워크를 결합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 안보, 대테러리즘, 사이버 보안 등의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
한 공동 훈련과 정보 공유도 중요한 협력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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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체결된 '한-말레이시아 국방협력 양해각서(MOU)'는 양국 간 국방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후 군사 교류, 방산 협력, 합동 훈련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
업들은 말레이시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양국 정부는 국방 연구 개발
과 기술 이전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도 양국 관계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유엔, G20,
APEC, ASEAN+3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포럼에서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있습
니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양국 간 다자협력의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레이시아 국제전략연구소(ISIS Malaysia)의 국제관계 전문가 샤리파 무니라(Sharifah Munirah)는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 2.0'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양국 모두 역내 경제 통합,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지역 질서 구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의 비전을 바탕으로 한-말레이시아 협력은 양자 관계를 넘어 아세안-한국 관
계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메콩 지역 개발, 해양 플라스틱 오염 대응, 지역 연계성 강화 등
의 분야에서 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 확대도 미래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서 논의한 한류
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단방향적인 문화 전파를 넘어 양방향적인 문화 교류로 발전시킬 필요
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문화, 음식, 예술, 관광 자원을 한국에 소개하고, 양국 국민들이 서
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한-말레이시아 문화교류협회의 공동 대표 김영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지금까지의 문화 교류
가 주로 한류 콘텐츠의 말레이시아 전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말레이시아의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한국에 소개하는 균형 잡힌 교류가 필요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전통 음악, 춤, 요리, 공
예품 등을 한국에 소개하는 문화 축제, 양국 예술가들의 공동 창작 프로젝트, 그리고 양국 청년들의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문화적 이해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들이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음식,
할랄 제품, 이슬람 문화 등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양국
간 문화적 이해와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양국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전 과제도 극복해야 합니다. 먼저, 언어 장벽
과 문화적 차이는 여전히 양국 기업과 개인 간 협력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경
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다른 경쟁 국가들과의 경쟁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국제정치학자 라만 다르마라트남(Raman Dharmaratnam)은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한국과 말레
이시아의 협력이 더욱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장기적인 비전과 상호 존중에 기
반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양국은 서로의 문화, 가치, 그리고 정치적 현실을 존중하면서, 공
통의 이익과 목표를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 간 협력을 넘어 기업, 학계, 시
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다층적인 협력 구조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아시아 전문가 탄 스리 라스토지(Tan Sri Rastogi)는 미래 한 
-말레이시아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합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지난 60여 년간 많은 도전 
과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제 양국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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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변동 등 새로운 도전에 함께 대응하면서, 더욱 포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양국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에 기반한 협력을 계속 발전 
시켜 나간다면, 한-말레이시아 관계는 향후 더욱 긴밀하고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미래 협력은 전통적인 경제 협력을 넘어 디지털 경제, 신재생에너
지, 스마트 시티, 보건의료, 할랄 산업, 교육, 안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통의 발전 목표를 추구하며, 더욱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의 평화, 번영,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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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다르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말레이시아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쿠알라룸푸르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히잡을 쓴
말레이 여성, 차이나타운에서 온 듯한 중국계 노인, 인도계 가족이 함께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이 보
였습니다. 각자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음식을 먹으면서도, 같은 거리를 걸어
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우리는 요즘 너무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으로, 세대로, 지역으로, 종교로. 조금만 다르
면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는 날마다 누군가와 다
른 누군가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70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에 던지는 질문

말레이시아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중 하나입니다. 큰 나라는 아닙니다. 경제 규모
도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지역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놀랍습니다.

말라카 해협을 기억하시나요? 세계 무역의 4분의 1이 지나가는 그 바다를 말레이시아가 지키고 있
습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 함께 해적과 테러를 막고, 배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매일
순찰을 돕니다.

작은 나라지만 큰 역할을 합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미국도 만나고, 중
국도 만납니다. 일본, 유럽, 러시아 모두와 대화합니다. 어느 한쪽 편만 들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요즘 세상은 편을 나누라고 요구합니다. "너는 어느 편이야?"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말
합니다. "우리는 우리 편입니다. 하지만 모두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 태도가 참 좋았습니다. 강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자기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말레
이시아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9명의 왕이 순서대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

말레이시아에는 9명의 술탄이 있습니다. 5년마다 돌아가면서 한 분이 국왕이 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것도 '함께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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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가문이 계속 권력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갖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습
니다. 내가 왕이 될 때도 있고, 네가 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면 차례가 옵니다.

우리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권력을 나누는 것, 기회를 돌아가며 주는 것, 한 사람이나 한 그룹이 계속 독점하지 않는 것.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것을 70년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나라에 산다는 것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모스크에서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점심에는 중국 식당에서 향이 피어오릅니다. 저녁에는
인도 사원의 종소리가 울립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쇼핑몰에 트리가 서고, 라마단 때는 거리마다 특별
 음식 시장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한 나라야?”

그런데 며칠 지나니 알았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생깁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서로의 명절을 함께 축하합니다. 무슬림 친구가 중국 설날 파티에 가고, 중국계
친구가 하리라야(이슬람 명절)에 초대받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불만도 있
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은 갈등을 봤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기술 때문에 또 다른 걱정들이 생기고 있습니
다.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

말레이시아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변화와 다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느냐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나라

말레이시아가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민족 간 경제적 격차가 있습니다. 어떤 정책은 공평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종교 문제로 법정
에서 다투기도 합니다. 정치인들도 싸웁니다.

하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9년에 큰 민족 갈등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때 말레이시아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제 각자 갈라서서 살까? 아니면 계속 함께 방법을 찾아볼까?”

그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50년이 넘도록 계속 조정하고, 타협하고, 대화했습니
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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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말레이시아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인 것 같습니다. 완벽한 답은 없다는 것. 하지만 계속 노력하
면 된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대 간 생각의 차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은 우리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레이시아는 답을 줍니다.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시도해볼 만한 답입니다.

첫째,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만이 옳다고 우기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함께 사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는 것입니다. 한 번의 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대화하고, 조
정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셋째, 작아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자기
길을 가는 말레이시아처럼요.

마지막 이야기

책을 마무리하는 지금, 다시 그 카페가 생각납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같은 거리를 걸어가던 그 풍경이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700년
전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래가 불안하고, 변화가 빠르고, 서로 다른 생각들이 충돌하는 이 시대에. 말레이시아의 이야기가 작
은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르지만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노력하면 된다는 것.

작아도 자기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말레이시아가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이 책과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께 편안한 휴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덮으실 때, 내일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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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 해협의 바람처럼, 우리도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고요하지만, 멈추지
않고 흘러갈 것입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길지 않은 두번의 말레이 기억을 정리하며 이 책을 쓰다. 2025 김경진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이 책을 잘 읽으셨으면 그리고 새로운 가치있는 지식을 얻으셨다고 판단되시면
농협 302-1096-0948-81 (예금주 김경진) 에 자발적 후원 부탁드립니다.


